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우리나라경제의국

제적인발전과능동적인대외경제외교추구를뒷받침

할연구조사수행을목적으로 1990년 1월정부출연연

구기관으로발족하여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

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 여

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친

다각적인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거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금

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컨

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

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협력

팀,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국제개발협력센터(개발

협력팀, 동아시아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

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

관연구기관 등에『대외경제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

지), 웹진「오늘의 세계경제」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KIEP 홈

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

니다. 

김태윤(金泰潤)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학교 농업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세계지역연구센터동서남아팀부연구위원

(現, E-mail: ty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동남아산업구조변화와시사점: 전략산업을중심으로』
(공저, 2010)

『인도네시아비관세장벽현황과철강제품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추정』(공저, 2010) 외

국제무역의 비교우위 패턴 분석과 정책시사점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포스트교토체제하에서 한국의 대응전략: 탄소배출권시장의
국제적 연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보고르 목표 이행평가와 APEC의 경제통합과제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시아채권시장의변화와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새로운 국제금융질서하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 방안

중국의외환정책과국제통화질서: 위안화의절상과국제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기순환 및 거시경제정책: 구조적 특징과 시사점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

중국의 미래 내수시장 형성전략과 시사점: 중부지역의 4대
도시군 형성전략을 중심으로

한·중·일 역내 투자동향과 활성화 방안

일본과 EU의 환경협력 추진전략과 시사점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특성과 한국의 진출방안

한·중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한·인도 CEPA 이후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ASEAN 주요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의 대아프리카 환경개발협력 추진방안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
에 주는 시사점

주요국의저출산·고령화대비성장전략연구와정책시사점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전략적 동반자 시대의 한·러 경제협력 구상

2010 KIEP 연구보고서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T.02-3460-1001, 1114  F.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A
S
E
A
N

주
요
국
의
비
관
세
장
벽
현
황
과
대
응
방
안

김
태
윤·
손
기
태·

정
재
완

이
재
호·
백
유
진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현황과대응방안

10-20연구보고서

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

Policy Analysis 10-20

Non-Tariff Barriers in the Southeast Asia 

Kim, Taeyoon et al.

한·ASEAN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것과 달리 ASEAN 

주요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하였는데,

예를 들면‘무역상 기술장벽(TBT)’같은 기술규제,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등이다. 본연구는비관세장벽에대한기본개념에서출발하여ASEAN 주요국의비관세

장벽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와 철강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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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도입하는 데 유

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세 번째 교역대상국이자 신흥시장인 ASEAN

에서도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

치게 되었습니다.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최근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은 관세가 무역량에 미치는 효과보다 훨씬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

아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후,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본원 세계지역연구센터 김태윤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손기태 부연구

위원, 정재완 전문연구원, 이재호 전문연구원, 백유진 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연구 집필과정에서 많은 자문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신 서울

대학교 임정빈 교수, 외교통상부 정혜련 사무관, 본원의 권 율 박사 및 서진교 원내 자문위원

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도움을 준 김성남 영문에디터와 출판팀, 익명

의 평가자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ASEAN 비관세장벽에 관심 있는 정부, 기업, 그리고 학

계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원장  채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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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ASEAN 주요국이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과 같은 기술규제

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TBT의 경우 태국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의 사례처럼 기업들에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

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필요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 전달하

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

력 양해각서(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증가,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발생,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 같은 제도

상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등도 기업들에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

었다.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주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

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관의 경우, 2015년까지 추진 예정인 ‘ASEAN 단일창

구(ASEAN Single Wind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의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 직접

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

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 같은 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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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연

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

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상

당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벽으

로 인한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해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

(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

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

의 노력이 한국의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주

력수출품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셋째, ASEAN 개별 국가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두 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개별 국가

간 협상 또는 FTA 추진을 통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최근 

UNCTAD가 한국의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

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

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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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 필요성

한‧아세안 FTA 상품분야 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를 시점으로,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아세안 10개국 모두와 발효된 상황이다. 일반품목의 경우 한국은 2010년 1월

까지 모두 관세가 철폐되었고, 아세안 6개국1)은 2012년 1월까지, 베트남은 2018년 

1월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미얀마는 2020년 1월까지 모든 관세가 철폐될 예

정이다. 민감품목의 경우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구분되며, 초민감품목의 

경우 다시 5개 그룹으로 구분되어 관세 철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기한은 2016

년 이후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다.2)

그림 1-1.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입 추이 및 무역수지(2000~09년)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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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1) 아세안 6개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를 의미한다.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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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품분야 협정은 양 당사자간 교역량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였다. 다음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당사자간 교역량은 2007년과 2008년 급격히 증

가하였는데, 특히 2008년 수출 493억 달러, 수입 409억 달러로 약 900억 달러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8년 한국 전체 교역액(8,773억 달러)의 10.5%에 해당

하는 규모이며, 1위 중국과 2위 EU보다는 작지만, 4위 일본 및 5위 미국보다 많은 

3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의 전년대비 교역량 증가율은 25.5%로 2007

년의 16.3%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인데, 이는 FTA 상품무역 협정 발효에 따른 효

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09년의 경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교역량

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0년의 교역량은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을 통한 2008년 중소기업3)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이 약 277억 달러로 가장 많고, 대아세안 수출이 약 207억 달러로 2위

를 차지하였으며, 대일본 수출이 약 143억 달러, 대미국 수출이 약 141억 달러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4) 다음의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부터 아세안은 한국 중소기업 입장에서 제2의 수출대상국이 되었는데, 대아세안 수

출의 증가속도도 상당히 빠름을 알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와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참고로 2008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 대기업의 4번째 수출대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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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 추이(2000~08년)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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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기업청. 

2009년 기준, 아세안 주요국의 평균 최혜국관세율을 [표 1-1]를 통해 살펴보면, 

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6.3~10.9%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12.1%보다 

낮으며, 중국의 9.6%보다도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아세안 주요국과 중국 및 한국의 평균 최혜국 실효관세율(2009년)

구 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한국

최혜국
관세율

8.4 10.9 6.8 9.9 6.3 9.6 12.1

자료: WTO(2010)을 참고하여 필자 정리.

한편 비관세장벽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서 수출 및 현지 통관과 관련된 전담 부서를 

별도로 갖추고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품목의 생산자 또

는 수출업자들로 구성된 협회를 통하여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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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이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주로 정부

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아세안 비관세장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해결 방안 모색은 한국의 수출증대

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및 전

략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주요국에서 최근 도입된 비관

세장벽 현황을 파악한 후, 한국의 수출업체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를 통하여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또는 대응전략을 찾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2009 외국의 통상환경󰡕(2009),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

(USTR 2010), 아세안이 자체 보고한 비관세조치 내용 이외에도 Kotra(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의 각 국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통계자료(예: UNCTAD TRAINS, 

Global Trade Alert 등)에 수록된 최근 비관세장벽 자료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또

한 한국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추정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는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개별 국

가와의 FTA 협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또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선정과정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출업체 및 협회를 통

하여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관세장벽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정부 정책 도입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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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검토

한국에서 아세안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는 KOTRA를 통하여 산업자원부에 추

진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분석󰡕(2006)이 있는데, 특히 5개 산업분야(전기·

전자, 기계, 섬유, 화학공업, 철강금속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아세안 주요 국가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Kotra의 

현지 무역관(kbc)을 활용하면서 국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였고 이를 유사한 

체계에 따라 국가별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파악

에 유리하다. 다만, 2006년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현재까

지 유효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권 율·배희연(2005)의 자료에서도 

아세안 사무국을 통한 비관세장벽 자료를 분석한 후, 한·아세안 FTA 협상 이후에

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최근 아세안 비관세장벽의 경우, 기본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2009

년 외국의 통상환경󰡕(2009)의 각 국가편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무역제도와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

다. 올해로 25번째인 미국정부의 대외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인 USTR(2010)에서

도 아세안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주요 품목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최근 2010년부터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과 동식물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부분을 추가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의 경우, Kee et al.(2009)과 Dean 

et al.(2009)이 있다. 여기에서는 전 세계 비관세장벽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관세장

벽의 경제적 효과가 관세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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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아세안 주요국에 최근 도입된 비관세장벽 중 특히 한국 제품에 영향

을 미치는 비관세장벽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흔히 무역구제 조치로 알려진 세

이프가드나 반덤핑도 비관세조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황 파악 측면에서 볼 때 이

러한 무역구제 조치도 비관세장벽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5) 또한 주요 

품목별 협회나 수출입 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향

후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을 대상으

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AVEs: Ad-Valorem Equivalents of NTBs)를 추정함

으로써 현안에 대한 분석적인 방법과 함께 학술적인 정보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한 본 보고서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

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 및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2장에서

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념, 범위, 경제적 효과 분석의 가능성 및 다양한 학술적 연

구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향후 다른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비관세장벽에 대

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비관세장벽과 비관세조

치의 개념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제3장에서

는 아세안 주요국의 최근 수출입제도와 무역구조를 파악한 후 한국의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다 깊게 분석하겠다. 나아가 한국의 주요 생산자 협

회나 수출업체들이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조사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대

ASEAN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ASEAN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를 추정하고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지닌 의미를 조명할 것이

5)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과 ‘비관세조치(Non Tariff Measures)’ 구분에 대한 이해는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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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조사한 비관세장벽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의 주요 대응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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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

을 미치는 각종 장애요인을 뜻하며,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되어 있다(Deardorff and Stern 1998). 또한 

‘수출 보조(Export Subsides)’처럼 무역을 촉진하는 정책도 비관세장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무역을 왜곡하는 다양한 조치라고도 불린다. 

한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즉 어떤 조치들이 비관세장벽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흔히 ‘비관세조치(NTM: Non Tariff Measures)’라

는 용어가 사용된다. ‘비관세조치’는 관세 이외의 형태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

의 양이나 가격,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변화를 줌으로써 상품의 국제거래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조치를 의미한다.6) 이러한 ‘비관세장벽’과 ‘비관세조

치’의 두 가지 개념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지만, 비관세장벽을 비관세조치의 일부분

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Kuwahara 2009).7) 

비관세장벽에 대한 각 국가별 자료는 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TRAINS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8년부터 

UNCTAD에서는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을 수입조치와 수출조

치로 구분한 후, 수입조치를 크게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로 구분하였다. 기술조치

에는 SPS(동식물 검역)와 TBT(무역상 기술장벽)가 있으며, 비기술조치에는 선적전 

검사를 포함한 각종 통관 절차, 반덤핑과 상계조치 및 세이프가드와 같은 가격제한

6) 2006년에 UNCTAD가 주축이 되어 비관세장벽의 ‘현자들 그룹(GNTBs: a Group of Eminent 
Persons on NTBs)’이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실무진(MAST: A 
Multi-Agency Support Team)’에 의해 2008년 정립된 비관세조치에 대한 개념이다. 

7)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조치보다는 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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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쿼터나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와 같은 수량제한조치, 각종 수수류 및 세금과 

같은 유사관세 조치, 선지불 요구 및 수입결제 조건을 명시하는 금융조치, 수입독

점과 같은 불공정조치,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유통을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유통제한, 사후판매서

비스를 제한, 일반적 수입보조, 정부조달제한,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전 분류에 없었던 수출 관련 조치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수출보

조 및 수출금지와 같은 조치도 무역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비관세조치에 포함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대상은 모든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 중 선

적전 검사 및 각종 절차, 가격 및 수량제한 조치, 유사관세 조치, 금융조치, 불공정

조치, 무역과 연계된 투자 조치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UNCTAD의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항목에 ‘절차상 장애요인(Procedural Obstacles)’을 추가하였는데, 예를 들어 세관

공무원의 임의적인 행위 여부, 특정 무역업자를 선호하는 차별적인 행위, 비효율적

이거나 월권을 통하여 무역을 방해하는 경우, 투명하지 못한 조치들, 법률적 애로

사항, 비정상적인 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관세조치에 대한 분류 및 조사항목 추가 내역을 볼 때, 전반적으로 

UNCTAD는 비관세조치 중 SPS와 TBT에 대한 조사 비중을 늘렸으며, 향후 무역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지적재산권과 원산지 규정 등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인정

하였고, 수입 이외에도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조치를 포함하였다. 또한 실제 수출입

을 수행하는 업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절차상 장애요인을 조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내용까지도 UNCTAD의 통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

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TBT와 SPS에 대한 통보절차를 

보다 효율화하는 것도 WTO에서 향후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Kuwahar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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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UNCDAD의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수입조치
(Import

Measures)

수출조치
(Export

Measures)

기술조치
(Technical
Measures)

비기술조치
(Non-

Technical
Measures)

A. 동식물 검역(SPS)

B. 무역상 기술장벽(TBT)

C. 선적전 검사 및 각종 통관 절차들

D. 가격제한조치(반덤핑조치, 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F. 유사관세조치(요금, 세금 등)

G. 금융조치(선지불, 수입결제조건 등)

H. 불공정조치(수입독점)

I. 무역 연계 투자조치

J. 유통제한

K. 사후판매서비스 제한

L. 보조금(수출보조 제외)

M. 정부조달제한

N. 지적재산권

O. 원산지 규정

E. 수량제한조치(쿼터, 수입허가, 수입금지 등)

P. 수출 관련 조치

자료: Kuwahara(2009).



제2장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9

2. 비관세장벽의 특징

비관세장벽의 특징에는 크게 수입량 감소, 수입가격 상승, 수입수요 탄성치 변

화, 시간에 따른 효과의 변화, 불확실성, 소비자 후생감소 효과, 행정비용 소요 등

이 있다(Deardorff and Stern 1998). 이를 이해하기 위해 수입국이 해당 상품의 국

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국(小國)인 경우를 가정하여 해당 상품의 수요와 

공급곡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그림 2-2. 소국(小國)의 비관세조치와 수입 수요 및 공급 함수

D

S

D'

q1 q0

p1

p
=ln P

q = ln Q

1/-η1/-η'

a

b

p0

우선 수입수요 곡선(D)은 비관세조치가 없는 경우로, 우하향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수입량이 가격에 반비례함을 뜻한다. 로그함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8) 대국(大國)의 경우에는 Deardorff and Stern(1998, p. 6) 또는 김태윤, 이재호(2010)를 참고하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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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요 곡선(D)상에서 수요의 가격탄성치(-η)는 모두 동일하여 기울기는 1/-η으

로 표시 가능하다. 상품의 공급곡선(S)은 가격(p0) 수준에 수평을 이루는데, 이는 

해당 수입국이 소국이어서 해당 상품의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부의 수입국(예: 아세안 국가들)이 이러한 국가에 속한다. 만역 해당 수입국이 

해당 상품의 국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국(大國)일 경우 우상향의 공급곡선에 직

면하게 된다. 이러한 수입수요 곡선(D)과 공급 곡선(S)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격

(p0)과 수요량(q0)이 형성되며, 이 값이 비관세조치가 없는 자유무역하에서 이 국

가가 직면하는 균형가격과 수입량이다.

이제 수입국이 비관세조치 중 수량제한조치인 쿼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

자. 이 경우 쿼터를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경우(원점에서 q1까지)에는 수입수요 곡

선이 우하향의 형태를, 쿼터 이후에는 수직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abq1). 또 다른 

일례로 수입량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추가될 경우, 이는 일종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수입량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수입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게 된다.9) 일반적으로 비관세조치가 도입될 경우 수요 감소와 더불어 보

다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는 새로운 수입수요 곡선(D')에 직면하게 되다. 이 경우 비

관세조치는 수입량을 줄이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량의 감소분(q0-q1)이 비관세조치

로 인한 수입량 감소효과라고 할 수 있다. 

9) 참고로 종가관세(從價關稅, Ad-Valorem Tariff)가 부가될 경우 수입수요 곡선이 수평이동하여 수

입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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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10)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은 Ferrantino(2006)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단순 가격비교 방식(Handicraft Price Gap Method), 가격기준 계

량경제학적 방식(Price-Based Econometric Methods), 수량기준 계량경제학적 방식

(Quantity-Based Econometric Methods),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식의 총 4가지

로 분류되어 있다. 

단순 가격비교 방식의 경우,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

품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관세상당치 계산이 가능하여 관세와 비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가격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특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의 영향만을 받는 동일상품 두 가지의 가격자

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격기준 계량경제학적 방식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가격 차이를 기본 전제로 

하여 다양한 국가와 상품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이다. 즉 동일 상품에 있어 다른 

국가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 이는 해당 국가의 비관세장벽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만,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

격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각 국가별로 세부 정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종

종 선택한 모델에 의해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에 자세히 제시

되는 Dean et al.(2009)의 연구가 이러한 가격기준 방식에 의하여 추정된 것이다. 

수량기준 계량경제학적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인데, 주로 교역

10) 김태윤‧이재호(2010)에서 정리된 비관세장벽의 다양한 추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요약 및 일부 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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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원인을 국가 규모와 국가 간 거리를 통해 파악하는 중력모형(Gravity Models)

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Anderson and Neary(1992, 1994, 2005)에 의해 개발된 

무역제한지수의 범주 안에서 세계은행의 Kee et al.(2009)에 의해 제안된 모형이 

최근 추가되었다. 이 또한 모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영향을 받으며, 관세상당치 계

산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이나 추가적인 계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시뮬레이션은 앞서 언급한 3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관세상당치나 다른 유사한 

측정치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또한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통하여 각각의 가정들(Assumptions)이 얼마나 결과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예측도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비관세장벽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별 비관세

장벽의 빈도수(Frequency)를 계산하는 재고접근법(Inventory Approach)이 있다. 

Bown(2010)이 주요 국가의 상품별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파악한 방법이 이러한 재고접근법에 속한다. 

이 외에도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활용하여 산업이나 상품의 보호수준을 측정

하는 생산 명목지원율(NRA: the Nominal Rate of Assistance on Outputs), 원자재 

명목지원율(NRM: the Nominal Rate of Assistance on Materials), 유효지원율(ERA: 

the Effective Rate of Assistance), 유효보호율(ERP: the Effective Rate of Protection) 

등의 방법도 있다.

나. 최근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크게 세계은행 

연구진(Kee et al. 2009)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연구진(Dean et al. 2009)이 발표한 논문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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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서로 다른 방법론에서 출발하였지만, 가능한 전 세계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특히 비관세장

벽의 경제적 효과가 관세보다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Kee et al.(2009)은 비관세장

벽의 무역제한 정도가 평균적으로 관세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며, Dean et 

al.(2009)은 비관세장벽의 (소매)가격상승 효과가 평균 44~54%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의 최근 발표논문인 Bown(2010)의 경우, 1990년에서 2009년

까지 G-20국가에서 제기된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 등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2008~09년 세계금융위기 기간 동안 이러한 비관세장벽의 도입이 약 25% 정도 증가하

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무역제한 효과

관세를 포함한 비관세장벽은 일종의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각 

국가별 보호무역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Anderson and Neary(2005)에 의해 정

립된 상품무역제한지수(MTRI: Mercantilist Trade Restrictiveness Index)11)가 널

리 사용되고 있다. Kee et al.(2009)은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를 이용하여 각 국

별로 전반적 무역제한지수(OTRI: Overall Trade Restrictiveness Index)12)를 계산

하여 발표하였는데, 아세안 주요국13)을 비롯한 일본, 중국, EU, 미국의 경우를 살

펴보면 [표 2-1]과 같다.

11) 이는 물량을 가중치로 한 관세율이기 때문에 평균관세율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12) Kee et al.(2009)에서 사용하는 전반적 무역제한지수도 Anderson and Neary(2005)에 의해 

정립된 상품무역제한지수와 동일한 개념이며, 다만 용어만 달리 표현하였다. 
13) 본 연구의 대상인 5개 아세안 주요국 중 베트남은 Kee et al.(2009)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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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아세안 주요국 및 일본, 중국, EU, 미국의 상품무역제한지수

(단위: %)

국가명
상품무역제한지수

관세만 고려 관세 및 비관세장벽 동시 고려

인도네시아 4.6 8.0

말레이시아 5.8 24.2

필리핀 3.0 17.0

태국 11.3 13.9

일본 9.1 31.9

중국 14.0 20.4

EU 1.7 7.9

미국 2.6 10.4

자료: Kee et al.(2009).

관세만 고려했을 경우 아세안 주요국 중 태국이 11.3%로 가장 높은 무역제한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이 3.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이외 주요 국가 중에서는 EU가 1.7%로 가장 낮으며, 중국이 14.0%

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관세장벽을 고려한 상품무역제한지수를 살펴볼 경우, 아

세안 주요국 중 말레이시아가 24.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

아가 8%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이외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일본

이 31.9%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 보고서는 전 세계 78개 국가의 상품무역제한지수를 계산하였는데, 비관세장

벽은 관세에 의한 상품무역제한지수를 평균적으로 87% 더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비관세장벽은 관세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상품무역을 제한한

다고 보고한 것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과 상품무역제한지수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평균관세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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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상승 효과

Dean et al.(2009)은 국가별‧상품군별 2001년 기준 비관세장벽의 가격상승효과

를 소매단계 수준에서 계산하였는데, 아세안 주요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중국, 한

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표 2-2]과 같다. 

표 2-2. 아세안 주요국 및 일본, 중국, 한국, 미국의 상품군별 

비관세장벽의 가격상승 효과

(단위: %)

국가명
비관세장벽의 가격효과

과일/채소류 쇠고기 가공식품 의류

인도네시아 49.3 13.3 46.3 -
말레이시아 48.3 41.2 41.5 -

필리핀 39.5 18.4 46.0 90.2
태국 4.5 34.3 45.3 -

싱가포르 60.7 70.6 - -
일본 53.0 - - 22.4

중국 - 20.2 - -
미국 60.6 80.0 34.6 22.6
한국 - 60.5 - -

자료: Dean et al.(2009).

과일/채소류의 경우, 싱가포르는 비관세장벽이 약 60.7%의 가격상승 효과를 나

타내는 반면 태국은 4.5%의 가격상승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비

관세장벽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쇠고기의 경우, 미국 80%, 싱가포르 70.6%, 

한국 60.5%로 가격상승 효과가 높은 반면, 인도네시아는 13.3%로 낮은 수준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40% 보다 높은 수준이며, 의류의 경우 

필리핀이 90.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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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고서는 전 세계 60개 국가의 47개 소매 상품에 있어 2001년 기준 비관세

장벽의 가격상승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과일/채소류 및 쇠고기는 평균 44~54%이

며, 가공품은 41%, 의류는 50%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쇠고기 

비관세장벽의 가격상승효과와 양(+)의 상관관계를, 의류 및 가공식품 비관세장벽의 

가격상승효과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3) 최근 무역구제 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 증가 

Bown(2010)은 세계은행의 ‘일시적인 무역장벽 데이터베이스(Temporary Trade 

Barriers Database)’를 이용하여 주요 선진국 및 G-20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가 상품별로 몇 개나 존재했는지를 조사

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09년 기간 동안 G-20 국가들은 평

균 25% 정도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증가시켰는데, 실제 이 중 40% 정도는 개발도

상국에서 도입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고소득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인 약 

5% 정도로 도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ASEAN 국가 중 유일하게 G-20회원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9년 기준 HS6

단위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구제 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총 24건이었다. 이

를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0.49%인데, 1997

년부터 2007까지의 평균인 0.38%보다 높은 것이며, 금액 기준으로 0.68%인데, 이 

또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인 0.35%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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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1)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가) 2009년 새로운 수입허가 절차 시행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의류, 신발, 장난감, 식료품 등

에 대해서 새로운 수입허가 절차를 시행하여 해당 상품의 수입에 간접적인 제한을 

가하였다. 이 절차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수입 시 본인 부담으로 선적 전 증명서

(pre-shipment verification)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5개의 지정된 항구 및 공항

을 통해서만 수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많은 품목에 이 절차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최종소비재에 국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나) 낮아지는 관세장벽, 높아지는 비관세장벽14) 

2007년 6월에 발효된 한-ASEAN FTA에 의하면, 2010년까지 전체 품목의 

92.4%인 1만 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포

함하여 ASEAN이 FTA를 체결한 모든 국가와도 일정에 따라 관세철폐를 추진 중

이며, ASEAN 역내 관세철폐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전반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있지만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여

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품목에는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

제품,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이 있다. 또한 낮아지

는 관세장벽을 보상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14) 외교통상부(2009), pp.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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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관세장벽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반덤핑을 포함하여, 

세관통관절차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산정,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 강화, 통관 시 국가품질표준(SNI) 강제 인증 등이 있다. 

다) 2008년 평균실효관세율(applied tariff) 8% 수준15)

200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평균양허관세율은 37%이지만 평균실효관세율은 

8% 수준이다. 자동차, 철강, 일부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40%를 초과하거나 양

허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관세율은 40%에 양허되어 있다. 이와 같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공산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게 책정하

고 있지만 농산품에 대해서는 높게 유지하고 있다. 즉, 1,300종 이상의 농산품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40% 또는 그 이상이다. 

라) 한-ASEAN FTA에 따른 순차적 관세철폐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ASEAN FTA 발효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체 품목

수의 92.4%에 해당하는 1만 403품목에 대해 2007년 64.9%(7,312품목), 2008년에 

23.3%(2,616품목), 2010년에 4.2%(475품목) 순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이 

품목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전체 품목 수의 4.3%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해서 2011

년까지 관세를 20% 감축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3.3%에 해당되는 상품은 다양한 방

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마) TBT의 적극적 활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서 TBT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

15) USTR(2010), pp. 183~190.
16) 외교통상부(2009), pp.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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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표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인도네시

아 정부가 WTO에 통보한 TBT 수는 총 26개이며, TBT 적용 품목도 농식품, 금

속, 필라스틱 소재, 자동차, 전기기기와 같이 다양하다. 주목할 점은 대다수의 품목

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강제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표 3-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 현황(2009. 1~2010. 11)

세부분류 TBT 통보 수

식품 2
금속, 비금속 소재 2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2
전기기기 2
광응용기기 2
자동차 2
가스기기 및 가스용기 1
가전기기 (냉장고, 세탁기 등) 1
건설재료 5
부품 및 전선류 1
농산물 1
도자기, 유리, 타일류 2
계량, 계측 및 분석기기 1
일반 2

총계 26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구조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만 고려할 때, 1997~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었다. 그리하여 이 위기 직전 해인 

17) 인도네시아가 WTO에 통보한 TBT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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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무역수지는 69억 달러인데 반해 1997~2003년 연평균 무역수지는 238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출 증가보다는 인도네시아 내수산업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시작된 경제호황, 2004년 부패척결과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의 사회 및 경제 개혁에 힘입어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액이 동시에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도 예년 수준에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수출액은 2003년 611억 달러에서 2008년 1,370억 달러, 수입액 역

시 같은 기간 326억 달러에서 1,292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하지만, 2008년 유가 급등, 2008~09년 세계금융위기의 악영향으로 2009년 수출

입 실적은 전년대비 각각 15.0%, 25.1%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3-1.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1996~2009)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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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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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기준, 2004년과 200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싱가폴, 미국, 

중국, 한국이다. 2004년 대비 2008년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중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증가한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감소하였다. 

2008년 싱가포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수출액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원유의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비중 감소는 중국의 비중 증가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인다.  

  
그림 3-2.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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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수입액 기준으로 2004년과 200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다. 싱가포르는 두 해 모두 인도네시아 최대 수입국의 위치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비중도 2004년 13.1%에서 2008년 27.3%로 급증하였다. 주된 이유는 2008

년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가공유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국의 비중이 8.8%

에서 12.9%로 상승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비중이 각각 13.1%에서 10.3%로, 7.0%

에서 4.8%로 감소하였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한 중국의 비중 증

가와 일본, 미국의 비중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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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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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수출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에는 광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수출

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8%로 2004년에 비해서 5.7%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제조업, 특히 전기기기에 대한 투자가 감

소하여 2004~08년 이 품목의 비중이 12.3%에서 8.4%로 감소하였다(표 3-2 참고).

표 3-2.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2-27 광물성연료·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20,501 23.1 45,494 28.8

2 H2-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0,874 12.3 13,368 8.4

3 H2-15 동식물성 유지·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 동식물성의 납

4,904 5.5 11,847 7.5

4 H2-40 고무와 그 제품 3,349 3.8 8,072 5.1
5 H2-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873 6.6 7,676 4.9
6 H2-26 광, 슬랙, 회 1,929 2.2 6,431 4.1
7 H2-99 Commodities not specified according to kind 311 0.3 4,153 2.6

8 H2-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3,272 3.7 3,9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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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순위
HS-

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9 H2-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985 2.2 3,687 2.3
10 H2-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303 4.8 3,228 2.0

기타 31,442 35.5 50,344 31.8 
총액 88,743 100.0 15,8205 100.0

자료: UN Comtrade.

수입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내수와 수출상품 제조에 필요한 자본재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2008년 수입품목 중 원자로, 보일러와 같은 기계류의 비중

이 17.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전기기기의 수출 비중이 감소하면서 2004~08년 

이 품목의 수입 비중도 19.2%에서 14.0%로 감소하였다(표 3-3 참고). 

표 3-3.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2-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1,268 18.7 20,429 17.3

2 H2-27 광물성연료·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5,785 9.6 18,438 15.7

3 H2-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557 19.2 16,476 14.0

4 H2-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565 5.9 6,382 5.4

5 H2-72 철강 2,332 3.9 6,354 5.4
6 H2-29 유기화학품 2,866 4.8 3,907 3.3
7 H2-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2,211 3.7 3,711 3.2
8 H2-73 철강의 제품 1,196 2.0 3,282 2.8

9 H2-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214 2.0 2,16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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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속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0 H2-99 분류되지 않은 기타 상품 946 1.6 1,729 1.5
기타 17,338 28.6 34,898 29.6 
총액 60,275 100.0 117,764 100.0

자료: UN Comtrade.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입 구조

2009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광물성연료로 수

출액은 15억 1,800만 달러였다.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도네시아의 산업 및 소비 

활동이 둔화되자, 전년대비 2009년 광물성연료 수출액은 39.0%로 크게 감소하였

다.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력생산 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금융위기에

도 불구하고 2008~09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원자로, 보일러 및 부품 수

출액은 14.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3-4.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광물성연료 (27) 2,489 65.7 1,518 -39.0
  전기기기와 부분품 (85) 733 -1.7 786 7.3
원자로, 보일러 및 부품 (84) 453 16.3 516 14.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 454 34.2 466 2.6
플라스틱 및 제품 (39) 531 27.5 453 -14.7
철강 (72) 587 80.8 411 -29.9
유기화학품 (29) 160 -19.7 179 12.3
고무와 그 제품 (40) 220 104.9 150 -32.0
광학기기 및 부품 (90) 155 36.7 14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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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광물성연료 (27) 7,124 29.7 5,361 -24.7
광, 슬랙, 회 (26) 484 -24.9 1,146 137

표 3-4. 계속

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철강의 제품 (73) 127 17.3 126 -1.4
철도 및 부품 (87) 96 -10.8 107 11.7
인조장 섬유 (54) 119 9.5 103 -13.7
  선박과  수상구조물 (89) 537 466.6 67 -87.5
특수직물 등 (58) 60 5 64 6.9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79 37.2 63 -20.6
기타 1,134 23.6 845 -25.5

계 7,934 37.5 6,000 -24.4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수출품과 동일한 

광물성연료로, 이 품목의 수입액은 53억 6,100만 달러였다. 광물성연료가 우리나라

의 대인도네시아 최대 수출품과 수입품이지만 수출용 광물성연료는 가공유가 대부

분이고 수입용 광물성연료는 원유가 대부분이다. 즉,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다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가공유의 소비가 감소하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부터 수입하는 광물성연료 수입액도 전년대비 24.7% 감소하였다. 비슷한 이유로 

우리나라가 완제품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로서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전기기

기와 부분품도 같은 기간 18.3% 감소하였다.

표 3-5.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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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계속

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전기기기와 부분품 (85) 369 23.7 302 -18.3
진주, 귀석, 귀금속 (71) 277 39.8 239 -13.7
목재펄프 (47) 385 14.4 181 -52.9
고무와 그 제품 (40) 310 46.3 176 -43.3
목재와 그 제품 (44) 205 -7.7 171 -16.7
인조단섬유 (55) 153 15.4 152 -0.5
니켈과 그 제품 (75) 280 60.6 144 -48.8
무기화합물 (28) 180 85 133 -26
철강 (72) 176 -14.4 116 -34.3
주석과 그 제품 (80) 115 -15.4 87 -24.5
원자로, 보일러 및 부품 (84) 96 29.1 85 -11.4
식품공업 잔유물 (23) 154 75.6 81 -47.5
유기화학물 (29) 121 18 71 -41.9
기타 891 27.8　 819 -8.1

계 11,320 24.2 9,264 -18.2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비관세장벽의 특징

[표 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자국기업의 이해관계가 큰 가공식료품(141

개), 화학공업품(44개), 섬유제품(38개) 등 총 335개 상품군에 비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표 3-6.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장벽(NTMs) 현황(2007년) 

부가세/
과징금

물품세
비자동
수입
허가

자동
허가
조치

수입
할당

수입
금지

선적전 
검사

독점적 
수입
채널

TBT
라벨링/
상표/

포장 등
검사 계

동물‧제품 1 19 1 2 23
식물‧제품 1 5 1 1 10 3 21
가공식료품 등 13 7 32 1 1 4 40 43 141
광물성제품 2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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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계속

부가세/
과징금

물품세
비자동
수입
허가

자동
허가
조치

수입
할당

수입
금지

선적전 
검사

독점적 
수입
채널

TBT
라벨링/
상표/

포장 등
검사 계

화학공업품 7 1 24 3 5 3 1 44
플라스틱/고무 1 1 2
목재‧목제품 1 1
종이‧펄프 4 4
섬유‧제품 37 1 38
신발 등 5 5
비금속‧제품 3 3
일반기계 3 7 1 1 12
전기기계 2 6 3 1 12
수송기계 4 11 4 19
광학기기 1 1
잡제품 3 3
기 타 1 1

계 18 7 62 65 3 35 3 10 79 47 6 335
주: 각국 정부의 보고에서는 복수의 비관세장벽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고 또 관세분류의 단위 수가 품목

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다시 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보고 건수와는 차이
가 있다. 

자료: ASEAN 사무국 비관세장벽 데이터, 재인용: 石川 幸一(2008), p. 14.

자유시장경제정책을 옹호하는 유도요노가 2004년에 이어 2009년에 대통령 재선

에 성공하면서 관세는 물론 비관세장벽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할 것이고, 2009

년 6월 한-ASEAN FTA가 완결되면서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비관세장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몇몇 비관세장벽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에 특히 영향을 줄 부문은 철강, 전자제품, 광물이다. 2010년 4월 30일

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선‧로프 및 케이블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

수하였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이 2008~09년 동안 급증하였기 때문에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에 대한 대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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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함께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

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다. 현 단계

에서 반덤핑 조사 결과를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해당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액이 2007년 3,326만 달러에서 이듬해 전년의 5배를 초과한 1억 

6,987억 달러로 급증한 점을 고려할 때 반덤핑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

당 기업은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장관령(No. 56/M-DAG/PER/12/2008)으로 500

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수입 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하였는데 이 품목에는 

전자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조치는 우리 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조치는 중국산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산 밀수품

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수출품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광물자원의 수요가 급증하자 에너지‧광물

자원부(이하 광물자원부)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광물과 석탄자원의 국내사용에 

우선순위를 두는 규제를 발효하였다. 기존 생산업체가 이미 인도네시아 국내로 어

느 정도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우리나라의 광물 수입에 얼마나 큰 영향

을 미칠지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전체 광물수입액 중 인

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5.85%인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인도네시아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수입절차를 강화하였지

만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비관세장벽은 인도네시아 국가품질

표준(SNI: Standard Nasional Indonesia) 강제적용이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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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프‧케이블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사 중에 있고,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

연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 중에 있다. 

1) 연선‧로프‧케이블 세이프가드 조사

2010년 4월 30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선‧로프‧케이블의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

드 조사에 착수했다.18) 이 조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품목의 약 71.4%를 생산하

는 자국 기업의 청원으로 시작되었다. 이 기업은 2006년 이후 해당 품목의 수입액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림 3-4]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액

은 2006년 1,993만 달러에서 2008년 6,906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에 

연선‧로프 및 케이블 수입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3-4. 인도네시아의 연선‧로프‧케이블 수입액 추이(2000~09년)

(단위: 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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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18) 해당 품목(HS코드 7312.10.90.00)의 영문명은 stranded wire, ropes and cables, exclud-
ing locked coil, flattened strands and non-rotating wire ropes이고, 이후 분석에서는 자

료 확보가 가능한 HS코드 731210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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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에 연선‧로프‧케이블 수입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하였지만,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려 단기간 내에 발효가 되지는 않는

다. 그러나 [그림 3-5]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해당 품목 수입액이 

2008년 63만 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09년에는 660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즉, 2009년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비중

이 9.3%로 증가한 것이며, 세이프가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

드 조사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그림 3-5.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연선‧로프‧케이블 수입액과 비중

(단위: 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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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2009년 4월 8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 코드 7208)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그림 

3-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해당 품목의 절반 이상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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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말레이시아 세 국가가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2009년 전체 수입액 중 일본산

이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13%와 1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6. 인도네시아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주요 수입국 비중(2009년)

일본
33.5%

한국
13.3%

말레이시아
9.9%

기타
43.3%

자료: UN Comtrade.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 

배경에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한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림 3-7 참고). 한국으로부터의 해당 품목 수입액은 2007년 3,326만 달러에 불과했으

나 이듬해에는 전년 금액의 5배를 초과한 1억 6,987억 달러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수입하는 해당 품목의 총수입액 중 한국산의 비중은 2007년 5.5%에서 

2008년 12.6%로 증가하였고, 조사가 진행 중인 2009년에도 이 비중이 증가하여 13.3%

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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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수출액과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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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200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HS2-72) 수입액 중 해당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산 해당 품목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를 적용한다면 철강제품에 대한 영향력이 큰 편이다. 다만,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기준 한국의 해당 품목 총 수출액(42억 달러) 중 대인도네시아 

수출(1억 4,393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8. 우리나라의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총수출액 및 인도네시아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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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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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제품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는 무역부장관령(No. 56/M-DAG/PER/12/2008)으로 의

류, 섬유, 전자제품, 장난감, 신발, 음료를 포함해서 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수입 

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부과하였다.19) 여기에는 신규수입허가, 선적전 검사, 총 6개

의 항구와 공항만 통관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의류와 섬유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다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제의 대상 품목에는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HS 코드 84)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HS코드 85)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이 두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총수출액 60억 달러 중 각각 8.6%와 13.1%를 차지하였다.20) 

그러나 규제대상품목은 인도네시아 내수산업이 정착되어 있는 품목임을 미루어 

볼 때, 해당 규제는 이 품목과 경쟁하는 중국산 밀수품 규제를 목표한 것으로 추측

된다. 그러므로 정상경로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는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산 밀수품이 규제됨으로써 한국산 상품의 입

지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 강제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해당 상품을 인도네시

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겪을 가능성이 있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가장 

큰 애로사항은 SNI 강제적용이다. SNI에 적용되는 품목은 적절한 인증을 받아야 

인도네시아 세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수출 시 이러한 인증을 받

19) 해당 규제의 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ina.or.id/inaweb/files/Permendag%2056.pdf

20) UN Comtrade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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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이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SNI 인증을 받는 절차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해당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기관에 규격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후, 모든 필요한 서류 접수 확인이 완료되면 

인증비용을 납부한다. 이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실사단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현상 실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관련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

다. 실사단은 해당 품목의 표본을 인도네시아로 가져가서 표본을 분석한 후 내부협

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와 추가 자료를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제출한

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최종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와 같이 인증을 위하여 거치는 단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 단계마다 다양한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해당 기업은 단독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고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상과 같은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이용해야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

시아 인가위원회(KAN: National Accreditation Committee of Indonesia)가 인증심사권

한을 부여한 기관의 수가 19개에 불과하며, 각 기관이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은 더욱 제한되어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하의 표준원(LSPro-Pustan Deperin: Pusat Standardisasi 

Departemen Perindustrian)이 대부분의 SNI 코드에 대한 인증심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시 한 번 제한된다. 그 외에도 심사기관

(Pustan)을 포함해서 나머지 기관 모두 인도네시아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자비를 들여 인도네시아 실사단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고 이들의 공정한 심사와 표본 

채집을 도와야 한다. 물론 심사기관(LSPro TUV International Indonesia)이 우리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지만 이 기관은 제한된 품목만 인증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인도네시아 실사단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차의 어려움은 표본 

채집 후에도 발생한다.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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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IS(일본공업규격, Japanes Industrial Standards)는 특정 범위의 제품 일부에 대한 

표본 검사로 이 범위의 모든 품목에 인증을 부여하지만 SNI는 채집한 표본과 동일한 

품목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주문 제작 상품과 같이 용도가 제한적인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주문이 들어오기도 전에 주문을 예상하고 표본을 제출한 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수출액이 많은 품목만 표본을 제출하고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인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과거에는 이 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적용 품목도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품목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야기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TBT의 일환으로 39개 

품목군에 대해서 이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8월 43개 품목군에 확대 

적용하였다. 2009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열연 코일과 갈바륨 합금강과 같은 철강재 

품목에도 SNI 강제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군이 44개로 증가하였고, 같은 해 6월 

다시 이 수치는 47개로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SNI 강제적용 품목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품목군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

는 이를 2010~14년에는 전자제품을 포함하여 총 64개 상품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여 향후 SNI 강제적용에 의한 비관세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전기전자기기 규제조화(AHEEERR: ASEAN Harmonization 

Electrical and Electronics Equipment Regulatory Regime)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 규제

를 추진하고자 하지만 인증을 위한 검사장비가 부족하여 전자제품에 대한 SNI 강제적용

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5) 광물 및 석탄자원 수출제한

광물자원부는 2009년 12월 31일자로 광물과 석탄자원의 국내 우선사용에 대한 

규제를 발효시켰다(Regulation No. 34 of 2009).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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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및 석탄채굴법(Law No. 4/2009)에 따른 규제로서 특히 국내시장공급의무

(DMO: Domestic Market Obligation) 조항을 통해 석탄과 광물자원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이 규제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규제가 지

속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예로 2010년 2월 18일 산업부 장관 히다

얏(M. S. Hydayat)은 인도네시아 국내 우선 사용을 위해서 정부의 LNG 계약을 연

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1)

이 규제에 따르면, 광물자원부는 매년 6월 이듬해에 적용될 DMO 비율22)을 발

표하고 석탄 및 광물 생산 기업이 이 비율을 작업 및 예산 계획에 포함하여 광물자

원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 규제를 어긴 채굴기업에는 해당연

도에 채굴생산 할당량 또는 거래 할당량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처벌이 이루어진

다. 현재 대부분의 석탄 및 광물 생산 기업이 이미 국내용으로 석탄과 광물을 할당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해당 품목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DMO 

비율을 대폭 인상한다면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과 광물을 수입하는 국가는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총금액 중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5.85%로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 

수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그림 3-9]은 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HS 코드 27) 

품목 중 인도네시아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액과 해당 품목의 총수입액 중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낸다. 해당 품목의 수입액은 2008년 

71억 2,000만 달러로 근래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나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 우리

21) 다음의 웹페이지 참고. 
http://www.depperin.go.id/ENG/Publication/IndReview/2010/20101902.htm

22) 생산된 석탄과 광물을 국내 이용에 할당하는 최소 비율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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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총수입액에서 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다. 비록 

인도네시아의 비중이 근래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에너지 수입원 다각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림 3-9. 인도네시아의 대한국 광물 수출액과 그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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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2. 베트남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1)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진전

2007년 1월 11일 세계에서 150번째로 WTO에 가입함에 따라 베트남은 WTO 



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59

규정에 기초한 통상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베트남은 많

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2007년 가입 직후 1만 444개 품목에 

대해 평균 17.4% 부과하였던 수입관세를 0~35%까지 인하할 계획인데, WTO 가입

이 완료되는 2019년에는 평균 수입관세율을 13.4%까지 낮출 예정이다. 다만 자동

차(2007년 84.8% →최종 58.7%)와 오토바이(2007년 100% →최종 74.3%)는 다

소 고율관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2010년 현재 베트남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1.6%

로 양허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3-7. WTO 가입 후 베트남의 수입관세 변화 예상

구 분 WTO 가입 당시(2006년) WTO 가입후(2019년)

농산물 평균 수입관세 23.5% 20.9%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 16.8% 12.6%

전체 평균 수입관세 17.4% 13.4%

다음으로 베트남은 그동안 자국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유지해 온 많은 비관세장벽

을 WTO 규정에 의해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폐지, 국영기업 개혁 가속화, 담배와 중고차 등에 대한 수입수량 제한이나 수입금

지 등의 조치 철폐 및 축소, 기타 보조금이나 가격통제 등의 축소나 폐지 등이 이

어지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양허일정에 따라 금융, 보험, 법률, 

회계, 건축, 컨설팅, 증권, 도소매업, 통신, 영화, 엔터테인먼트, 운송 등 각종 서비

스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나) 한 ‧ 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한‧ASEAN FTA(KAFTA)의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5월 조인식을 거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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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6월 1일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5개 국가와의 사이에서 먼저 발효

되었다. KAFTA에 따르면, 베트남 양허안은 HS 10단위 기준 총 9,174개 품목으로 

분류되며, 일반품목군에 7,656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군에 각각 715개와 

803개 품목이 배치되어 있다. 

베트남은 2013년까지 일반품목군의 최소 50%의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5%로 

인하하고, 2015년까지 최소 90%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2018년까지 일

반품목군에 배치된 모든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반면 일

반민감품목군에 배치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는 2017년까지 관세율을 20%로 인하

하고 2021년까지 0~5%로 추가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A, B, C, D, E로 구성된 초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2007년 6월 이후 베트남에서 한국상품 수입 실적이 있는 100개 수입업체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KAFTA가 양국 교역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9%

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도 79%로 매우 높은 편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품목이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

지만, 그 배경이 정확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복수응답 기준 41.8%)과 홍보 부족

(38%)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

지 못한 측면이 많다.23) 

다) TBT 도입 활발

WTO 가입 이후 베트남의 TBT 도입이 활발하다. 특히 2009년 하반기 이후 베

트남은 8건의 TBT 도입을 WTO에 통보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정보디지털 분야 3

건, 식의약품 3건, 전기전자 2건 등이다. 베트남과의 교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3)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2009), pp. 22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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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0년 수입쿼터 실시 발표

베트남은 수입금지, 수입허가 등과 함께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도(Import 

Quota)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통상산업부(MOIT)와 기획투자부

(MPI) 등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쿼터를 배정

하여 관리한다. 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의 경우 쿼터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나 대상 품목은 매년 고시되며 바뀔 수도 있다. 

2009년 2월 15일 통상산업부령(Circular 37/2009/TT-BCT)에 의하면, 2010년도 

수입쿼터 대상품목은 계란, 소금, 설탕 등 6개 품목이다.24)   

    

표 3-8. 2010년 베트남의 수입쿼터 품목 

HS Code 품목명 단위 수량(쿼터량) 쿼터외 적용 관세율(%)
04070091 계란 다스(12개) 36,000 30%
04070092 오리알 〃 〃 〃

04070099 기타 알 〃 〃 〃

2401 담배 재료 톤 47,500 15~30%
2501 소금 〃 260,000 10~30%
1701 설탕 〃 150,000 27~40%

자료: 베트남 정부.

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구조

베트남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수출과 

수입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 수출입 규모가 1,414억 달러에 

달하면서 대외무역개방도(수출입/GDP)가 1.562를 기록, 동남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다만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입이 각

24) 이 Circular는 2010년 1월 29일 발효되었고 2010년 12월 31일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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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년동기대비 7.6%와 1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원부자재와 중간

재산업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 적자는 급증한 외자

기업, 국내기업 및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정유공장, 일관제철소, 대형플랜트 등) 건

설을 위한 설비나 철강 등 기자재 수입 급증, WTO 가입에 따른 수입관세율 인하

와 급속한 성장에 따른 고급소비재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3-10. 베트남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2000~09년)

144.83

156.37

-11.54

150.29

162.18

-11.89

167.06

197.46

-30.4

201.49

252.56

-51.07

324.47

367.61

-43.14

264.85

319.69

-54.84

398.26

448.91

-50.65

483.8

608.3

-124.5

571

699.5

-128.5

617.8

796.8

-17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위: 억 달러

수출

수입

수지

1,000

800

600

400

200

0

‐200

자료: ASEAN 사무국.

UN Comtrade에 의하면, 베트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등이고 한국도 9위에 랭크되어 있다. 2000년 미-베트남 무역관계정상화 

이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전체의 19%대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수출 

비중도 13%대에 머물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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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베트남의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2004년                             2008년 

자료: UN Comtrade.

수입의 경우 대중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전체 수입의 19.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일본 및 대한국 수입비중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림 3-12. 베트남의 주요 수입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2004년                             2008년 

자료: UN Comtrade.

수출품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이 광물성연료(HS 27류), 신발류와 모자류 등(HS 

64류), 의류와 부속품(HS 62류) 순이나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전기와 부

분품(HS 85류)을 비롯하여 기계류 및 부분품(HS 84류), 커피와 차류(HS 09류) 등

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위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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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의 23.1%였으나, 2008년에는 29%로 높아졌다. 원유와 수산물 등 풍부한 

자원이 주요 수출품목이며, 동시에 베트남이 동남아 내 유력한 제조기지로 부상함

에 따라 섬유‧봉제와 전기전자와 관련된 상품의 수출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표 3-9. 베트남의 품목별 수출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S-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6,233.3 23.5  12,645.4 20.2  

2 HS-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2,725.8 10.3  4,872.4 7.8  

3 HS-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2,539.7 9.6  4,605.5 7.3  

4 HS-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596.2 6.0  3,894.3 6.2  

5 HS-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198.0 8.3  3,888.7 6.2  

6 HS-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307.3 4.9  3,655.6 5.8  
7 HS-10 곡 물 961.9 3.6  2,904.8 4.6  

8 HS-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립식건물 

1,014.7 3.8  2,741.0 4.4  

9 HS-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74.4 3.3  2,675.8 4.3  

10 HS-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907.1 3.4  2,603.8 4.2  
기 타 6,126.7 23.1  18,197.9 29.0  
총 액 26,485.0 100.0 62,685.1 100.0 

자료: UN Comtrade.

수입품의 경우 상위 1~4위까지는 HS 27류, HS 84류, 철강(HS 72)류와 HS 85

류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상위 10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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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0.1%에서 2008년에는 33.4%로 낮아져 수입품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베트남의 품목별 수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S-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013.4 12.6 12,401.2 15.4 

2 HS-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이들의 
부분품 

3,929.5 12.3  11,270.1 14.0  

3 HS-72 철 강 2,682.9 8.4  7,782.6 9.6  

4 HS-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616.9  8.2  7,416.4 9.2  

5 HS-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774.9 5.6  4,304.3 5.3  

6 HS-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633.8  2.0  2,856.5 3.5  

7 HS-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309.0 4.1  2,525.3 3.1  

8 HS-55 인조단섬유 1,153.8 3.6  1,887.3 2.3  

9 HS-23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475.1 1.5  1,734.0 2.1  

10 HS-73 철강의 제품 570.3 1.8  1,548.4 1.9  

기 타 12,809.3 40.1  26,987.5 33.4  

총 액 31,968.8 100.0 80,713.8 100.0 

자료: UN Comtrade.

3)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입 구조

베트남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교역 역시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교를 재개한 1992년 한국의 대베트남 교역은 4억 9,3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0배가 넘는 98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역시 같은 



66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기간 3억 7,900만 달러에서 57억 6,800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2008년 현재 한국의 11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는데, 수출유발효과가 높은 직

접투자의 확대로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 역시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입과 무역수지 흑자 모두 2008년

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상대적으로 베트남은 한국의 10위 수출국이자 28위 수입대

상국으로 올라섰다.

그림 3-13. 한국의 대베트남 연도별 수출입 현황(1996~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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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현재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은 자동차 및 부속품(HS 87), 광물성연료(HS 

27), 철강(HS 72), 기계류와 부분품(HS 84), 플라스틱 및 그 제품(HS 39) 등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2008년 최대 수출품이었던 광물성연료(HS 27)는 2009년에 

63.8%가 줄어들었는데, 베트남 내 정유공장의 가동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의 수출 급증에 힘입어 HS 87류는 전년대비 68%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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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08년 2009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32.0 38.8 1,062.0 68.0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044.0 58.0 741.0 -63.8 

72 철 강 585.0 114.8 668.0 14.2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746.0 37.1 647.0 -13.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40.0 34.2 592.0 9.7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563.0 36.7 571.0 1.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00.0 -12.8 555.0 38.7 
54 인조장섬유 186.0 10.8 189.0 1.4 
73 철강 제품 153.0 67.3 139.0 -9.1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121.0 15.0 133.0 10.4 
59 섬유제품 146.0 7.1 120.0 -17.5
90 광학기기 및 부품 56.0 89.4 114.0 101.9
55 인조단섬유 96.0 14.5 113.0 17.7
30 의료용품 79.0 9.4 104.0 31.8
29 유기화학품 81.0 18.5 100.0 23.4

기 타 1,377.0 18.0 1,301.0 -5.5
 총 계 7,805.0 35.5 7,149.0 -8.4 

자료: 한국무역협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 2008년과 2009년에 변화가 없이 광물성연료(HS 

27), 어류(HS 3),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85)이 1~3위를 차지하였다. 다만 2008년 

4위와 5위였던 HS 64(신발류, 모자류 등)와 HS 62(의류와 그 부속품)는 2009년에는 

순위가 바뀌어 HS 62이 4위, HS 64이 5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 면(HS 52)와 인조단섬

유(HS 55)가 6위와 7위를 기록하였다. 4위에서 7위까지가 섬유‧봉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한국기업들로부터 역수입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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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한국의 대베트남 수입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HS  
Code 품목명

2008년 2009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7 광물성 연료‧광물유 및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332 67.9 576 73.6

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249 13.2 233 -6.6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57 37.5 205 30.7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90 77.8 151 67.2

64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127 24.6 116 -9.3

52 면 69 94.9 91 31.7
55 인조단섬유 71 20.1 88 23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78 14.4 74 -4.5

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55 15.4 67 21.6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35 116 65 83
09 커피, 차, 마태, 향신료 108 58.5 63 -41.8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52 81.0 55 5.9
40 고무와 그 제품 74 7.2 49 -33.3
44 목재와 그 제품 56 73.2 48 -14.4
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33 -11.0 45 35.8

기 타 451 83.3 444 -1.6
 총계 2,037 46.4 2,370 16.3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비관세장벽 특징

베트남은 2000년 미국과의 정상무역관계 체결, 더 나아가 2007년 1월 WTO 가

입 등을 거치면서 쿼터, 수입금지, 수입허가, 선적 전 검사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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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철폐하였고,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짧은 시간 내 비관세장벽 제거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것으로 국내외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직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유지

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으로는 수입금지조치, 수입허가제도, 

수입쿼터제도, 수입업자 수의 제한, 기술규격요건, 수출세 부과 등이 있다.25) 게다

가 최근 베트남은 TBT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09년 하반기 이

후 베트남은 8건의 TBT 도입을 WTO에 통보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정보디지털 분

야 3건, 식의약품 3건, 전기전자 2건 등이 있다.

ASEAN이 자유무역의 실현을 위해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베

트남 정부 역시 ASEAN 사무국에 자국의 비관세조치(NTMs)를 신고하고 이에 동

참하고 있다. UNCTAD의 분류기준(단, 정부조달과 원산지규정은 제외)에 따라 베

트남이 신고한 비관세장벽 건수(HS 4단위 품목 기준)는 2007년 말 현재 464개에 

이른다. 이 464개를 HS 4 단위의 업종별로 분류하고 복수로 부과되는 조치를 제외

해보면, 약 364개 건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은 

수입금지품목과 기술적 조치가 상당히 많다는 점과 품목별로는 식물‧식물제품, 화

학공업품, 비금속‧비금속제품, 전기기계, 수송기계, 종이‧펄프, 섬유‧섬유제품 등에 

비관세장벽이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7년 11월에 채택한 

ASEAN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따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함께 2015년(일부 

민감품목은 2018년)까지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할 계획이다. 

25) 외교통상부(2009), pp. 1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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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할당 물품세 자동허가 수입할당 수입금지
독점적 

수입채널
기술적
조치

계

동물‧제품 1 1 2 1 5
식물‧제품 52 52

가공식료품 등 2 5 2 1 10
광물성제품 1 3 4 3 11
화학공업품 1 5 1 10 1 23 41

플라스틱/고무 5 4 9
피혁제품 5 5

목재‧목제품 4 4
종이‧펄프 12 9 2 2 25
섬유‧제품 24 1 25
신발 등 9 9
유리 등 6 6

귀금속 등 2 1 3
卑금속‧제품 2 10 3 23 38

일반기계 1 15 9 3 28
전기기계 6 17 1 24
수송기계 2 5 17 2 26
광학기기 3 10 13
잡제품 1 11 4 16

무기‧미술품 3 11 14
계 4 12 53 1 165 17 112 364

표 3-13. 베트남의 비관세장벽 현황(2007년) 

주: 각국 정부의 보고에서는 복수의 비관세장벽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고 또 관세분류의 단위수가 품목에 따
라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다시 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보고 건수와는 차이가 있다. 

자료: ASEAN 사무국 비관세장벽 데이터, 재인용: 石川 幸一(2008), p. 25.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1)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 

가) 고율의 특별소비세 부과

베트남은 최근 WTO 가입과 FTA 체결 등을 통해 빠르게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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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차량 구입시에도 높은 특별소비세(SCT: Special 

Consumption Tax)를 부과하고 있다.26) 특히 2009년 4월 1일부터는 기존의 SCT 과세기

준을 보다 세분화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인상한 새로운 특별소비세법(The new Law 

on Special Consumption Tax)을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2,000cc 이하의 소형승용차에 

대한 SCT만 인하되었을 뿐 나머지 차량에 대한 SCT는 대부분 인상되었고 전기 및 

바이오에너지 차량에 대한 과세기준도 추가하였다. 베트남은 이후 다목적차량(MPV)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전반적으로 차량 판매가 부진하자 부가가치세(VAT, 

10%)를 2009년 5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 인하하여 자동차 

수요를 촉진코자 하였다.

베트남에서는 2010년 들어 VAT가 다시 10%로 환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0

년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가 일부 차종에 한정됨에 따라 자동차 수요가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7) 게다가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수입관세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에서의 자동차 가격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인바, 자동

차 관련 세제의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26) 베트남에서 특별소비세는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

는 생산업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특별소비세의 세율은 보통 10~8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도착지 가격(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기초로 산정된다. 외교통상부(2009), p. 
120 참고.

27) 2009년 11월 12일 베트남 재무부는 2010년 수입관세 관련지침(216/2009TT-BTC) 발표를 통

해, WTO 양허안에 따른 2010년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자동차는 9인승 이하의 휘

발유 차량 중 3,000cc 초과의 4륜 차량과 2,5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수입관세를 83%에

서 각각 77%와 80%로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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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베트남의 자동차 특별소비세 구조(2009년 4월)
(단위: %)

구  분 기 존
개 정

(2009. 4. 1 발효)
24석 미만의 승용차
  a. 5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b. 6석 이상 9석 이하
    + 2000㎤ 이하
    + 2000㎤ 초과 3000㎤ 이하
    + 3000㎤ 초과
  c. 10석 이상 16석 미만
  d. 16석 이상 24석 미만
  e. 화물용·승용 공용
  f. 전기, 바이오에너지 혼합
      (가솔린·디젤 연료   비율 70% 이하)
  g. 바이오에너지
  h. 전기에너지
    + 9석 이하
    + 10석 이상 16석 미만
    + 16석 이상 24석 미만
    + 화물용·승용 공용

 50
 
 
 

30
 

 
30
15
15
-
 

 
 

 
 
 

 
 

45
50
60
 

45
50
60
30
15
15

상기내용의 70%만 과세

상기내용의 50%만 과세
 

25
15
10
10

주: 자동차에 대한 VAT율은 10%이나, 2009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경감해
서 운영한 바 있다. 

자료: KOTRA 제공.
 

나) 자동차 수입시장 구조 및 한국의 수출 추이

정부의 자동차산업 보호조치에 따라 높은 수입관세와 SCT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생산협

회(Vietnam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2009년 현재 베트

남의 자동차 소유 비율은 인구 1,000명당 10.5대로 2007년의 중국 24대와 태국 

152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나, 1인당 국민소득(per capita GDP)이 1,000달러

를 돌파한 2008년부터 자동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표 3-1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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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2008년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금액은 2007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

가하였다. 2009년 역시 SCT 인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였다. 베트남 

국민의 소득 증가, 한시적인 VAT 축소, 2010년 이후 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 혜택 

소멸 예정 등이 자동차 수입수요가 증가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15. 베트남의 주요국별 자동차 수입 추이(2005~09년)
     (단위: 천 달러)

국  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  국 142,133 62,775 115,090 248,406 460,816
미  국 38,991 22,182 142,059 255,371 269,890
일  본 33,533 40,666 91,200 144,430 176,049
중  국 10,614 22,845 164,517 257,338 152,582
태  국 420 2,087 - 2,576 62,592
독  일 4,320 4,273 15,956 21,969 46,911
대  만 2,348 2,715 2,588 6,970 45,442
영  국 1,813 1,604 983 1,229 7,223

인도네시아 - 3,045 - 970 3,205
러시아 13,900 7,075 4,450 8,148 2,316

싱가포르 5,253 15,188 1,379 11,144 -
홍  콩 2,238 1,125 3,701 10,640 -
프랑스 438 - - 942 -

말레이시아 205 1,470 - 559 -
네덜란드 - 696 - 448 -
이탈리아 634 - 760 332 -
합  계 284,501 212,897 579,100 1,039,865 1,268,629

 자료: 베트남 통계청(GSO).

베트남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2009년 현재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중고차 수출이 활발하여 베트남 전체 자동차 수입시장의 50%를 차

지한 바 있으나, 중고차 수입 감소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 중국과 미국에 밀려 

3위 수입대상국이 되었으나, 2009년에는 다시 전체 수입시장의 36.3%를 차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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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로 올라섰다. 한국차의 수입이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는 모델 개선 및 다양화, 

동급 차량에서 합리적인 가격, VAT 50% 할인혜택, 주력인 소형차에 대한 SCT 인

하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수입관세나 자동차 판매세 인하 등이 없다

면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경쟁국인 일본은 직접 수출보다는 현지에 진출한 업체

를 통한 조립판매나 태국 진출 업체를 통한 우회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림 3-14. 베트남의 주요 국별 자동차수입 비중 추이(2005~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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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

2) HS 코드 분류에 대한 비관세장벽

베트남의 관세체계는 국제관세기구(WCO)에 의한 새로운 국제통일상품분류(HS 

Code) 2002년판을 따르고 있다.28) 이 분류법에 따르면, 베트남은 8자리까지의 상

품 분류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 9월 재무부 포고령(Decision 39/2006/QD-BTC) 

이후 10자리까지 상품분류가 가능해졌다.

28) HS는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
의 약자로서, 약칭 ‘Harmonized System(조화제도)’로 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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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많아지면서 현

지진출 한국기업이 시설재나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겪는 HS 코드 분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HS 코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

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세관원이 HS 코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코드를 

부여함에 따라 수입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표 3-16]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HS 코드 적용으로 수입관세의 세율이 달라지거나 고율의 관세

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세관 및 통관시스템의 현대화, 

교육훈련 강화 등을 통해 HS 코드 부여상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업들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16. 베트남 수입시 HS코드 적용 오류 사례  

품목설명서
베트남어 설명서

(번역)

실제 코드 및 관세 부과 코드 및 관세

HS 코드 관세 HS 코드 관세

BIP label strip Bộ đấ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20 position Alarm Batt fuse kit Bộ cảnh báo nguồn 
20 vị trí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NTY626AE PTE2000 FRAME 
CONSUMABLES KIT

Khung NTY626AE 
PTE2000 8302 49 90 00 20% 8537 10 10 20 3%

MDF block for Alarms Bộ đấ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End of Aisle Panel kit Phiến đấu dây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BIP Shelf Alarm Jumper Plug Thiết bị đấu nối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BIP Dual-to-Two Single Power 
Feed Adaptor Cable Dây cáp 8544 42 11 00 0% 8544 42 19 10 10%

Multi-plug Power Cable Cáp nguồn nhiều  
phích cắm 8544 42 11 00 0% 8544 42 19 10 10%

NetGuardian 832A Alarm 
Module Kit Thiết bị cảnh báo  9030 31 00 00 0% 8531 80 19 00 20%

E1 Paddle Board TLVI34AA Phiến đấu dây 8517 70 10 00 3% 8536 90 99 10 15%

자료: 현지조사를 통해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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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1)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가) 한-ASEAN FTA 발효(2010. 1. 1)29) 

한-아세안 FTA는 한국이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2006년 8월 상

품무역협정 서명 이후 2007년 6월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무역협

정 서명 후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후 2009년 9월 발효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상품·서비스·투자 부문에 걸쳐 포괄적 범위에 이르는 경제 

통합이 완성되었다. 다만 태국의 경우 국내 정세 문제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다수

의 협정 체결이 미루어져 왔다. 이후 2009년 2월 아세안정상회의에서 태국 측이 

상품 및 서비스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ASEAN FTA에 합류했으며 2010년 1월 1일 

한-태간 협정이 발효되었다. 양국간 협정 발효로 태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상품에 

대해 2012년까지 품목수 기준 92.1%(수입액기준 83.1%), 2017년까지 품목수 기준 

94.45%(수입액기준 91.06%)의 관세가 철폐되고, 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90%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이상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이에 따

라 우리의 대태국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제품, 기계, 철강, 타이어 등의 태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 양허안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이 되나 기존 양허안

에 ‘제2일반품목군’을 신설해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했으며 초민감 품

목 선정 기준 수입액 3%를 품목수 기준 2.38%, 수입액 기준 3.74%로 일부 변경했

29)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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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태국 측은 이와 같은 양허안 이탈 조건으로 한국측이 요구한 관심품목 

141개 중 87개 품목의 양허를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나) 품목별 수입 제한 제도

태국은 1970년대 수입대체를 통한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해왔다. 관련 법규정으로는 Export and 

Import Act B.E. 2522(1979)가 있으며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가 경

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건, 국가안전 등의 이유로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을 규제

하고 있다. 태국이 수입을 금하고 있는 품목은 복제품, 중고 오토바이엔진, 코인 게

임기계, 프레온 가스(CFC) 사용 냉장고 등을 비롯해 멸종위기에 있는 각종 동식물

의 수출입을 금하고 있다. 또한 특정 원료, 석유, 섬유, 농산품 등의 품목에 대해서

는 자국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수입허가 제도를 통해 수입물량, 수입대상국, 수입

업체 등을 제한하고 있다. 수입허가 대상 품목은 총 42개 품목으로, 이 중 식품이 

23개 품목으로 비중이 높다. 주로 쿼터제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쿼터 물

량을 초과할 경우 30~20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형식으로 수입을 규제한다.

표 3-17. 태국의 23개 쿼터 적용 품목 및 관세율 내역(2007년 1월 1일~현재)

WTO 협정하의 쿼터 적용 품목 내역 (2007년 1월 1일부터)
품목 쿼터 내 물량 세율(%) 쿼터 외 물량 세율(%)

1
Raw milk 20 41
Flavored Milk 20 84

2 MilkPowder (Skim milk) 5 216
3 Potatoes 면제 125
4 Onion 27 142
5 Galic 27 57
6 Coconut 20 54
7 Dried Longan 3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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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계속

WTO 협정하의 쿼터 적용 품목 내역 (2007년 1월 1일부터)
품목 쿼터 내 물량 세율(%) 쿼터 외 물량 세율(%)

8 Coffee bean 30 90
9 Tea 30 90

10 Pepper 27 51
11 Maize (Corn) 20 73
12 Rice 30 52
13 Soybean 면제 80
14 Copra 20 36
15 Onion seeds 면제 218
16 Soybean Oil 20 146
17 Palm and Palm Kernel Oil 20 143
18 Coconut Oil 20 52
19 Sugar 65 94
20 Instant Coffee 40 49

21

Solid residues resulting from extraction 
of Soybean oil (Import in 2007) 4 119

 2008.1.1-12.31 4 119
 2009.1.1-12.31 2 119
 2010.1.1-  (might change later) 10 119

22 Raw Silk 20 226
23 Tobacco leaf 30 72

자료: 태국 재무부.

다) 6단계 관세율 및 고관세율

태국은 대다수 동남아 주변국과 마찬가지로 세율 구조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균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실행관

세율이 10.6%에 달한다. 태국의 관세율 구조는 크게 6단계로 나누어 적용되는데 

일부 품목(차량 80%, 포도주 60%)의 경우 외에는 별도로 고관세를 채택하고 있다. 

고관세가 적용되는 대다수 품목들은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 중인 자국 산업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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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농산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주류, 섬유, 종이

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태국 관세청은 수출업자가 별도로 WTO 관세율 적용

을 요구하지 않으면 WTO MFN 관세율이 아닌 법정 평균 관세율을 자동적으로 적

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세관 행정도 태국의 고관세 구조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30~50% 수준인 수입소비재식품의 경우 태

국의 관세율은 약 90%로 ASEAN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심지어 태국

에서 생산되지 않는 냉동프렌치프라이 같은 품목의 관세율도 약 30%에 달한다. 

표 3-18. 태국의 품목별 6단계 관세율 구조

단계 품목 관세율

1 산업원료, 의료장비 등 필수품 0%
2 전자제품, 국제운송차량, 일부 원료 1%
3 1차 및 자본재 5%
4 중간 제품 10%
5 미완성 제품 20%
6 특별보호가 필요한 제품 30%

자료: 필자 작성.

라) TBT 도입 활발

태국은 동남아에서 TBT 통보문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2010년 통보 사례

만 하더라도 무려 30건에 달한다. 대분류 품목별 분류에 따르면 정보디지털(12건), 

전기전자(8건), 식의약품(4건) 순으로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TBT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태국의 최대 수출입 품목이 전기전자인 점과 태국이 역내 전기전자 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점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30) 

3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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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구조

태국은 수출입 모두 지난 수년간 두 자리수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사상최대 

규모의 교역량을 기록한 2008년에는 수출 약 1,786억 달러, 수입은 약 1,759억 달

러로 총 교역 규모가 약 3,545억 달러에 달했으나,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교역 규모가 전년대비 약 19% 감소했다. 

그림 3-15. 태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2000~09년)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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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2008년 기준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홍콩 순이며, 2004년

과 비교할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한편, 기타 

국가의 비중이 증대해 수출선이 대폭 다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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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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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2009).

2008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 중국, 미국 등인데, 2004년과 비교할 경

우 일본과 미국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중국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림 3-17. 태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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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DB(2009).

수출품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이 기계류(HS-84류), 전기기기류(HS-85류), 차량류

(HS-87류) 순인데, 2008년 기준 1위인 기계류와 3위인 차량류의 비중이 증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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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위인 전기기기류 비중이 감소하였다. 특히 상위 10대 수출품목이 차지하는 비

중이 2004년에는 67.3%에서 2008년 72.3%로 높아졌는데, 상위 3대 품목의 비중

은 낮아진 반면 4~10위 품목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표 3-19. 태국의 품목별 수출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S-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부분품 15,805.6 16.4 30,917.2 17.6 
2 HS-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0,227.1 21.0 25,371.5 14.4 

3 HS-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부분품과 부속품

5,775.7 6.0 16,494.7 9.4 

4 HS-40 고무와 그 제품 5,497.6 5.7 11,576.0 6.6 

5 HS-27 광물성연료.광물유. 이들의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3,415.2 3.5 11,299.7 6.4 

6 HS-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2,639.5 2.7 8,237.7 4.7 

7 HS-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537.0 4.7 8,162.5 4.6 
8 HS-10 곡물 2,839.3 3.0 6,341.0 3.6 

9 HS-16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2,896.5 3.0 5,680.0 3.2 

10 HS-73 철강의 제품 1,286.1 1.3 3,145.6 1.8 
기타 31,328.2 32.5 48,682.1 27.7 
총액 96,247.9 100.0 175,907.9 100.0 

자료: UN Comtrade.

수입품의 경우 광물성 연료(HS 27류), 전기기기류(HS 85류), 기계류(HS 84류), 

철강(HS 72류) 순으로 상위 10개 품목이 차지하는 수입 비중이 2004년 74.5%에서 

2008년 76.3%로 증가하였다. 주로 제조업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중간재 비중이 

높으며 소비재 비중은 10% 미만 수준이다. 이는 태국이 1980~90년대 대규모 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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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로 산업화 진전을 이룬 동남아의 대표적인 산업국가이자 일본 제조업의 동남

아 생산네트워크 중심국가인 점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0. 태국의 품목별 수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2-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증류물,역청물
질,광물성왁스

13,206.1 14.0 37,209.7 20.8 

2 H2-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9,381.0 20.5 28,784.3 16.1 
3 H2-84 원자로.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14,509.2 15.4 22,387.2 12.5 
4 H2-72 철강 6,384.2 6.8 13,524.1 7.6 

5 H2-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2,970.5 3.1 9,373.4 5.2 

6 H2-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702.5 3.9 6,165.2 3.5 

7 H2-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674.7 3.9 5,740.3 3.2 

8 H2-73 철강의 제품 2,083.1 2.2 4,921.6 2.8 
9 H2-29 유기화학품 3,074.9 3.3 4,627.2 2.6 

10 H2-74 동과 그 제품 1,314.4 1.4 3,514.3 2.0 
기타 24,102.0 25.5 42,365.8 23.7 
총액 94,402.6 100.0 178,613.1 100.0 

자료: UN Comtrade.

3) 한국의 대태국 수출입 구조

2009년 한국의 대태국 수출은 약 45억 달러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위

축으로 인해 전년대비 약 21%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기기기, 기계류, 

철강, 광학기기, 플라스틱 등 제조업 관련 품목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글

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광학기기류를 제외한 주요 품목의 수출액이 대

다수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철강류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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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 한국의 대태국 수출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전기기기와 부분품 (85) 927 -0.7 770 -17
원자로, 보일러 및 부품 (84) 737 37.8 669 -9.2
철강 (72) 1,110 35.1 606 -45.4
광학기기 및 부품 (90) 216 23.9 339 57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329 24.1 282 -14.3
철강의 제품 (73) 406 155.2 275 -32.2
유기화학품 (29) 282 1.6 250 -11.3
진주, 귀석 등 (71) 175 63.1 132 -24.6
동과 그 제품 (74) 228 51.8 125 -45.3
비료 (31) 128 25.3 117 -8.8
철도 및 부품 (87) 236 23.7 114 -51.9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03) 100 41.3 112 11.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114 18.1 75 -34.1
고무와 그 제품 (40) 81 93.6 67 -17.6
화학공업생산품 (38) 52 50.9 50 -2.9
기타 658 -78.6 545 -17.2

계 5,779 28.8 4,528 -21.6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9년 한국의 대태국 수입은 약 32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약 2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기기기(85류), 기계류(84류), 고무제품(40류), 광물성원료(27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부분 주요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

으나 기계류 수입은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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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한국의 대태국 수입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전기기기와 부분품 (85) 1,268 -6.1 1,130 -10.9
원자로, 보일러 및 부품 (84) 412 -3.9 428 3.8
고무와 그 제품 (40) 488 16.8 312 -36.1
광물성연료 (27) 539 71.9 242 -55.1
당류와 설탕과자 (17) 149 196.7 109 -27.2
지와 판지 (48) 105 -2.8 103 -2.0
플라스틱 및 제품 (39) 70 -0.7 77 10.9
목재와 그 제품 (44) 126 24.6 74 -41.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03) 87 -25 69 -20.3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07) 160 413.4 59 -63.5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등 (33) 59 14 48 -19.1
유기화학품 (29) 23 18.5 38 63.0
유리와 유리제품 (70) 33 24.4 34 2.7
육류, 어류, 갑각류 등의 조제품 (16) 45 2.1 32 -27.6
광학기기 및 부품 (90) 36 29.7 32 -12.7
기타 682 11.8 452 -33.7

계 4,282 13.6 3,239 -24.4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비관세장벽 특징

1) 비관세장벽 개요

2007년 기준 아세안 사무국을 통한 태국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상품을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세할당이 32건, 비자동 라이선스 25건, 자동 라

이선스 38건, 기술적 조치 72건 등이 존재한다. 상품별로는 식물·제품이 48건,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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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이 29건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태국은 고관세 정책 외에 추가적인 관세 

장벽은 물론 검역, 승인 제도 등을 통한 비관세장벽도 많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으

며 대다수 비관세장벽이 라이선스 발급 관련 통관절차상의 장벽과 표준·품질표

시와 같은 기술적 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표 3-23. 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2007년) 

관세할당 비자동허가 자동허가 수입금지
기술적 
조치

계

동물‧제품 2 　 　 　 13 15
식물‧제품 21 　 　 　 27 48
유지 4 　 　 　 10 14
가공식료품 등 5 1 　 　 8 14
광물성제품 　 1 8 　 　 9
화학공업품 　 1 　 　 8 9
플라스틱/고무 　 1 　 3 　 4
섬유‧제품 　 2 27 　 　 29
시멘트 등 　 1 　 　 　 1
귀금속 등 　 1 　 　 　 1
비금속‧제품 　 　 　 2 　 2
일반기계 　 3 1 4 　 8
전기기계 　 2 　 　 　 2
수송기계 　 8 　 1 1 10
광학기기 　 　 2 　 2 4
잡제품 　 　 　 3 3 6
무기‧미술품 　 2 　 1 　 3
기 타 　 2 　 　 　 2

계 32 25 38 14 72 181
주: 각국 정부의 보고에서는 복수의 비관세장벽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고 또 관세분류의 단위수가 품목

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다시 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보고 건수와는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자료: ASEAN 사무국 비관세장벽 데이터, 재인용: 石川 幸一(200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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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통관절차상의 장벽은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개도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관세장벽으로, 세관행정의 투명성·일관성 부족 및 지나친 자료 요구로 인한 통관

지연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태국 정부는 통관절차상의 장벽을 해소하고자 관세

행정 WTO/GATT 신평가기준 도입, 과세기준 국제화, 우량기업 관세 환급 우대제

도인 Gold Card 도입 등을 통해 통관절차상의 장벽을 해소하고 있다. 통관절차상

의 장벽은 특정 품목에 대한 장벽이라기보다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존재해온 장벽

이며, 상대적으로 품목별 장벽은 통관절차보다는 주로 TBT에서 다수 발견된다.

2)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 규격

태국의 TBT는 기술표준 및 품질표시 인증 관련 장벽이 주를 이루며 태국산업표준

원(TISI)의 강제규격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강제규격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

호, 안전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태국의 경우에는 철강, 전기제품, 자동차 부품 등 태국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유치산업 보호에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강제규격 대상제품에 대하여 세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

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인증절차로 인해 신규 규격 도입 

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두지 않거나 태국 측의 시험검사 설비 부족으로 적기 

통관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수입·유통 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키

는 TISI의 강제규격(Compulsory Standards)은 태국의 대표적인 TBT로 알려져있다.

관련 법규는 태국산업제품규격법(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B.E. 2511(1968))

으로 동 법률에 의한 규격 준수가 요구되는 산업제품(Industrial Product)을 수입·유통

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TISI의 인증을 받은 규격마크(Standard mark)를 부착해야 한

다. 현재 TISI가 고시한 제품 규격은 2010년 6월 기준 총 2,775개(고시 2,936개, 철회 

161개) 품목으로 기술 발전, 정책 변경, 시장 변화 등에 따라 신규로 고시되거나 변경·

철회된다. 이 중 반드시 강제규격(Mandatory Standard) 인증을 받아야 수입·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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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품목은 총 96개로 건축자재(20), 소비재(12), 전기·전자(34), 의료·과학(4), 페

인트(3), 열전도기기(2), 음식(1), 유체(3), 기계공학·차량(16), 화학(1) 등으로 구성된

다(2010년 6월 17일 고시 기준, 부록 I 참고). 동 96개 품목 중 전기전자 품목의 안테

나용 폴리프로필렌 피복 통신선(TIS 2434-2552, 2009)은 2010년 12월 17일에, 기계

공학·차량 품목의 차량안전벨트(TIS 721-2551, 2008)는 2011년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31) 

그림 3-18. 태국산업표준원(TISI) 인증 절차 및 강제규격마크

신청자 TISI

문서검토

공장 품질시스템 평가

샘플링 사료 채취

공장심사 실시

시험결과 포함 평가 검토

인증서 발행

사후관리

적합성 여부

인증 유지

시험소

시험소 지정

시험실시 및
성적서 발행

YES

NO

신청서 및 신청비 제출

부적합 통보

인증 취소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TISI의 인증 신청은 태국 내의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인증 과정은 서류심사 → 시험소 지정 → 공장 품질

시스템 심사 → 샘플채취 → 공장심사 → 평가검토 → 인증서 발행 → 사후관리 

순으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수입업체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

31) 상세 고시 내역은 태국산업표준원 사이트(www.tisi.go.th)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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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소요기간은 통상 40~5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명기기류는 1~3

개월, 전자통신제품은 1개월, 전기기기는 3주, 전선류는 2개월 등 품목별 혹은 시

험을 의뢰받은 시험소별로도 인증기간이 상이한 편이다. 인증 후에도 통상 2년에 1

회 공장심사를 실시하며, 제조장소, 수입 또는 판매되는 장소는 제조 또는 판매되

는 제품이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품질 

심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공장심사 후 부적합 사항 발견 시 일정 기간 동안 시정조

치 기간을 둔 후 재심사한다. 시정조치 후에도 계속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

라 산업제품규격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면 심사 및 부정기 방문이 보다 빈번

해지고 벌금이 부과되거나 인증이 정지·취소되어 사실상 해당 품목의 태국 국내 유

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판단이 공장심사 심사원의 주관

적 판단 및 해석에 좌우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1) 전기스위치에 대한 강제규격 부여

TISI 강제규격 부여 내역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태국 최대 수출품목인 전기·전자 

부문에 대한 강제규격이 34건으로 전체 강제규격 96건 중 최다수를 차지한다. 전

기·전자류(HS-85)는 태국의 수입품목이자 한국의 對태국 수출품목 중 최다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재이다. 전기스위치(G/TBT/N/THA/259, TIS 824-2551)의 경우 

2008년 11월 TISI의 강제규격 시행을 전후로 한국의 대태국 수출이 대폭 감소했으

며 2009년 전기스위치의 대태국 수출액 또한 전년대비 약 41% 규모로 대폭 감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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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한국의 전기스위치(HS-8535)의 대태국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기기기 및 부품(HS-85류) 

전체 수출이 17% 감소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전기스위치의 감소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월별로도 강제규격 시행 직후 2008년 12월 수출액이 전월대비 59%나 감소했

다. 이러한 한국의 전기스위치의 대태국 수입 감소는 2009년 1/4분기까지 지속되었는

데 이는 대다수 수입업자들이 강제규격 인증을 획득하는데 1~2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유관한 것으로 분석되며 이후 2/4분기부터는 수출액이 전년 수준을 회복했다.  

2) 모터-컴프레셔에 대한 강제규격 부여

한국의 대태국 주요 교역재인 기계류 중 4대 수출품목인(HS-4단위 기준) 모터

컴프레셔(G/TBT/N/THA/208, TIS 85-2548)의 경우 2008년 1월 말 안전요건 강화

를 위해 TISI의 강제규격이 시행되었다. 모터-컴프레셔도 전기스위치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2008년 1월 말 강제규격이 시행된 이후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약 2개월

간 대태국 수출이 급감했으며,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 2008년 2/4분기

부터 동 품목의 대태국 수출량이 강제규격 채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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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한국의 모터컴프레셔(HS-8414)의 대태국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교역재인 전기전자 및 기계류에 대한 TISI의 강제규격 시행이 한국산 제품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약 2~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한국의 대태국 수출 감소와 이후 수출량 회복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TISI의 강제규격이 한국산 제품에 미치는 영향은 인증에 소요되는 기

간 동안의 일시적인 교역 감소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에 대해 해당 품

목을 거래하는 한-태 교역 파트너 간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 측의 대응보다는 태국 수입업자들의 현지에서의 대응이 적극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등재된 해당 품목의 다수 수출업체에 문의한 결과 

TISI의 강제규격에 대한 사항은 태국 측 바이어들이 현지에서 적극 대응함에 따라  

비교적 신속히 해결되었다는 응답을 받았다. 또한 대기업 제품의 경우 ISO9000과 

같은 국제인증을 통해서 TISI 강제인증을 면제받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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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1)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가) 전자식 관세시스템(e2m)을 통한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필리핀 관세청(Bureau of Customs)은 전자정부(e-Government) 사업32)의 일환인 

전자식 관세시스템(e2m)을 구축하고 있는데, 9개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무

선기술을 이용하여 수출입 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의 흐름을 보다 촉진시켰다. 

이러한 통관절차 간소화는 2000년 4월 도입된 Super Green Lane(SGL) 제도33)에 

전자시스템을 결합하여 모든 상품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특히 

수입업자가 전자서류 제출 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관세청이 30분 내로 통관서류

를 발급하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국가단일창구(National Single Window) 프로그

램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KOTRA 2010). 이는 나아가 2015년까지 계획된 아세

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와 경제협력 촉진을 위한 ‘아세안단일

창구(ASEAN Single Window)’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전자식 관세시스템의 원활

32) 전자정부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통계청(National Statistics Office)의 eCensus(국민 등록 정

보 온라인화),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의 eFPS(온라인 세금관리 시스템), 국토교

통청(Land Transportation Office)의 One-Stop-Shop(30분 내 운전면허 갱신), 외교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의 ePassport(세계적 기준에 적합한 전자여권), 관세청

(Bureau of Customs)의 e2m project(상품 수입 시 종이서류를 없애는 전산화 작업으로 

2010년까지 9개 항구에 적용 계획), 필리핀 정부 차원의 eGovernment Portal(정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eSerbisyo’ 및 정부와 온라인 거래를 통한 요금지불 시스템인 ‘eBayad 
payment gateway’), 지방정부 차원의 eLGU(지방정부의 웹사이트를 개발, 업데이트 및 감독하

는 사업으로 사업의 허가와 부동산 세금을 포함한 각종 세금 관련 행정 등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제공), E-Procurement System(정부조달의 투명성 제고) 등이 있다. 
33) SGL은 특정 화물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가 전자서류로 통관신고를 하고, 화물이 도착한 

이후에는 관세청이 서류 및 실물 검사 없이 해당 화물을 통관시키는 제도이다(외교통상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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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행을 위해 고객등록시스템(CPRS: Client Profiles Registration System), 요금지

불시스템(PASS5: Payment Application System), 수입 및 평가시스템(IAS: Imports 

and Assessment System)이 동시에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다. 

나) WTO 협정에 부합한 제도34)

1999년 8월, 필리핀은 WTO 협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반덤핑과 상계

관세부과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서 반덤핑법을 개정하였다. 필리핀은 모든 

상품의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입시장이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폭발물, 불온서적, 아편, 마약, 도박 

관련물 등은 국내법에 근거하여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부 농산물

은 수입수량 제한이 있고, 쌀, 옥수수, 석유제품, 중고자동차 부품, 군함 등은 품목

별로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필리핀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대부분의 수출 보조금을 모두 철폐한 상황이지만, 일부 농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예, 농장과 시장간 도로 건설 지원, 정미소 시설 지원 등) 및 연구개발에 정부

의 지속적인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 2009년 평균 실효 관세율(Applied Tariff) 7.1% 수준35) 

필리핀 관세 위원회(the Philippine Tariff Commission)에 의하면, 2009년 기준 

필리핀의 평균 양허관세율(Bound Tariff)은 25.8% 수준이나, 평균 실효관세율은 

7.1% 수준이다. 관세율이 높은 품목(약 30% 정도)에는 화학제품(chemical waste), 

자동차(Automobiles) 및 그 부품, 오토바이(Motorcycles) 등이 있으며, 관세할당제

도(TRQ)에 포함되는 것은 농식품류인 설탕, 쌀, 가금류, 커피 등이다. 전체 수입품

목에서 관세가 30% 이상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수준이다. 

34) 외교통상부(2009)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35) USTR(2010) 자료를 주고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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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08년 1월, 필리핀의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

필리핀은 2008년 1월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어 2010년 말까지 

양국간 교역품목의 90%에 대한 관세철폐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6년까지는 거의 대부

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될 예정이다. 법안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필리

핀 정부의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해 한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가 2009년 

상반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하반기인 7월 9일부터 적용되었는데, 동 기간 동안 

이행지연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서 양국이 협의한 바 있다(외교통상부 2009).

필리핀 수입업체 중 2008년 1월 이후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100개 사를 대상으로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아세안 FTA가 

양국 교역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5% 수준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79%로 높은 편인데, 이는 기본적

으로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김한성 외 2009).

마) TBT 적극 활용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필리핀 정부가 WTO에 통보한 TBT 내용을 

살펴보면 총 22건으로 다음의 [표 3-24]와 같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와 건

설재료가 각각 5건으로 많으며, 차량용 타이어 및 유리와 헬멧이 4건, 식품류 3건, 

배관설비 2건 등이다.36)

표 3-2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 현황(2009. 1~2010. 11)

세부분류 TBT 통보 수

식품 3

36) 필리핀이 WTO에 통보한 TBT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4]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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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계속

세부분류 TBT 통보 수

건설재료 5
전기전자 5
차량용 타이어 및 유리, 헬멧 4
가스기기 및 가스용기 1
석유제품 1
폭죽 제품 1
배관 설비 2

총계 22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구조

필리핀은 2001년 이후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2008년 수출 491억 달러, 

수입 604억 달러로 총 교역액이 약 1,100억 달러 수준이었고, 2009년 총 교역액은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소 감소한 843억 달러 수준이며, 약 7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9년 총 교역액은 필리핀 GDP(1,610억 달러)의 약 52.4% 수준이다. 

그림 3-21. 필리핀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2000~09년)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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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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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필리핀의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자료: ADB Key Indicators.

2008년 기준 필리핀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인데, 2004

년과 비교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중국과 홍콩의 비중이 증가한 

특징이 있으며, 대한국 수출도 증가한 편이다. 

2008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인데, 

2004년과 비교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

아, 중국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3-23. 필리핀의 주요 수입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자료: ADB Key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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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원자로·보일

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 비해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로·보일러와 기

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수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품목별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광물성 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표 3-25. 필리핀의 품목별 수출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2-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0,432 55.9 37,715 54.0
2 H2-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9,476 17.4 9,841 14.1
3 H2-74 동과 그 제품 668 1.2 1,932 2.8

4 H2-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078 2.0 1,681 2.4

5 H2-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282 2.4 1,622 2.3

6 H2-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20 0.8 1,447 2.1

7 H2-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 
용지, 동식물성의 납

610 1.1 1,109 1.6

8 H2-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095 2.0 1,044 1.5

9 H2-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694 1.3 1,033 1.5

10 H2-62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　 1,557 2.9 995 1.4

기타 7,176 13.2 11,361 16.3
총액 54,487 100.0 69,780 100.0

자료: UN Com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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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필리핀의 품목별 수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

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2-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6,357 38.4 18,628 30.0
2 H2-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5,582 13.1 7,247 11.7

3 H2-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876 4.4 4,465 7.2

4 H2-10 곡물 599 1.4 2,551 4.1
5 H2-72 철강 1,028 2.4 2,448 3.9

6 H2-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369 3.2 2,309 3.7

7 H2-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368 3.2 2,020 3.3

8 H2-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1,642 3.9 1,606 2.6

9 H2-73 철강의 제품 451 1.1 998 1.6
10 H2-26 광, 슬랙, 회 321 0.8 997 1.6

기타 12,011 28.2 18,780 30.3
총액 42,603 100.0 62,049 100.0

자료: UN Comtrade.

곡물, 철강 등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 비해 전기기기와 그 부분

품,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곡물, 철강,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플라스틱 등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3)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입 현황

2001년 이후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은 수입보다 많이 증가하였는데, 2009년 기

준 수출 약 46억 달러, 수입 약 27억 달러로 1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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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입 현황(2000~09년)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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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전기기기, 광물성연료,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철강 등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전자집적회로(예: 컴퓨터용 메인보드칩, Integrated circuit), 경유, 자동

차, 철강제품 등이다. 2009년 기준 수출액 비중이 높은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과 

수출액 비중이 낮은 무기화학품, 귀금속은 2008년보다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전기

기기, 광물성연료, 철강, 플라스틱 및 그 제품 등은 전년보다 수출이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전기기기, 동과 그 제

품, 과실 및 견과류, 광물성 연료, 기계류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집적회로(예: 반도체, wafer), 정제한 동, 바나나, 원유 등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수입액 비중이 높은 원유, 담배, 천연자원 

등의 수입이 2008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동과 그 제품, 기계류 등은 전년보다 수입

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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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전기기기 (85) 1,744 0.8 1,574 -9.7
광물성연료 (27) 902 30.7 785 -13.0
기계류 (84) 339 1.1 366 7.8
자동차 및 부품 (87) 203 12.6 217 6.6
철강 (72) 394 97.8 192 -51.4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9) 202 9.4 180 -11.3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28) 82 141.7 147 79.6
철강의 제품 (73) 160 59.0 144 -10.1
동과 그 제품 (74) 164 -3.3 121 -26.5
유기화학품 (29) 103 10.7 86 -16.7
메리야스‧뜨개질 편물 (60) 82 -29.9 72 -11.7
가구 및 조립식 건물 (94) 13 1.6 69 448.3
알루미늄 (76) 39 4.5 43 9.1
비료 (31) 52 51.8 42 -18.7
기타 방직용 섬유 (63) 16 3.3 39 147
기타 512 - 490 -6.0

계 5,016 13.5 4,567 -8.9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28.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전기기기 (85) 1,315 0.2 1,329 1.1
동과 그 제품 (74) 703 130.3 371 -47.2
과실 (8) 205 -9.5 204 -0.4
광물성 연료 (27) 120 1,316.9 163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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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계속

품목 (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기계류 (84) 168 3.6 142 -15.6
담배 (24) 59 173.2 68 16.3
천연자원(광, 슬랙, 회) (26) 35 93.6 46 31.4
식품제조 잔유물 (23) 65 63.5 43 -34.6
광학기기 (90) 57 -7.6 34 -39.6
철강 (72) 88 105.6 23 -73.9
가공 과채류 식음료 (20) 28 -3.2 22 -20.7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38) 26 34.3 18 -31
고무와 그  제품 (40) 33 188 17 -49.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32 -4.3 14 -57
유기화학품 (29) 11 65.1 11 4.2
기타 154 147 -4.5 

계 3,099 27.1 2,652 -14.4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비관세장벽 특징

2007년 기준 아세안 사무국을 통한 필리핀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상품을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18건, 부가적 과세과징금 15건, 기술적 조

치(TBT) 12건, 수입할당 12건, 수입금지 9건 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품별로는 

동물‧제품과 비금속‧제품이 17건, 기공 식료품 등이 12건, 귀금속 등이 9건으로 높

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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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필리핀의 비관세장벽 현황(2007년) 

구분
부가적 과세

과징금
비자동
허가

수입
할당

수입
금지

독점적 
수입채널

기술적 
조치

검사 계

동물‧제품 8 5 4 17
식물‧제품 2 4 6
가공식료품 등 5 3 4 12
광물성제품 1 1
시멘트 등 1 1
귀금속 등 9 9
비금속‧제품 11 6 17
전기기계 1 1 1 3
수송기계 1 1
기 타 2 1 1 4

계 15 4 12 9 1 12 18 71
주: 각국 정부의 보고에서는 복수의 비관세장벽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고 또 관세분류의 단위수가 품목

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다시 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보고 건수와는 차이
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자료: ASEAN 사무국 비관세장벽 데이터, 재인용: 石川 幸一(2008), p. 17.

한편, 2008년 중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필리핀 정부가 취한 비관

세조치는 대부분 WTO 규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법을 

WTO 협정과 조화시키기 위한 반덤핑법 개정 사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중 특히 세이프가드 조치가 많은데, 이는 반덤핑보다 상대적으로 증명 절차가 쉽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산 수출품목에 대한 조치는 2008년부터 취해진 세라믹 바닥재와 벽타일의 

세이프가드 조치(3차년도인 2010년 kg당 1.80페소)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후 한국산 제외 및 판지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사 진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은 자국산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적인 중고차 수

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03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한국의 해당 생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

지 않는 이상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생산업체의 적극적

인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전담부서가 있는 대기업보다는 이러한 

전담부서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

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동시에 한국정부에 다른 방식으로 보상

(compensation)을 해 주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

조 참고), 3년 동안 이러한 보상이 없었다면 한국정부는 WTO 규정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세이프가드 조치

의 지속 여부는 매년 자체 조사를 통하여 평균 3년 정도 연장하는 경우37)가 많은

데, 중간에라도 해당 품목이 아니거나 관련이 없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실제로 2010년부터 일본과 유럽산 세라믹 바닥재와 벽타일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소멸되었는데, 이는 해당 정부에서 수출하는 상품이 유사상품

(like product) 또는 직접적인 경쟁상품(directly competitive product)이 아님을 적

극적으로 증명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G/SG/N/11/1/Suppl.4). 즉, 정부는 이러

한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 입는 산업에 대한 보상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1) 중고차 수입금지 조치 관련

필리핀 정부는 2002년 대통령령(156호)을 통하여 일반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는데, 필리핀 고등법원은 2005년 동 대통령령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

다. 이에 정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패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황이

37)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다른 보상 없이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제소국가에서 일종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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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otra 마닐라 kbc, 2009). 한편, 필리핀에서 중고차 수입은 수빅(Subic) 경제특

구와 카가얀(Cagayan) 경제특구를 통한 수입 두 가지 방식만 허용되는데, 수빅 지

역에서 수입된 중고차는 수빅 지역에서만 자동차 등록이 허용되기 때문에 유통에 

제한을 받고 있다.

USTR(2010)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2008년 등록된 신규차량(17만 7,451대) 중 

약 30% 정도를 중고차 수입품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신규차량 판대

대수가 12만 4,449대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필리핀 자동차제조협회

(CAMPI)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신규 자동차 판매 대수는 13만 2,444대로 전년보

다 약 6.4% 증가하였는데, 시장점유율은 토요타 34.9%, 미츠비시 17.6%, 혼다 

13.0%, 현대 8.4% 등으로 조사되어 있다.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개발프로그램(MVDP: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을 

통하여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완성차 

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에 우선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

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자동차산업청(MVIO: Motor Vehicle Industry Office)을 신

설하여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정부의 신속한 조치, 업계 요구 수렴, 현안 대처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하면, 필리핀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완성차 생산능력 

배양을 위해 당분간 중고차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의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2개 항(수빅과 카가얀) 이외에

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브로커를 통하여 웃돈을 주고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통관(수빅과 카가얀을 통할 경우)의 경우 컨테

이너당 약 7만 5,000 페소(약 200만 원)가 소요되는데, 만약 브로커를 통할 경우 

이들 항구 이외의 다른 항구(예: 마닐라)로도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30만 페소(약 780만 원)의 통관비가 소요된다. 현지 화교들이 대규모 브로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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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브로커를 통할 경우 불법이지만 통관이 쉽게 이루어

진다. 또한 이들은 현지 세관경찰관이나 공무원 또는 각 수입단계에 있는 조직원에

게 이러한 수입을 나누어 주고 있다. 중고차 및 그 부품의 수입에 있어 일본이 상

대적으로 유리한 편인데, 이는 일본기업 및 정부의 대필리핀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일본 내에서 중고차를 폐차한 후 이를 

처리하는 비용보다 폐차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것이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 유리

하다. 한국의 경우도 폐차하는 것보다는 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러한 중고차 수출 무역업자가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2) 판지제품(Testliner)의 세이프가드 조사

필리핀 정부는 2009년 11월, 3개의 판지제품(HS코드 48052400, 48052510, 48052590)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음을 WTO에 보고하였다(G/SG/N/6/PHL/8). 

동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에는 한국산 판지제품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미국 등 10여 

개국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기준 필리핀의 무게 150g/㎡ 이하 판지제품

(HS코드 480524)의 총 수입액은 약 300만 달러로 이 중 한국제품이 56%를 차지

하고 있으며, 무게 150g/㎡ 초과 판지제품(HS코드 480525)의 총 수입액은 약 34

만 달러로 이 중 한국제품이 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이프가도 조치 대상품

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연도별 한국의 대필리핀 판지제품(HS코드 4805) 수출을 살펴볼 경우, 

200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09년 기준 한국의 대필리핀 

판지제품 수출은 약 180만 달러로 이는 전체 판지제품 수출에서 5%를 조금 상회

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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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필리핀 판지제품의 주요 수입국 비중(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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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MTRADE Database.

그림 3-26. 판지제품(HS코드 4805)의 대필리핀 연도별 수출 추이 및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0~09년)

(단위: 천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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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를 종합하면, 한국산 판지제품은 필리핀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 포함될 가

능성이 농후하지만, 총 수출액이 180만 달러 미만이며, 전체 판지제품 수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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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현재 필리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진 한국산 제품은 세라믹 바

닥재와 벽타일이며, 필리핀은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주요 무역제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수출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골판지 원자재의 경우 주로 중소기업이 수출하

고 있으며, 이들은 협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필리핀 판지협회(The Philippines 

Testliner Board Industry)가 제소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필리핀의 대규모 제지회사

인 UPPC (United Pulp and Paper Co Ltd)가 주도한 것이다. 2010년 8월 현재, 업

계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톤당 30달러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한국산 골판지 원자

재의 대필리핀 수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봉강(Steel Angle Bar)의 세이프가드 조사 및 한국산 제외

필리핀 정부는 2008년 8월부터 봉강(HS 코드 72162100, 72165011, 72165091)

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하여 2009년 2월, 톤당 1페소(약 27원)의 잠정 세

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고 WTO에 보고하였고(WTO G/SG/N/7/PHL/7, G/SG/N/8/ 

PHL/7, G/SG/N/11/PHL/7), 이후 2009년 8월, 최종적으로 3년 동안 세이프가드 조

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세이프가드 조치로 필리핀 정부는 2009년부터 톤당 

7,700페소(약 2만 원)의 종량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다만, WTO 규정상 개발도상국

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시장점유율이 3%를 넘지 않는 경우38), 동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의 제9조 세이

38) WTO의 세이프가드 관련 협정문(Agreement of Safeguards)의 제 9조에 1항(Paragraph 1 
of Article 9)에 의하면, 3% 미만 기준과 해당 국가의 관심상품을 포함하여 9% 미만 기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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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드 항목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한국산은 필리핀의 수입시장 점유율 3% 미만

이었기 때문에 동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그림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인 2007년 L형강(HS코드 

721621)의 경우, 필리핀 총 수입액(약 250만 달러)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0.01%이며, 기타형강(HS코드 721650)의 경우 필리핀의 총 수입액(약 660만 달러)

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67%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과 일본산의 경

우 시장점유율이 3%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제품이 필리핀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림 3-27. 필리핀의 L형강(HS6-721621)과 기타형강(HS6-721650)의 

주요 수입국 시장점유율(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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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OMTRADE Database.

WTO 규정에 의하면, 관심상품(the product concerned)이 총 수입의 9% 미만인 

경우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관심상품을 HS 4단위인 철‧비합금강 형강(HS코드 

7216, 이하 형강)까지 확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세이프가드 조사 기간인 

2007년 기준 한국산 형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이다. 즉, 한국제품이 최종 세이프

가드 조치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필리핀의 관심상품에 대한 기준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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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해석되었을 경우, WTO 규정에 의하면 한국도 최종 세이프가드 해당국으로 분류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는 관심상품 9% 미만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장점유율 3% 미만 기준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인 2009년 태국과 프랑스산 형강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세이프가드 대상국인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한국산 제품 점유 비중

도 19%로 2007년의 36%보다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8. 필리핀 형강제품(HS코드 7216)의 주요 수입국 비중(2007년, 2009년)

자료: COMTRADE Database.

그림 3-29. 한국산 ‘형강(HS코드 7216)’과 철강(HS코드 72)의 대필리핀 수출추이 및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0~09년)
(단위: 천 달러, %)

형강(HS코드 7216) 철강(HS코드 72)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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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형강의 대필리핀 연도별 수출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증가하다가 2008

년 약 6,4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약 2,600만 달러로 급격

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형강제품 총 수출에서 약 3.3%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산 철강(HS코드 72)제품의 대필리핀 수출은 2000년 약 1억 달러에서 

2008년 약 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9년 감소하여 약 2억 달러 수준

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철강제품 총 수출에서 약 1.2%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필리핀 정부가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하여 취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에 의하여 한국산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3%를 초과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WTO 규정에 의

하면 관심상품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한국산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될 가능

성도 있다. 한편 동 세이프가드 조치는 필리핀의 해당 제조업체39)들에 의해 제기

되었고, 필리핀 정부는 해당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크게 입은 것으로 판단하였

다. 철강제품의 대필리핀 수출이 2008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향

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비록 필리핀 정부가 일본과 중국산 형강제품에 대

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지만, 한국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 측에서 이를 대변해 주

는 것이 최상이라고 밝히고 있다.40) 또한 일본의 경우 필리핀 정부 공무원을 비롯

한 다양한 계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동 조치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41)

39) Cathay Metal Corp, Dragon Asia Rolling Mills, Lunar Steel Corp. 등임.
40) 형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하여 2009년 GCC(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에서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된 적이 있으나, 외교통상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힙입어 종결된 사

례가 있다.
41) 세라믹 바닥재 및 벽타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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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말레이시아

가.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및 대외무역 구조

1) 최근 수출입제도 변화

가) 2009년 평균 실효 관세율 7.4% 수준42)

말레이시아의 2009년 단순평균실효관세율(simple average applied MFN)은 

7.4%인데, 일반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상품보다 원자재에 대해서 낮은 관세율이 적

용되고,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는 대해서는 자국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80여 개의 품목에 대해 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주요 해당 품목은 농산품으로 농촌의 소규모 농업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른 조

치이다. 또한 민감품목이거나 건설장비, 농업, 광물, 자동차 산업 등과 말레이시아

의 전략적 산업과 관련된 품목의 경우 비자동수입허가(Non-automatic licence)가 

적용된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가금류, 가금육, 밀크·크림, 배추를 포함한 17개 품목에 대해 관

세할당(Tariff-Rate Quota)을 적용하고 있다. 쿼터 기준량에 한해서는 10~25%의 관세

를 부과하지만,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40~168%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나) 말레이시아의 수출입 통관 절차 

말레이시아의 수입 통관을 위한 등록 절차는 2006년에 개정된 이후 큰 변화 없

이 지속되고 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업자는 통관 양식(Customs Form No.1)을 

42) USTR(2010) 자료를 주고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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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만 링깃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후 심사

(Post-clearance audit)를 위해 추가 신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통관은 2007년부터 전산화되어 있어, 세관신고, 평가, 요금 지

불 등의 모든 절차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말레이시아 당국은 통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관세국(Royal 

Malaysian Customs)의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중이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출 절

차 역시 2006년 이후로 큰 변화가 없다. 수출업자는 모든 상품에 대해 통관 양식

(Customs Form No.2)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팜 오일, 일부 팜 관련 상품, 천연 

고무, 후추, 파인애플, 코코아, 특정 목재의 경우에는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말레이시아의 수입허가 및 수입금지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식물성 제품, 나무, 기계, 운송기기 및 교통 설비, 무기류 등

을 수입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비자동수입허가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보건, 위생, 지적재산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수입품 유입

으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등 자국 내 전략산업이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

한 조치이다.  

말레이시아는 2008년에 기계 및 설비,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48개 품목에 대

해서는 수입 허가제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2009년 8월부터는 철강 수입규제를 철폐

하여 늘어나는 국내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철판의 경우에는 현지조

달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고정비율이 폐지되고, 철강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종교, 안보, 윤리, 환경보호 등의 기준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

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모조화폐, 외설적인 내용의 저작물,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단검, 보석을 제외한 산호, 거북이 알, 중독성 주류 등이 금지품목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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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랄 인증제(Halal Certification)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할랄 인증의 확대를 통해 할랄 시장의 

허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할랄의 뜻은 아랍어로 ‘허용‧허락한다’는 뜻으로서 초

기에는 적용대상이 육류에 한정되어 있었다. 즉, 닭고기와 소고기를 가공할 때 이

슬람의 율법에 따라 처리한 업체에 한해 할랄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식품 뿐 아니라 스낵, 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 등의 비식품 부문

과 서비스 업종까지도 다양하게 할랄 인증제가 적용되고 있어, 말레이시아에 제품

을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에 따른 할랄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말레이

시아는 이슬람회의기구(OIC)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말레이시아의 할

랄 인증을 받으면 중동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기술무역장벽 도입

1999년 한 해 동안만 수십 건에 달했던 말레이시아의 TBT 도입 사례는 2000년

대 들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년에는 철 및 강철제품에 대한 2건의 

TBT 도입이 전부였고, 2010년에도 활성의약성분에 관하여 1건의 TBT가 WTO에 

통보되었다.43) 

2) 최근 수출입 동향 및 구조

말레이시아는 1998년 이후 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수출은 1,988억 달러, 수입은 1,56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발발로 대외의존도

가 높은 말레이시아의 교역액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은 각각 1,572억 달러와 

1,236억 달러에 머물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20%씩 감소한 결과이다.

4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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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말레이시아의 최근 수출입 추이(2000~09년)

(단위: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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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 Comtrade.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2008년도 기준 싱가포르,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인데,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2004년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일본, 태국에 대한 수출 비중에는 큰 변동이 없으나, 미국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 비중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한국 수출 

비중은 동기간 내 3.5%에서 3.9%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3-31.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2004년 2008년

자료: ADB(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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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 비중(2004년, 2008년)

2004년 2008년

자료: ADB(2009).

2008년 기준 주요 수입 대상국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태국 등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과 동일하다. 2004년과 비교하면 중국에 대한 수입 비중 증가와 일본

과 미국의 비중 감소가 가장 큰 변화인데, 중국은 높은 지리적 접근성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품목별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 

액화 천연가스, 팜오일 및 관련 제품, 석유 및 관련 제품, 화학제품, 식품, 광물성 

연료 등이 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기‧전자 제품류로서 전체

의 30~40%를 차지한다. 2008년 전기‧전자 제품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인해 2004년(38.4%), 2006년(36.2%)에 비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단일 품목(HS 2단위)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처럼 다른 품목에 비해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까닭에 

이들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교역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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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0.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출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2-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0,373.8 38.4 48,288.2 30.9

2 H2-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16,323.2 15.5 21,561.2 13.8

3 H2-27 광물성연료·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6,630.9 6.3 17,013.3 10.9

4 H2-72 철강 3,465.3 3.3 6,531.6 4.2
5 H2-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280.8 3.1 4,801.9 3.1

6 H2-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286.7 3.1 4,464.8 2.9

7 H2-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598.8 2.5 4,031.7 2.6

8 H2-73 철강의 제품 1,680.4 1.6 3,551.0 2.3

9 H2-71 진주, 귀석·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1,436.2 1.4 3,288.1 2.1

10 H2-29 유기화학품 2,099.6 2.0 2,935.1 1.9
기타 23,981.1 22.8 39,735.6 25.3 
총액 105,156.8 100.0 156,202.5 100.0 

자료: UN Comtrade.

품목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의 핵심 수입 품목은 전자 제품을 생산

할 때 필요한 부품류로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및 수

입 비중이 모두 높은 이유는 부품조립 공정을 통해 완성된 전기·전자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동시에 핵심 부품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내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하여 

기술보유국으로부터 수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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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HS-Code 품목명
2004년 2008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H2-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44,193.1 34.9 50,883.8 25.6

2 H2-27 광물성연료·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14,689.3 11.6 36,299.5 18.3

3 H2-84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4,073.7 19.0 33,076.9 16.6

4 H2-15 동식물성 유지,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 동식물성의 납

6,577.4 5.2 16,488.3 8.3

5 H2-40 고무와 그 제품 3,036.8 2.4 6,280.6 3.2
6 H2-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3,240.2 2.6 5,788.7 2.9
7 H2-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3,798.0 3.0 4,733.8 2.4

8 H2-90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953.2 2.3 4,457.9 2.2

9 H2-29 유기화학품 2,306.8 1.8 3,375.4 1.7
10 H2-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731.3 1.4 2,988.9 1.5

기 타 20,039.9 15.8 34,472.6 17.3 
총 액 126,639.7 100.0 198,846.4 100.0

자료: UN Comtrade.

3)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입 구조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천연자원을 수입하

고 반도체, 철강판, 무선 통신기기 등을 수출하고 있다. 이처럼 주로 원자재를 수입

하고 가공품을 수출하는 양국 교역은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기기, 기계류, 철

강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기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수출

액이 급감하며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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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출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전기기기와 부분품 (85) 2,085 -11.9 1,280 -38.6
광학기기 및 부품 (90) 584 86.8 627 7.4
철강 (72) 589 49 479 -18.7
원자로, 보일러 및 부품 (84) 753 -18.9 409 -45.6
플라스틱 및 제품 (39) 265 0.7 217 -18.2
선박과 수상구조물 (89) 44 -84.5 141 223.4
철도 및 부품 (87) 221 -14.8 127 -42.8
동과 그 제품 (74) 186 83.4 126 -32.3
유기화학품 (29) 107 10.7 119 11.6
철강의 제품 (73) 158 71.6 96 -39.2
고무와 그 제품 (40) 62 61.7 70 12.4
지와 판지 (48) 67 18 69 3.7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87 79.2 64 -26
광물성연료 (27) 64 380.8 63 -1.7
아연과 그 제품 (79) 61 -42.8 44 -28.4
기타 461 34.4 394 -14.5

계 5,794 1.6 4,325 -25.4

자료: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기기기

와 부분품의 수출이 전년대비 약 39% 감소하였던 것이다. 특히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컴퓨터, 유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수출의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입 품목은 2009년 기준 광물성 연료, 전기기기 및 부품

류, 목재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수입 역시 수출과 마찬가지

로 크게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천연가스, 원유, LPG, 목재류, 반도체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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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수입액 및 증가율(2008~09년)

(단위: 백만 달러, %)

품목(HS 2단위)
2008년 2009년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광물성연료 (27) 5,303 28.4 3,513 -33.8
전기기기와 부분품 (85) 2,106 -3.2 1,936 -8
목재와 그 제품 (44) 375 -1.2 336 -10.5
원자로, 보일러 및 부품 (84) 229 -10.8 311 35.8
동식물성 유지 (15) 248 58.6 205 -17.2
유기화학품 (29) 217 99.4 167 -23
화학공업생산품 (38) 195 -17 130 -33.4
고무와 그 제품 (40) 191 8.8 126 -34.2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112 8 114 1.8
주석과 그 제품 (80) 154 85.8 111 -27.8
광학기기 및 부품 (90) 160 25.1 91 -43.2
철강 (72) 92 60.8 62 -32.1
비료 (31) 20 3,734.5 38 87.4
인조장 섬유 (54) 23 81 35 51.1
식품공업 잔유물 (23) 40 35.2 32 -20.6
기타 444 9.1 367 -17.3

계 9,909 17.4 7,574 -23.6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는데, 다만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에는 통신시장 확대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었다. 

나. 비관세장벽 특징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기존의 수입 금지 및 제한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말

레이시아 경제가 수출입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입 규제를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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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도 1년에 1건 정도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면허 의무화, 품질 규제 등 

일부 조치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 진출기업의 또 다른 어려움이 예상되

기도 한다. 아세안 사무국이 작성한 2007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484건 중 수출입 허가 사례가 374건으로 77%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고, 허가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96건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비관세조치의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화학공업품이 93건, 동물성 제품과 가공식품이 각각 60건 이상

을 기록하며 말레이시아 당국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현지 부품을 사용할 경우 내국세

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 역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비관세 조치이다. 

표 3-34.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장벽 현황(2007년) 

수입허가 수입금지
수입

전면금지
독점적 

수입채널
허가

증명서
기술적
조치

계

동물‧제품 53 2 9 1 65
식물‧제품 13 14 27

유지 2 1 18 21
가공식료품 등 54 7 1 62

광물성제품 30 2 32
화학공업품 84 1 8 93

플라스틱/고무 18 1 1 20
목재‧제품 21 21
종이‧펄프 3 3
섬유‧제품 10 10
유리 등 3 4 7

귀금속 등 1 4 5
비금속‧제품 36 1 37

일반기계 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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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4. 계속

수입허가 수입금지
수입

전면금지
독점적 

수입채널
허가

증명서
기술적
조치

계

전기기계 17 20 37
수송기계 11 11
광학기기 2 2
잡제품 3 1 3 7

무기‧미술품 1 1 2
기 타 4 4

계 374 2 8 1 96 3 484
주: 각국 정부의 보고에서는 복수의 비관세장벽이 부과되는 품목이 있고 또 관세분류의 단위수가 품목

에 따라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다시 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국 정부의 보고 건수와는 차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료: ASEAN 사무국 비관세장벽 데이터, 재인용: 石川 幸一(2008), p. 15.

다. 한국의 주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현황

1) 철강재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 도입

말레이시아 정부는 불량 철강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적격품질의 상품을 생산하

기 위한 철강제품 의무기준인 강제품질인증(MS: Mandatory Standard) 제도의 시행

을 2009년 6월 발표하고,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 조치는 ‘철강제품 

수입 관련 제도’ 변경 내용의 일부로, 국제 시장에서의 말레이시아 철강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조치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봉형강(long products)과 강판(flat products) 제품은 승인인증서

(COA: Certificate of Approval)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수입품 통관 시 통관서류로 

사용된다. COA는 수입 철강제품이 말레이시아국가규격(Malaysian Standard)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이다. COV 발급은 건축자재용 철강 제품 

수입 시에는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DB: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에서, 제조용 철강 제품의 경우에는 재무부 산하의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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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하여 관련 업체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면서 말레이시

아 통상산업부는 강제인증 시행 시기를 2009년 10월 12일까지 연기하고 당초 발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13일부터는 강제인증 적용 품목이 

627개에서 187개로 대폭 축소되고 인터넷 검사신청이 가능하며 검사비용도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수정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09년 8월부로 발효 예정이었던 당초 계획에 비하면 완화된 조치라고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대량수입의 경우 오랜 시일이 소요

되어 보관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의 부담

이 크다는 것이 현지의 반응이다.44) 이번 조치의 시행으로 말레이시아 내 전기전자, 

표 3-35. 2009년 10월 13일 발효에 따른 비용 변화

구분
수정 전

(2009년 8월 1일 발효 
예정 내용)

수정 후
(2009년 10월 13일 발효) 

샘플 사이즈 100MT당 샘플 1개 250MT당 샘플 1개 

검사 비용

1 신청 및 승인인증서 (COA) 500링깃 150링깃

2
운송 확인 및 샘플링 

(Consignment Verification 
and Sampling)

1,000~2,000링깃 1,000링깃

3
3자 테스트 검증/ 조사 리포트 
발행 (Verification of Third 

Party Test/Inspection Reports)
- - 재질등급 5 이하: 500 링깃

- 등급 6부터는 100 링깃 추가

4 샘플인장시험 (Tensile Test per 
sample) 100~300링깃

5 샘플 화학 분석 (Chemical 
Analysis per sample) 600링깃

자료: MITI. 

44) KOTRA(2010) 및 말레이시아 철강제품 납품업체들과의 인터뷰 내용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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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해양, 석유가스, 자동차 산업계는 철강제품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생

산라인을 제때 가동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피드백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동 조치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체적인 피해액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는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나타나는 시점과 맞물려 강제인증제가 발효되

었기 때문에, 철강제품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감소 중 얼마만큼이 동 제도 도입에 

따른 결과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강제인증제도가 한국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되며, 해외로부터의 철강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급감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철강제품의 경우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의 상위 수입대상국인 만큼 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강제인증조치에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은 분명하다. MITI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말레이시아가 해외로부터 수입한 철강제품의 규모는 

287억 링깃에 이르는데,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67억 링깃), 중국(39억 링깃), 한

국(30억 링깃), 미국(23억 링깃) 등으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제3위 수입 대상

국이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증제도 발효시기를 2009년 8월에서 10월 중순

으로 연기하는 데는 우리나라 업체들과 외교통상부의 압력도 일부 작용45)하였는

데,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조치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에서 철강재를 수출하는 A 중소기업과의 인터뷰 결과, 해당 

기업은 2010년 초 현지 생산법인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

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SIRIM의 조사원이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철강제품

의 규격, 품질,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모든 조사가 끝난 뒤 A 기

45) 외교통상부(200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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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테스트 리포트를 받아 1년간은 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모든 비용

은 현지 수입업체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동 기업이 지불한 금액은 없었지만 

말레이시아 현지 조사원이 직접 나와 공장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생산업체의 입

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었고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일부 손실도 감수해야 했다. 

A기업의 사례처럼 일부 중소기업, 특히 현지에 생산법인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에는 철강재에 대한 강제인증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현지에 생산법인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말레이시아 현지 수입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사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기업도 

있었다. 반면 대기업으로부터는 이미 규격 및 인증제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축

적되어 있어 말레이시아의 강제인증제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대조적

인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주로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을 주요시장으로 삼

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 강제인증 시행에 대해서

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측면도 있었다. 개별 기업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강제인

증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공통적인 특징은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관련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철강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SIRIM의 검사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인증 변경 및 연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중고차량 수입금지와 수입허가제 유지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20위, 아세안 역내에서는 제1의 생산 

규모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이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자국 자동차 브

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 역시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

난 50년간 많은 투자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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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말레이시아 정부는 농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구조를 재편

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부품 산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에 힘입어 자동차 산업의 통합적인 발전이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말레이시

아 고유의 자동차 브랜드인 프로톤(Pronto)과 페로두아(Perodua)가 탄생하였다. 말

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시행하였고,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은 50%를 상회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먼저 수입차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로컬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지부품정책(Local material content policy)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진출한 자동차 및 부품 생산법인에 대해서도 높은 물품세와 수입관세를 부

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수입허가제를 통해 로컬 

생산자 및 법인에 대해서만 자동차 수입을 허가함으로써, 외국 자동차 기업이 현지 

업체와 협력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보호주의 정책은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AFTA) 체결로 점차 감소하였다. 2006년 자동차산업정책(NAP: National 

Automotive policy)이 발표되고 2010년 수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는 말레이시아 

내 자동차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도 2010년 NAP 수정안은 말레이시아 자동차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의거, 많은 부문에서 자유화 조치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말

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를 통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투자 유입이 증가

할 것이며, 태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NAP 수정안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자유화 조치로는 제조허가증

제도(ML: Manufacturing Licence)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자동차를 제조할 수 있는 

신규 허가증 발급을 중지하여 추가 경쟁자의 유입을 막고, 기존의 업체들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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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것을 무효화하고 고급 승용차, 픽업트럭 상용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

동차, 200cc이상 오토바이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말레이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수출장벽을 높이는 듯한 움직임도 보인다. 

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의 주도로 자동

차 부품에 대한 의무표준(Mandatory standards)이 마련되는 것이 일례이다. 관련 

업체들은 해당 조건을 준수해야만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TBT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점진적으로 중고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될 것이다. 자동차 중고 

부품의 수입은 2011년 6월부터, 중고 자동차 수입은 2016년 1월부터 금지된다. 이

는 자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중고 차량 및 부품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차량 수입허가(Approved permit)의 폐지는 중고자동차 수입금지와 맞물려 

작동하게 된다. 과거에는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 중고차량을 말레이시아에

서 수입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이러한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 핵심이다. 언

뜻 보면 정부의 간섭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

이지만, 중고 자동차 수입이 2016년부터 금지되는 상황에서 정확히 같은 시점부터 

시행되는 수입허가제 폐지는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수입이 허용되는 2015년 12

월 31일까지는 현존하는 수입허가제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보호주의 조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로의 중고차 수출 자체가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라도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현행대로 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수입허가제의 폐지가 아니라, 수입금지 직전까지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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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유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앞으로는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만 

링깃(3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이는 부미푸트라(말레이시아 토착민)

의 자동차 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기금조성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말레이시아 시장

에 진출하려는 자동차 수출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을 포함한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새로운 자동차산업정책하에서는 1,800cc 이하 자동

차 및 중고차 수출과 단순 부품시장 진출만으로는 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워졌기 때

문이다. 반면, 브레이크, 트랜스미션 시스템, 에어백 등 고부가가치 부품 및 필수부

표 3-36. 브랜드별 자동차 판매량 

브랜드명

판매량(대) 시장점유율(%) 순위

2010년
1월~6월

2009년
1월~6월

2010년
1월~6월

2009년
1월~6월

2010년
1월~6월

2009년
1월~6월

페로두아
(Perodua) 94,935 77,046 31.5 30.7 1 1

프로톤(Proton) 80,126 57,921 26.6 27.0 2 2
도요타(Toyota) 44,513 37,485 14.8 14.9 3 3
혼다(Honda) 22,144 20,476 7.4 8.1 4 4
닛산(Nissan) 17,389 14,995 5.8 6.0 5 5

미츠비시
(Mitsubishi) 5,722 2,951 1.9 1.2 6 7

나자(Naza) 5,409 6,476 1.8 2.6 7 6
스즈키(Suzuki) 3,367 2,136 1.1 0.8 8 10

현대이노콤
(Hyundai Inokom) 2,958 2,648 1.0 1.1 9 8

이수주(Isuzu) 2,920 2,283 1.0 0.9 10 9
기타 114,524 26,888 7.1 6.7
총합 301,077 251,305 100.0 100.0

자료: Malaysian Automotiv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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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 및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고급 승용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 생산에 대한 제조허가도 신규 발급된다. 이에 따라 

1,800cc 엔진을 장착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판매하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말

레이시아 진출이 예견되고 있다. 

동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말레이시아 현지에

서 1,800cc 이하 차량을 위한 부품을 생산하거나 한국 본사에서 반제품을 수입하

여 현지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분품과 부속품(HS코드 

8708) 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애초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미하고,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해서도 대

말레이시아 수출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이어서 파장이 매우 크지

는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의 브랜드별 판매대수 및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10개 브랜드 중 말레이시아 국내 브랜드 2개(Perodua, 

Proton)를 제외하고 7개가 일본계 브랜드이고, 우리나라 차량 브랜드는 1개에 지나

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점유율이 낮아 각종 보호조치로 인한 

피해 역시 크지 않다고 해도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자

동차 업체들이 아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해서는 부품 생산 인프라가 잘 조성

되어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

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진출을 고려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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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부분품과 부속품(HS코드 8708)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추이 및 

전 세계 수출대비 비중(200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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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3) 신문용지 반덤핑관세 부과

2003년 1월 16일 말레이시아 신문제지업체인 Malaysian Newsprint Industries 

Sdn Bhd(MNI)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미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필리핀, 한국 등 5개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예비 판정 끝에 말레이시아 통

상산업부(MITI)는 2003년 5월 30일부터 반덤핑을 잠정 결정하였고, 2003년 9월 26

일 최종 판정을 마친 후 5.59~43.24%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표 3-37. 5개국의 신문용지 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확정결과(2003년 9월 26일)

생산자/수출자 확정 반덤핑관세

미국(2개 기업 외) 39.20%
인도네시아(5개 기업 외) 5.59~33.14% 

캐나다(2개 기업 외) 33.50%
필리핀(1개 기업 외) 31.74%
한국(4개 기업 외) 43.24%

자료: M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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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치는 인쇄용지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신문출판시장에도 많은 

파장을 가져왔다. 당시 제지가격 인상으로 말레이시아의 신문출판업계는 원가상승

의 압박을 받아왔는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하여 외국제지업체로부터 

인쇄용지를 수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는 인쇄용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출판업계와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

로 연결되었다.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던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신문용지 공급업체인 MNI사가 

동 조치를 통해 연간 5,000만 링깃의 매출을 기록하자 소비자들은 해당 조치가 국

내 산업 보호가 아닌 하나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 조치였다는 불만을 토로

하기도 했다.    

그림 3-35. 신문용지(HS코드 4801)의 대말레이시아 수출 추이 및 

전 세계 수출대비 비중(200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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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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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한국 업체는 

Bowater Korea Ltd., Daehan Paper Co. Ltd., Pan Asia Paper Co., Paper Corea 

Inc., 등 총 4개 기업으로, 이들은 2003년 9월 26일부터 43.24%의 확정 반덤핑 관

세를 부과 받고, 2009년 3월 21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는 연장 적용받았다. 

43.24%의 반덤핑관세는 함께 판정받은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신문용지의 총 수출액 가운데 대말레이시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말레이시아 정부의 반덤핑 조치가 한국 제지산업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덤핑 예비판정이 발표된 2003년 5월 말부터 대말레이시

아 수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부과가 만료되는 2014년 3월 18일

까지 해당 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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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분석46)

본 장에서는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에 대한 개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비관세장벽’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가 아닌 형태로 거래되는 상

품의 가격이나 무역량을 왜곡하는 다양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수입량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 경우, 만약 이러한 가격 상승분 또는 수입량 감소분을 측정할 수 있으면,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란 지난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서 등장한 용어인데, 비관세장벽의 관세화를 위하여 국내외 가격차로 계산한 

비관세장벽의 보호효과에 상응하는 관세를 의미하며, 국제가격 대비 국내외 가격차

이의 비율47)로 계산된다. 본 연구의 관세상당치는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개념이

며, 그래프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 

상품의 경우 실제 상품이 거래되는 교역시장에서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수입량 또는 수입금액 자료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수입량 또는 수입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수입수요함

수를 추정한 후 이를 다시 관세상당치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그림 4-1]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살펴보자. 해당 상품의 

수입국은 세계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국이기 때문에 수평의 공

급곡선에 직면하게 된다.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이동한 수입수요 곡선(D')의 경우,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수요 곡선(D)보다 비탄력적이며 수요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이 국가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p1이며, 이 

46) 수식을 이용하는 계산 방식의 경우, 김태윤‧이재호(2010)를 참고하기 바란다. 
47)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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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쿼터(q1)만큼만 수입하게 된다.

가격상승분의 경우, 실제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p0이기 때문이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가격(p1)과의 차이분(p1-p0)이 수입쿼터로 인한 가격상

승분이다. 이를 관세상당치로 계산할 경우 세계가격 대비 국내외 가격차이의 비율

((p1-p0)/p0*100)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공식과 동일함을 알 수 있

다. 무역감소분의 경우, 비관세장벽이 없을 경우에는 q0만큼 수입할 수 있지만, 비

관세장벽으로 인하여 q1만큼만 수입하기 때문에 때문이 이 차이(q0-q1)가 수입 감

소분이다. 이를 관세상당치로 전환하는 과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입수요 함수(D')

를 추정한 후 수입량(q1)과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입량(q0)을 계산

한 후, 탄성치(-η')를 이용하여 관세상당치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1. 소국의 수입 수요 및 공급 곡선

D

S

D'

q1 q0

p0

p1

p

=ln P

q = ln Q

1/-η
1/-η'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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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모형

아세안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Kee et al.(2009)

이 제시한 모형과 Harvey(1976)의 ‘이분산성(Multiplicative Heteroskedasticity)’48)을 

가정한 다음의 모형에서 출발한다. 

ln 





  exp








   

∼
 

  exp 

(1)

 ln  lnln 

여기서, 는  수입국에서 특정 상품의 수입량, 
는  수입국의  부존자

원 및 중력타입의 변수들(예: 토지, 노동, 자본, GDP, 섬 지역 더미 변수 등), 

는 c 수입국의 비관세장벽 더미 변수, 는 관세율, 는 수입수요의 

탄성치, 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
, 는 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를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관세조치의 내생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헥만의 2단

계 추정법(Heckman two-stage treatment effect procedure)을 사용하는데, 이를 종

합할 경우,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1단계로 다음의 프로빗(Probit) 모형을 추정한다. 

48) Green(2003, p. 232)은 이분산성에 대한 가정(Multiplicative Heteroskedasticity)이 보편적

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다른 특별한 경우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특히 융통성

(Flexibility)이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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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Pr               (2)

여기서 Pr∙은 괄호 안의 확률을 의미하며, 은 표준 누적 정규분포를 의

미한다. 도구변수로 사용된 는 전기수입량 변화, 수출량, GDP로 가중 평균된 

인근 5개 국가의 비관세조치이다. (2)식 추정을 통해 값을 추정한 후 다음과 같이 

‘밀의 역비율(IMR: Mill‘s Inverse Ratio)’값을 계산한다.

 






             (3)

여기서 는 표준정규분포이다. 

2단계로 (1)식에 ‘밀의 역비율()’을 통제변수(Control Variables)로 대입하

여 이분산성을 고려한 비선형 모형을 추정한다. 

한편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AVE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
 ln                          (4)

여기서 는 해당국의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즉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란 비

관세장벽의 존재 유무에 따른 해당국 상품가격의 % 변화율을 의미하며, 이는 앞에

서 언급한 관세상당치 계산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관세율, 특히 종가관

세와 수치상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식을 

비관세장벽으로 편미분하고 상품의 탄성치를 이용하면 다음의 관계가 도출된다. 



 ln 

 ln 
 ln 


 ln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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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과 (5)식을 이용하여 다시 정리하면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다음과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  




 ln 


exp                 (6)49)

 
 exp










비관세조치가 0 또는 1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6)식과 같은 형태의 수식이 도출

된다. 추정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0 또는 양의 값을 가지는데, 만약 비관세

장벽이 없다면 0의 값을 가지며,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국별 부존자원이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국별 수입수요 탄성치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 

3. 자료 설명

각 국별 수출입량의 경우 유엔의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2009년 해

상 상품의 국별 수출입량 자료를 확보하였다. 국가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토

지의 경우 세계식량기구(FAO)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토면적 또는 농업용 토지면적

(agricultural area)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단위는 1,000ha이다. 노동량 자료의 경우 

각 국가별로 확정된 2009년 인구자료를 사용하는데, 단위는 100만 명이다. 자본의 

경우 2009년 각 국가별 순투자액 또는 유입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대용치로 사용

하였다. 국가별 GDP의 경우 IMF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는데, 명목GDP이며, 단위

49) (6)식 도출을 위한 자세한 과정은 김태윤, 이재호(2010)의 부록 5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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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0억 달러이다. 인근 5개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해당 품목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5개 국가를 고려하였다.50) 중력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섬 지역 

더미 변수와 거리 변수 중 본 연구에서는 섬 지역 더미 변수만 사용하였는데, 이는 

양자 간 무역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51)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UNCTAD의 TRAINS 

자료와 아세안 사무국의 자료 및 GTA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였다. 하지만, 2009

년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가 TRAINS와 아세안 사무국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근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GTA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각 국가별

로 WTO에 통보한 무역구제 조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무역상대국이나 

다른 기관에서 집계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최근 내용까지도 각 국별‧관세 품목별로 

집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국별 수입수요 탄성치의 경우 세계은행 연구진이 

2005년 추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우선 본 연구에서는 ASEAN 소형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실증

분석이 이루어졌다.52) 또한 김태윤, 이재호(2010)에서 추정된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50) 인근 5개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국별 수도(Capital)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수출입

이 있는 국가 중 가장 가까운 인근 5개 국가를 선정하였다. 
51) Kee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거리 변수로서 각 무역상대국과의 거리를 계산한 후 이를 수입

량을 가중치로 한 ‘세계시장과의 평균거리’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번거로울 뿐만 아

니라 본 연구의 대상품목이 HS코드 6단위이며, 대부분 수입과 동시에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양자 간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 거리변수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ASEAN 자동자부품(HS코드 870899)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에 대한 추정작업도 시도

되었으나, 비선형 추정으로 인하여 이를 만족하는 해를 찾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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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결과도 일부 포함시켰는데, 이는 ASEAN 비관

세장벽 관세상당치에 대한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한국의 대

ASEAN 주요 수출품목에는 자동차와 철강제품 이외에도 석유화학 제품과 전자제

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비관세장벽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으며, 전자제품의 경우 주로 TBT 위주인데, 대표적인 단일 전자제품을 선정

한 후 이를 추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다행히도 본 연구에서 소형자동차 부분

에 대한 관세상당치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진행된 인도네시

아 철강제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 추정 결과와 더불어 ASEAN 비관세장

벽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실증적 분석 결과이다. 

가.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 결과

자동차의 경우 소형자동차53)(1,000~1,500cc) 수입량 자료를 이용하였고, 비관세

장벽의 실증분석 결과는 [표 4-1]에 나타나 있다. 

우선 분산식(Variance Equation) 추정을 통하여 이분산성 문제를 진단하였는데, 

소형자동차의 경우 GDP 로그값과 GDP 대비 자본이 각각 5%와 1% 이내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성을 진단하고 이를 고려한 것은 상대적으로 평균식 

추정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평균식(Mean Equation) 추정결과의 경우, 

상수항, GDP 대비 인구, GDP 로그값, 밀의 역비율(IMR)이 각각 1%, 10%, 1%, 

1% 이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제학적으로 볼 때, GDP 대비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가 증

가함에 따라 소형자동차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소형자동차의 

53) HS6-870322이며, 신차와 중고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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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소득탄성치가 약 0.9606로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변

수의 추정치의 경우 변수의 유의성 정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비선형 제약으로 인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추정 결과

추정식 변수(Variables)
소형자동차(1000~1500cc)

(HS코드 870322)
추정치 표준편차

평균식
(Mean 

Equation)

상수항 7.7568*** 1.3293
섬지역 더미 0.7486 0.4878
GDP 대비 인구 1.4305* 0.8211
GDP 대비 토지 -0.09316 0.2241
GDP 대비 자본 3.5109 4.0286
ln GDP 0.9606*** 0.1248
IMR -2.5948*** 0.8773

비관세
장벽

상수항 -13.6370 14.7319
GDP 대비 인구 33.6205 39.5774
GDP 대비 토지 -73.8719 95.4218
GDP 대비 자본 26.9128 30.3457
ln GDP 1.1321 1.0998

분산식
(Variance 
Equation)

상수항  -6.5823*** 0.6470

ln GDP 0.4707** 0.1821
GDP 대비 자본 25.0383*** 3.3461

자료 수 63

주: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을 나타냄.

이를 통하여 아세안 소형자동차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를 계산한 결과

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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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ASEAN 주요국의 소형자동차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단위: %)

국가
소형자동차(1,000~1,500cc) (HS코드 870322)

최혜국 관세율 수입수요 탄성치 관세상당치

말레이시아 5.0 -0.94 0.001
필리핀 30.0 -0.78 127.07

싱가포르 0.0 -0.74 108.3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형자동차는 HS코드 6단위(870322)이며, 여기에는 신차와 

중고차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2009년 기준, 한국의 대ASEAN 자동차 수출(약 19억 

달러)은 전체 수출의 약 4% 수준이며, 중고차 비중이 약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국별 수입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비관세장벽

의 관세상당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형자동차 최혜국 관세율이 5.0%인데, 수입면허제도와 같

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레이시

아에서 이미 소형차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2006년 자동차산업정책과 이후 

2010년 수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관련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자동차

업계의 평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소형자동차 최혜국관세율이 30.0%로 높은 편이며, 중고차 수입제한

과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높게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 자동차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국 내 자동차 조립업체54) 지원 강화와 관세 인상을 

추진 중이며, 특히 특정 항구 외에는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수입규제

가 실제 소형차 부분에 있어 상당히 큰 제약요인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자동차의 최혜국관세율이 0%로 관세가 없는 상황이지만, 차종

54) 주로 일본계 조립업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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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보유자격증 취득 제도를 통하여 매달 차량등록 대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고율의 

추가등록세가 있어 현지소비자의 차량구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가 약 108%라는 높은 관세상당치로 추정된 것이다. 

나.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조치의 실증분석 결과

철강제품에 대한 결과는 김태윤, 이재호(2010)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

며, 본 장에서는 최대한 간략한 결과만 제시한다. 우선 추정 결과는 [표 4-3]에 정

리되어 있는데, 평균식을 통하여 살펴볼 경우, 철, 비합금강의 기타 평판압연제품

(이하 열연강판)의 수입량은 GDP와 비례하나 GDP 대비 자본과는 반비례관계에 

있으며, 주석도금 평판압연제품(이하 석도강판)의 경우 GDP를 포함하여 GDP 대

비 자본과 모두 비례관계에 있다. 또한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보여주는 변수의 경

우, 두 제품 모두에 있어 변수의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3.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추정 결과

추정식 변수(Variables)
열연강판

(HS코드 720890)
석도강판

(HS코드 721012)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평균식
(Mean 

Equation)

상수항 15.1131*** 1.8170 10.1320**  4.2316
섬지역 더미 -0.4317 0.6407 -0.8807 0.6147
GDP 대비 인구 0.7751 1.0054 0.9084 0.9889
GDP 대비 농경지 -0.3166 0.6226 -0.6946 0.6528
GDP 대비 자본 -0.8899*** 0.2165 0.5369* 0.3091
ln GDP 0.8822*** 0.1677 1.0241*** 0.1479
IMR -1.8803*** 0.6412 0.4631 1.8975

비관세
조치

상수항  5.5914 7.8993  0.1972 25.2119
GDP 대비 인구 -6.3684 8.5918 -1.2968 10.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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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계속

추정식 변수(Variables)
열연강판

(HS코드 720890)
석도강판

(HS코드 721012)
추정치 표준편차 추정치 표준편차

평균식
(Mean 

Equation)

비관세
조치

GDP 대비 농경지 0.2208 1.9504 0.6433 2.7716
GDP 대비 자본 -6.7487 10.9940 1.5175 6.2986
ln GDP -0.2502 0.6415 -0.1060 3.2657

분산식
(Variance 
Equation)

상수항 2.7602*** 1.0196 3.6491*** 0.6953
ln GDP -0.0396 0.1238 -0.3995*** 0.1089
GDP 대비 자본 -2.5843** 1.1643 -1.8765** 0.7110
자료 수 68 68

자료: 김태윤‧이재호(2010).

이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철강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를 계산한 결

과는 [표 4-5]에 정리되어 있다. 

표 4-5.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단위: %)

철강제품 최혜국관세율 수입수요 탄성치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

열연강판
(HS코드 720890) 5.0 -2.61 29.5

석도강판
(HS코드 721012) 12.5 -1.04 35.9

자료: 김태윤‧이재호(2010).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절차가 강화되면서 수입업자 등

록 및 선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 및 수량제한 조치가 동시에 취해진 경우이다. 

2009년 기준 열연강판과 석도강판의 최혜국 관세율이 각각 5.0%와 12.5%이지만,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각각 29.5%와 35.9%로 나타났다. 보다 탄력적인 석도

강판의 비관세장벽 관세상당치가 비탄력적인 열연강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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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아세안 주요국의 최근 비관세장벽 현황 및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표 5-1]에 

정리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 품질인증제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지속 및 향후 중고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금지,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

핑관세 지속 등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철강재 품질인증의 경우 한국

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차량 수입허가제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약 10% 정도 

수입쿼터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문용지 반덤핑조치가 내려진 2003년 이후 한국의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특별부과세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HS코드의 자의적 분류가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6.3%로 가장 높았는데, 한시적이었던 수입관세 및 자동차 판매세 인하 등이 소멸

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베트남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된다. 

또한 HS코드의 자의적 분류로 인하여 실제 관세가 높게 부과된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연선‧로프‧케이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전자‧의류‧섬유 등에 대한 수입절차 강화,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품질표준 강제 적용, 광물 및 석탄자원 수출 제한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연선‧로프‧케이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단

기적으로 한국산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09년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인 점을 감안한다면,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철,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경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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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5%에서 2009년 13.3%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될 가

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 전자‧의류‧섬유 등에 대한 수입절차 강화

는 중국산 밀수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제 한국산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품질표준(SNI)이 

한국의 관련 업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까다로운 절차와 시간소요

로 인하여 많은 비용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산 광물 및 석탄자원의 한국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동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태국의 경우,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규격 부여가 최근의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

었는데, 약 2~3개월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부분 기업이 이러한 제도에 적응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중고차에 대한 수입금지,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봉

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후 한국산 제외 등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중고차의 경우 수빅과 카가얀과 같은 특정 항구로만 수입이 가능한데, 한국의 중고

차 수출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의 경우,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과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봉강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한‧아세안 FTA 협정문

에 의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 5-1. 아세안 주요국의 최근 비관세장벽 및 평가

아세안 
주요국

최근 비관세장벽 한국 입장에서의 평가

말레이시아 ․ 철강재 강제 품질인증제도

․ 중소기업의 검사절차, 비용, 소요기간, 인증 
변경 및 연장 등에 대한 정보 인지도 낮음.

․ 대기업의 경우 강제인증제도에 대한 노하우 
축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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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아세안 
주요국 최근 비관세장벽 한국 입장에서의 평가

말레이시아

․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지속

 - 향후 중고차 및 중고차 부품에 대
한 수입금지

․ 최대수입차량 대수를 시장의 10%로 한정
하는 수입쿼터로 작용

․ 신문용지 반덤핑관세 지속 ․ 한국의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급감

베트남

․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특별소비세 
부과

․ 2009년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위였지
만, 향후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중국산 저가 차량 및 일본의 현지 진출 업
체를 통한 우회수출과의 경쟁 치열

․ HS 코드 분류
 - 베트남 생산되지 않는 품목 또는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품목의 경
우, 세관원의 HS 코드에 대한 자
의적 해석 발생

․ 한국산에 대하여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음.

인도네시아

․ 2010년 4월, 연선, 로프 및 케이
블 세이프가드 조사

․ 세이프가드 부과 대상 가능성 높음.
 - 2009년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3%임.
 - 다만, 단기적인 피해가능성 낮음.

․ 2009년,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
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 한국산 영향 가능성 있음.
 - 한국산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5.5%에서 

2009년 13.3%로 증가
 -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인도네시아 총 수출액

에서 약 24.4% 차지.
․ 전자, 의류, 섬유 등에 대한 수입

절차 강화
․ 중국산 밀수품에 대한 규제가 주요 목표
 - 한국산 수출에 영향 미미

․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품
질표준(SNI) 강제 적용

․ 절차가 까다로워 수출에 애로사항

․ 광물 및 석탄 자원 수출 제한 ․ 인도네시아산 광물자원 수입 감소

태국 ․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규격 부여
․ 초기 인증기간 소요
 - 2~3개월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

필리핀

․ 중고차 수입 제한
 - 수빅, 카가얀 등 특정 항구만 가능

․ 필리핀 정부와 협의 지속
 - 일본 자동차 업계의 로비로 이해

․ 2009년 11월, 한국산 판지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 세이프가드 대상 가능성 농후
 - 2009년 기준 약 180만 달러 수출로 미미

한 수준

․ 2998년 8월, 한국산 봉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후 제외

․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



제5장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안  149

2. 아세안 주요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방안

가. 시사점

1)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적극적 활용

미국의 경우 USTR이 각 부서의 도움을 받아 자국 수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조사한 후 매년 대통령, 상원 금융위원회, 하원 관련 위원회에 이를 보

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국내법55)에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미국정부는 2010년으로 25번째를 맞는 대외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USTR 

2010)를 공개하고 있는데, 비관세장벽뿐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등 다른 민

감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별 TBT와 SPS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어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자체 데이

터베이스56)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EU의 경우 시장접근 데이타베이스(Market Access Database)를 통해 각 국가별

로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투자와 서비스 분야 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럽에는 민간 연구소(CEPR)의 지원하에 구축된 GTA가 이해당사자나 혹은 

제3자가 제기한 특정 국가의 비관세조치 내용을 자체 평가하여 공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경우 자체 조사한 비관세조치의 관세상당치 및 국별 무역제한 지수

를 공개하고 있으며, UNCTAD는 TRAINS를 통하여 국가별 비관세조치에 대하여 

55) 1974년 무역법(Section 181 of the Trade Act of 1974), 1984년 무역법(Section 303 of 
the Trade and Tariff Act of 1984), 1988년 무역법(Section 1304 of the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1994년 무역법(Section 311 of the Uruquay 
Round Trade Agreements Act), 인터넷세금법(Section 1202 of the Internet Tax 
Freedom Act)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56) CoRe NTM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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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6단위 기준으로 모든 정보를 수록한 후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WTO에도 TBT 및 SPS 통보문, 분쟁해결 자료가 수록되어 공개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가별 자료를 지속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하

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9 외국의 통상환경｣, ｢통상마찰‧기업애로 해소사례집

2009｣와 같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Kotra, 무역협회 및 국책연구기관들도 

부정기적이지만 국가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현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한국의 수출기업이 실제 당면한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다른 선진국과의 정보 경쟁에서도 뒤처

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근 TBT와 SPS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를 특히 중소 수출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

램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지 비관세장벽이 실질적으로 자국의 안전과 환

경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에 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매

뉴얼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철폐 노력 강화

개별 수출기업 입장에서 수출 상대국이 제기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

처하기 쉽지 않은데, 이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담 부서 및 협력사

를 통하여 이를 쉽게 해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주요 수출대상국일 경

우 당장 큰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협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해당국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높지 않은 경우, 복잡한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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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당장 대처하기보다는 다른 주요 수출국으로 쉽게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업계 내에서 현지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가 쉽게 공유되므

로 굳이 시간을 들여 대처하기보다 향후에 쉽게 정보를 이해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

문이다. 더군다나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아예 해

당국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도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협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아 개별기업 입장에서 비관세장

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부가 들인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많지 않아 주저할 수 있지

만, 장기적으로 볼 때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는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의 경우 일본 및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중소기업이 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진출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의 역할이다. 

제1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부터 ASEAN은 미국을 제치고 중소기업

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8년 수출 증가속도가 중국보다도 높다. 

2008년도에도 ASEAN이 중국, EU, 미국에 이은 대기업의 4번째 수출 대상국임을 

고려할 때,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ASEAN이 보다 중요한 시장이다. 주요 품목이 아

니라서 정부의 관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예: 신문용지, 판지제품, 중고

차 등)도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3) 개별 국가간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한‧ASEAN은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매년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FTA 이행위원회에서 

ASEAN의 비관세장벽을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는 한·ASEAN FTA 협정문상에서 규정된 TBT와 SPS 작업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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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를 통한 양국간 점진적인 비관세장벽 철폐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는 매년 1~2회 정도 개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특혜

관세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는 ASEAN 10개국 대표가 모두 참여하기 때

문에 국별로 상이한 비관세장벽을 의제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요 협회에

서의 요구사항도 대부분 국별 FTA 체결을 통하여 이러한 비관세장벽이 해결되기

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기된 국가별 비관세장벽의 경우, 한·ASEAN FTA 이행위

원회를 통한 협상보다는 개별 국가와의 향후 FTA 추진 시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책수립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의하면 양자간 비관세장벽에 

대한 투명성 보장,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일정 협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TBT

와 SPS 작업반 설치로 규제의 투명성 지속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이 수

입품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비관세장벽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ASEAN과 비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추진 시 오히려 한국의 무역적자에 기여할 가

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양자간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쉽게 진척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TBT

와 SPS와 같이 그 목적과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대부분 

불필요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결국 소비자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신규 비관세장

벽을 도입하기는 제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수출을 통한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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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이룩해 온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어불

성설(語不成說)이다.

UNCTAD에서 최근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

사가 완료된 후에는 UNCTAD의 TRAINS를 통하여 수록할 예정이다.57) 이외에도 

미국, EU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SEAN 국가 중 특히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한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는 한국도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

립해야 할 시점이다. 가능하다면 주요 품목별‧국가별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한 전반적 후생분석58)이 이루어진 후 이를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베트남과 같은 무역적자국의 경우에 국가간 MRA 체결로 양국 간 TBT 문제를 해

소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과 같은 무역흑자국의 경우에는 기간 간 협

력MOU 체결을 우선순위로 두어 양국간 TBT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나. 사안별 대응방안

1) 철강‧전자제품에 대한 TBT

2009년 기준 한국의 ASEAN에 대한 철강제품59) 수출 총액은 약 38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철강제품 수출액(약 230억 달러)의 약 16.6%를 차지하였으며, 전자제

품60) 수출총액은 약 26억 4,000만 달러로 전체 전자제품 수출액(약 536억 달러)의 

57) 참고로 2003년도 자료가 TRAINS에 수록되어 있는 가장 최근 한국의 비관세장벽 자료이다. 
58) Disdier and Marette(2010)는 유럽과 미국 및 일본에서 새우의 SPS 완화 조치에 따른 전반적 

후생을 추정하였다. 
59) MTI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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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를 차지하였다. ASEAN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도입한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TBT가 수출업체의 가장 큰 걸림돌로 조사되었다. 이들 정부의 

TBT 조치는 기본적으로 자국산 철강 및 전자제품의 품질제고와 자국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 한 이들 제도에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

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정보에 대한 무지와 경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및 교육프로

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이 TBT 통합정보포털61)을 통해 관련 내

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수출업체들이 해당 내용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활용하

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수행과정에서 접한 관련 중소기업들은 현지의 

강제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을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하였다. 

일반적으로, TBT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표준 인정, 국가 간 상호인

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 MOU체결

을 통한 표준인정 등을 들 수 있다. 국제표준 인정의 경우 수출업체로 하여금 국제

표준에 적합한 품질 및 기술 수준을 획득하였다는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획득하는 데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동반된다. 이러한 문제로 중소기업의 경

우 국제표준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회성 혹은 

소규모 오더에서는 국제표준 획득을 위한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국 행정 관례상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제표

준이 TBT에 대한 온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간 MRA

의 경우 국제표준과는 달리 수출기업이 상대국 기술규제에 부합할 필요가 없어 추

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의 MRA 

60) MIT2-81(산업용전자제품)+82(가정용전자제품).
61) http://www.knowt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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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이 한국의 수출 증진에 양(+)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면, 개도국과의 MRA체

결은 국내 TBT 해소를 통한 수입증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별 인

증기관간 협력MOU 체결의 경우, 특정 부문(예: 전기전자, 철강, 기계 등)에서 표

준인증 절차 및 인증 범위에 대해서 기관간 상호 인증 협약을 맺음으로써 상대기관

이 발행한 인증 및 검사보고서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방법 중 우선 한국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양국의 

인증기관간 상호인증에 대한 협력MOU를 체결하는 형태가 가장 전략적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의 경우에 한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우, 한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간 MRA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간 협력MOU 체결 또는 국가간 MRA 체결 

이후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강업계의 경우 일본이 ASEAN 개별국가와의 EPA(경제협력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로 용도별 면세제도를 조문화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일

본산 제품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별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 기존에 체결

한 한‧아세안 FTA에 대한 산업별 검토를 통하여 개별 FTA62) 체결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하여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각종 규제

2009년 기준 한국의 ASEAN에 대한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은 약 19억 달러63)로 

62) 한‧베트남 개별 FTA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3) 이 중 자동차 부품 수출이 4억 6,000만 달러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전체 ASEAN 

자동차 수출의 약 40%가 중고차 수출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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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의 5.1%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2008년의 3.4%보다 증가

한 수치이다. 자동차의 경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에서 주로 사치세와 특별

소비세 등 관세 이외의 세금이 높은 편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동차 고유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수입면허 제도를 통한 수량제한64), 싱가포르의 경우 차종별 보유자

격증 제도 등의 비관세장벽이 조사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자동차산업발전 프로그램

을 통하여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계획(승용차 60% 인상 예정)인데, 한‧아

세안 FTA에 의하면, 2012년까지 20%로 관세 인하, 2016년까지 5%까지 관세인하

가 예정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문상에 있는 자동차 관

세인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도 자동차 관세를 인상

할 계획이다. 중고차의 경우, 필리핀은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거 자국의 안전 및 환

경기준 요구로 특정 항구(수빅, 카가얀) 외에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싱가포

르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3년 이상의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취하고 있는 수입허가 제도의 경우 실제 수입쿼

터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되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중고차 수입금지도 WTO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기존 한‧아세안 FTA 협정문상의 

자동차 관세인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 상대국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이를 바로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각 개별 국가와

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실제 필리핀의 경우, 정부가 서

한을 통하여 중고차 수입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석유화학, 판지, 및 신문용지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2009년 기준 석유화학 제품의 대아세안 수출은 약 28억 달러로 전체 석유화학 

64)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외에도 해외 자동차 업체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때 반드시 부미푸트라 기업

과 같은 현지 부품업체를 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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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액(약 275억 달러)의 약 10.2%를 차지하였다.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중

간재 원료로 많이 사용되며 특히 고부가 제품의 경우 ASEAN의 생산능력이 부족

하여 비관세장벽이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반덤핑과 같은 수입규제가 있는 상황인

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산 석유화학 제품(MA/PET Chip)에 대한 반

덤핑 조사가 진행 중이다. 판지제품의 경우 필리핀 생산업자의 제소로 인하여 세이

프가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한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신문용지의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에서 관련 협회가 조직화되

어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대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이러한 해당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직면했을 때, 대기업의 경우 현지 제소자

를 찾아가 협의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그러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협회가 조

직화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강한 요청이 없는 한 스스로 나서

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이를 대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결한 사례65)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산

업부문에서 해당국의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가 내려졌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기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당국에 제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되더라도 유사하지 않은 상품은 WTO 규정

상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즉, 한국산 

제품과 현지 제품이 서로 다름을 충분히 증명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이러한 세이프

가드와 같은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세이프

가드가 취해진 후 일정시점이 지날 경우 이에 대한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65) 형강제품 세이프가드 관련 2009년 GCC 국가에서 세이프가드 조사가 시작된 적이 있으나, 외교

통상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힙입어 종결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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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한국과의 무역역

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가에서 대(對)한국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컨설팅66)을 무

료로 해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며, 앞서 언급한 국가간 MRA

로 한국의 TBT를 해소시켜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근무한 경

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무역촉

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역역조 해소를 위한 한국 정

부의 노력을 설파하는 것은 다른 분야(예: 필리핀 중고차 수입금지와 같은 WTO 

규정 위배 사안)에서 협의 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4) 광물 및 석탄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

2009년 기준 한국이 ASEAN으로부터 수입하는 광물성 연료67)는 약 114억 달

러이며, 이 중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광물성 연료가 53.1억 달러로 이는 전체 

광물성 연료 수입액(912억 달러)의 각각 12.5%와 5.8%를 차지하는 것이다. 즉, 인

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광물성 연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것이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무역적자의 큰 원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자원부국이 자원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

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 다만 ASEAN 국가를 포함하여 자원부국

과의 자원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석

유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원 발굴과 같이 에너지원 다각화를 주

요 전략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를 수익으로 창

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분야의 경우 장기적인 

66) 개도국들의 EU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EU에서 마련한 무료 컨설팅 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http://exporthelp.europa.eu/index_en.html

67) MIT2-13(광물성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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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가 ｢해외자원개발법｣에 바이오에

너지 지원책을 포함시켰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제도를 추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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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세안 주요국에서 최근 도입된 비관세장벽 현황으로 인도네시

아의 경우 연선‧로프‧케이블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전자‧의류‧섬유 등에 대한 수입절차 강화, 철강 및 전자제품에 

대한 국가품질표준 강제 적용, 광물 및 석탄자원 수출 제한 등이 조사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특별부과세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명확히 정의되

지 않는 품목에 대한 HS코드의 자의적 분류가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말레

이시아의 경우 철강제품에 대한 강제 품질인증제도,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수입허가제 

지속, 향후 중고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금지 도입,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지속 

등이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태국의 경우 전자제품에 대한 강제규격 부여가 

최근의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으며, 필리핀의 경우 중고차에 대한 수입금지, 판지제

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최근 비관세장벽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ASEAN 주요국이 최근 도입한 비관세장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로 인하여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Bown(2010)

이 조사한 것처럼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조치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이전보다 약 

1.3~1.9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TBT와 같은 기술규

제가 ASEAN의 비관세장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국의 사례

처럼 단기간에 기업들이 쉽게 적응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도네시아처럼 기업들에게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다만, 기업들이 이러한 TBT에 빨

리 적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가 빠른 시간 내에 

기업들에게 전달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이나 국별 인증기관간 협력MOU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와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과 HS코드의 

자의적인 분류와 같은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관세장벽도 기업들에

게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통관의 경우, ASEAN은 2015년까지 경제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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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과정에서 ‘ASEAN 단일창구(ASEAN Single Window)’라는 제도를 통하

여 통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하

였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입면허제도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관세상당치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리핀의 경우 소형중고차 수입금지와 같은 비관

세장벽의 관세상당치가 약 12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입절차 강화 및 선

적 전 검사와 같이 기술규제와 수량제한 조치가 취해진 인도네시아 철강제품 중 열

연강판은 약 29.5%, 석도강판은 약 3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 및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적게는 거의 0%에서 많게는 127%와 같이 높은 수준의 관세

상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높은 상품일 경우 비관세장

벽으로 인한 각국의 수입감소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EAN 비관세장벽 현황과 평가를 통하여 살펴본 전반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도 ASEAN을 포함하여 주요 수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자료를 구

축(Database)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

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각 품목별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는 다른 주

요선진국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조사하는 정부 관점에서 수집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수출업자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현재 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
외국의 통상환경󰡕과 같은 자료의 지속적인 발간을 포함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상품

별로 이러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기업이 쉽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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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SEAN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국 중소기업 수출활성

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ASEAN은 2006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중소기업의 두 번째 수출대상국이 되었지만, 주력 수출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

의 관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즉, 최근 다양한 품목(예: 신문용지, 판

지제품, 중고차 등)에 대한 ASEAN의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품목

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연간 1~2차례 개최되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비관세장

벽 철폐를 해결하기보다는 개별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것

이 보다 바람직한 전략적이다. 즉,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는 ASEAN 10개

국 대표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국별로 상이한 비관세장벽을 의제로 삼기에는 한

계가 있다. 비관세장벽 중 특히 TBT 해결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의 경우 국

가간 차별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 양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도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정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필요시 개별 국가간 FTA 추

진을 통하여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관세장벽의 도입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TBT와 

SPS와 같이 그 목적과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필요

한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군다나 많은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한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비관세장벽을 

도입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에는 제도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수출을 통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하겠다. 최근, UNCTAD는 한국의 SPS와 TBT

와 같은 비관세장벽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TRAINS)에 이를 수록할 예정이다. 즉, 이제는 한국도 무역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중장기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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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도네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소재나노
열간 압연 
강판 및 

코일

2009. 
2. 24

- 인도네시아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모든 열간 압연 강판 및 
코일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가스실린더용 열간 압연 강판 및 코일은 SNI 07-0601-2006 and 
SNI 07-3018-2006을 만족해야 하며, 이 표준안에는 범위,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구사항, 표본조사, 시험방법, 시험승인조건, 표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소재나노

아연 
알루미늄 
코팅 강판 
및 코일

2009. 
2. 24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열간 압연 강판 및 코일의 
SNI 요구사항을 명시함. 

 ▪ 이들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SNI 표시의 사용을 위한 제품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SNI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함. SNI 
07-0601-2006에는 범위,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구사항, 표본조사, 
시험방법, 시험승인조건, 표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음.

화학
세라믹

멜라민 
제품-식음
료용 기기

2009. 
2. 27

-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또는 수입, 판매되는 식음료용 기기 중 멜라민을 
함유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SNI 표준안 충족이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음. 

 ▪ 모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SNI 마크의 사용을 위한 제품 인증서를 
획득해야 함. 

 ▪ 모든 제품은 SNI 7322:2008, HS.3924.10.00.00에 제시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함. 

 ▪ SNI의 제품 인증서 획득을 위해서는 제품 품질 적합성 시험, 품질 
경영 시스템 SNI 19-9001-2001/ISO 9001-2000의 시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 제품 인증에 대한 제반 사항은 인도네시아 국가 인정 
기관(accreditation body)인 Komite Akreditasi 
Nasional(KAN)에 의해 인정을 받은 제품 인증 조직에 의해 수행됨. 

전기전자
램프 

컨트롤기
어

2009. 
4. 23

- 램프 컨트롤 기어 및 형광등용 교류 안정기의 생산, 수입, 유통 업자가 
제시한 표준 요건을 충족시켜 Certificates of Conformity(COCs)을 
획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COCs를 발급하는 인증 및 시험기관은 KAN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or APLAC or ILAC MLA 
or MRA partners 에 의해 인정된 조직이어야 함. 

전기전자 조명등
2009. 
4. 23

- 램프 컨트롤 기어 및 형광등용 교류 안정기의 생산, 수입, 유통 업자가 
법령에서 제시한 표준 요건을 충족시켜 Certificates of Conformity 
(COCs)을 획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COCs를 발급하는 인증 및 시험기관은 KAN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or APLAC or ILAC MLA 
or MRA partners 에 의해 인정된 조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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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전기전자

과전류 
보호용 
누전

차단기

2009. 
4. 23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의 과전류 보호용 누전차단기(RCCB)를 
생산, 수입, 유통하는 자가 법령에서 제시한 표준 요건을 충족시켜 
Certificates of Conformity(COCs)를 획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COCs를 발급하는 인증 및 시험기관은 KAN (National 
Accreditation Body of Indonesia) or APLAC or ILAC MLA 
or MRA partners 에 의해 인정된 조직이어야 함. 

식의약품
제조된 
음용수

2009. 
4. 30

- 제조된 음용수(packaged drinking water)가 국가 표준으로 정해진 
요건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생산자나 수입업자는 SNI(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표지 획득을 위해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국가 표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제품 인증은 인도네시아 국가 인정기관인 KAN에 의해 인정된 인증 
기관 또는 산업성에 의해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 

 ▪ SNI 표지에 대한 제품 인증을 위한 시험은 KAN 또는 KAN과의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에 의해 
행해져야 함. 

화학
세라믹

판유리
2009. 
10. 2

- 판유리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안(SNI)을 도입하는 것임.
 ▪ 이 강제 표준안은 인도네이사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 판매 

되는 모든 판유리에 적용됨.
 ▪ SNI 마크획득을 위한 제품 인증은 인도네시아 국가 인정기관인 

KAN(Komite Akreditasi Nasional)에 의해 인정된 
제품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될 것임.

 ▪ 제품인증 기관은 SNI 요건의 충족 여부를 테스트하고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함.

 ▪ 제품 테스트는 KAN 또는 KAN과 상호인정협약(MRA)에 서명한 
다른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실험기관에 의해 수행됨. 

농수산품
코코아 
가루

2009. 
11. 2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 SNI 표기에 대한 제품 인증은 국가인정기관인 
KAN에 의해 승인된 제품인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품 품질적합성의 시험 및 QMS SNI 19-9001-2001/ISO 
9001-2000의 실행에 대한 감사

 ▪ 국내 제품의 경우 3개월마다 모든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 적합성의 
시험 요건

 ▪ 수입 제품의 경우 SNI 요건 

전기전자
케이블 
제품

2009. 
11. 4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 SNI 표기에 대한 제품 인증은 국가인정기관인 
KAN에 의해 승인된 제품인증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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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전기전자
케이블 
제품

2009. 
11. 4

 ▪ 제품 품질적합성의 시험
 ▪ QMS SNI 19-9001-2001/ISO 9001-2000의 실행에 대한 감사
 ▪ 제품 시험은 KAN 또는 KAN과의 상호인정협약에 서명한 

인정기관에 의해 인정된 실험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함.
 ▪ 케이블 제품에 대한 국가 표준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 방법, 시험 승인, 인증 표기 요건, 포장 요건 등을 포함.

건설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2010. 
2. 10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Cold rolled steel sheets and strips)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사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 
절차를 통해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관리시스템
- 동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 산업부, 금속, 기계, 섬유 및 다수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동 제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07-3567-2006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전기전자

워터펌프, 
전기

다리미, 
CRT TV

2010. 
2. 10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워터펌프, 전기다리미, CRT TV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사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을 통해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관리시스템
- 동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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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전기전자

워터펌프, 
전기

다리미, 
CRT TV

2010. 
2. 10

-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 산업부, 수송장비 및 정보통신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동 제품들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04-6292.2.41-2003 
(워터펌프), SNI 04-6292.2.3-2003 (전기다리미), SNI 04-6253-2003 
(CRT TV)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에너지
가스 

라이터
2010. 
2. 12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가스 
라이터 제품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사용한 제품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NI 마킹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 사항을 거쳐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심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 동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금속, 기계, 섬유 및 기타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들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19-7120-200(가스라이터의 
안전)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수송물류 자전거
2010. 
3. 24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자전거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 사항을 거쳐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적합성 시험

부록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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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수송물류 자전거
2010. 
3. 24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경영 시스템

- 동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수송 장비 및 텔레메틱스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루는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동 제품들은 용어 및 정의, 품질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1049(자전거 안전 
요구사항)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화학
세라믹

도자기류-
식기, 

변기 및 
세라믹 
타일

2010. 
3. 24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도자기류-식기, 변기 및 세라믹 타일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 사항을 거쳐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경영시스템
- 동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농업 및 화학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루는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함.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동 제품들은 용어 및 정의, 종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구사항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도자기류- 식기, 
변기 및 세라믹 타일)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화학
세라믹

플라스틱
제의 

건축용품

2010. 
3. 24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플라스틱-수직 원통형 물탱크-폴리에틸렌(PE) 제품이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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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화학
세라믹

플라스틱
제의 

건축용품

2010. 
3. 24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 사항을 거쳐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의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경영시스템
- 동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농업 및 화학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동 제품들은 용어 및 정의, 종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구사항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7276(2008)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기계
합산 

수량계
2010. 
6. 17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합산 수량계 제품이 충족해야 할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을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NI 마킹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 
인증기관에서 다음 절차를 통해 발급됨:

a. SNI 규격 2547(2008) 및 그 개정안에 따른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금속,기계, 섬유 및 기타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합산 수량계는 범위, 용어 및 정의, 종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2547(2008)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수송물류
자동차 림 
유형 M, 
N, O, L

2010. 
6. 29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림(rim) 유형 M, N, O 및 L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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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수송물류
자동차 림 
유형 M, 
N, O, L

2010. 
6. 29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을 통해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따른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수송장비 및 텔레매틱스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 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은
범위, 용어 및 정의, 종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 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1896(2008) 및 SNI
4658(2008)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생활용품
합성섬유로

만든 
방수포

2010. 
7. 15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합성섬유로 만든 방수포는 동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을 통해 발급됨:

 a. SNI 7582 또는 이의 개정판에에 따른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시험은 산업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시험 기관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음. 

-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농업 및 화학기반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 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 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7582 (2010)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전기전자
안정기 
내장형 
램프

2010. 
7. 21

- 본 법령 초안은 일반 조명용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생산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모든 업체는 에너지 효율 마크 라벨링을 부착하고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서(SDoC)를 보유해야 함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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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전기전자
안정기 
내장형 
램프

2010. 
7. 21

-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 생산 제품 및 수입 제품 모두는 일반 조명용 
안정기 내장형 램프에 대한 에너지 효율 마크 라벨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

건설

비-도금
7 무변형 
프리스트
레스트 

콘크리트 
강화용 
강선

2010. 
10. 11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화용 비-도금 7 무변형 강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화용 비-도금 무변형 강선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철 제품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을 통해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근거한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금속, 기계, 섬유 및 기타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07-1154-1989, SNI 
07-1155-1989, SNI 07-3651.3-1995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건설

강철사, 
석유 및 
가스용 
강철사

2010. 
10. 11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강철사(steel wire rope) 및 석유 및 가스용 강철사 제품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 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강철사 및 석유 및 가스용 강철사는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 
인증기관에서 다음 절차를 통해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근거한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금속, 기계, 섬유 및 기타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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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건설

강철사, 
석유 및 
가스용 
강철사

2010. 
10. 11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0076: 2008, SNI 0727: 
2008 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건설 이형강
2010. 
10. 11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이형강(Profile Steel) 제품은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강철사 및 석유 및 가스용 강철사는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 
인증기관에서 다음을 통해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근거한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금속, 기계, 섬유 및 기타 산업관 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 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07-2054-2006, SNI 
07-0329-2005, SNI 07-0052-2006, SNI 07-7178-2006, 및 SNI 
07-2610-1992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 
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건설
전기분해 
주석 도금 

박판

2010. 
10. 11

- 본 법령 초안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 수입, 유통, 판매되는 모든 
전기분해 주석 도금 박판 제품은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 

 ◦ 이에 동 제품 제조업체는 SNI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SNI 마킹 
표시를 이용한 제품 인증서를 보유해야 함. 

 ◦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강철사 및 석유 및 가스용 강철사는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SNI 마킹을 한 제품인증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인증기관에서 다음을 통해 발급됨:

a. SNI 요구사항에 근거한 제품 품질에 대한 적합성 시험
b. 품질경영시스템(QMS)의 이행 감사 SNI/ISO 9001-2008 및 그 

개정안 혹은 기타 인증된 품질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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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건설
전기분해 
주석 도금 

박판

2010. 
10. 11

- 동 법령은 인도네시아산업부, 금속,기계, 섬유 및 기타 산업관실 관할로 
해당 부처는 본 법령 이행에 책임을 지며 제품인증 및 SNI 마킹 절차를 
다룬 동 법령의 기술 지침을 제공할 것임.

- 기본적으로 국내 제조되거나 또는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보급되는 제품은 
용어 및 정의, 품질 요건, 샘플링, 시험방법, 시험승인, 마킹 요건 및 
포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SNI 07-0602-2006에 있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함(동 규격은 인도네시아어 판만 이용할 수 있음).

전기전자

가정용 
기기, 

통신 및 
정보 전자 

제품

2010. 
12. 3

- 본 법령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속서에 명시된 제품의 모든 
생산자 및 수입업체는 인도네시아어로 된 라벨을 부착할 것을 명시함. 

 ◦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 목록은 통상부 규정 
No.22/M-DAG/PER/5/2010의 부속서에 제공됨. 

 ◦ 수입업체는 수입 제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라벨을 
부착해야함. 

 ◦ 부착된 라벨은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동 규정은 다음 제품에 대해서는 강제 적용되지 않음
 a. 대량으로 포장해 소비자 앞에서 바로 판매되는 제품
 b. 통상부 규정 No.22/M-DAG/PER/5/2010의 부속서 I, II III, IV의 

품목이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h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는 통상부 국내 사업 개발 및 기업 
등록과장에게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함. 라벨 승인 절차는 
No.22/M-DAG/PER/5/2010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무료임. 모든 
요건이 갖춰지면,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에, 국내 사업 개발 및 기업 
등록과장은 인도네시아로 된 라벨 부착증을 발급하게 될 것임. 본 
증서는 생산업체 및/또는 수입업체가 증서에 명시된 동일한 제품을 
생산 및/또는 수입하는 한 유효하며, 증서에 명시된 제품 이외의 것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생산업체 및/또는 수입업체는 통상부 국내 
사업 개발 및 기업 등록과장에게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함.

-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라벨 부착에 대한 요구사항은 
No.22/M-DAG/PER/5/2010의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제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은 양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판매된 통상부 규정 
No.22/M-DAG/PER/5/2010의 부속서 I, II, III, IV의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이들 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업체가 규정 시행일 이후 28개 
이내에 규정에 맞게 제품 라벨을 변경해야 함.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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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베트남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전기전자
전기 및 
전자장치

2009. 
7. 1

- 전기 및 전자 장치에 대한 기술 규제로 다음의 내용을 규정.
 ▪ 규제안의 Annex에 포함된 전기 및 전자 장치의 생산, 수입, 

무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자 인증에 의한 기술적 요구 
사항 충족

 ▪ 기술적 요구사항은 관련 베트남 국가 표준에 의해 정해진 바를 
따르며 베트남 국가 인정 기관, APLAC/ ILAC/PAC의 회원 
기관, 또는 양자간 MRAs에 의한 해당 기관에 의해 인정

 ▪ 인증된 제품은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인증 마크를 부착

정보
디지털

라디오 및 
TV장치

2009.
10. 1

-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송신 장치의 전자기 호환 및 
라디오스펙트럼 요건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제

 ▪ CEPT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8MHz RF 채널 대역폭의 
방송에 적용되며 현재 해당 주파수는 대역 I, III, IV 및 V에 
해당

 ▪ 본 내용은 유럽 통신 표준연구소에서 제정한 ETSI EN 302 
296 V.1.2.1(2005-01), EN 301 489-1 v1.2.1(2000-08), EN 
301 489-14 v1.2.1(2003-5)에 기초

 ▪ 지상파 디지털TV방송 송신 장비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초로 활용

정보
디지털

라디오 및 
TV장치

2009. 
10. 2

- 진폭 변조(FM)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 장치의 전자기 
호환 및 라디오스펙트럼 요건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제 내용

 ▪ 해당 주파수 대역은 68~108MHz임.
 ▪ 본 내용은 유럽 통신 표준연구소에서 제정한 ETSI EN 302 

018-2 V.1.2.1(2006-03)에 기초
 ▪ 주파수 변조 라디오방송장비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초로 

활용

정보
디지털

라디오 및 
TV 장치

2009. 
10. 2

- 진폭 변조(AM)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위한 송신 장치의 전자기 
호환 및 라디오스펙트럼 요건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제

 ▪ 해당 주파수 대역은 MF 526.5~1606.5kHz, HF 
3.2~26.1MHz.

 ▪ 유럽 통신 표준연구소에서 제정한 ETSI EN 302 017-2 
V.1.1.1(2005-09)에 기초

 ▪ 진폭별로 라디오방송장비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초로 활용

전기전자
전기전자 

장비
2009. 
11. 2

- 전기 전자 장비의 전자기 호환성에 대한 기술규제안
 ▪ 대상이 되는 전기 전자 장비의 생산, 수입, 취급업자는 제3자 

인증에 의해 본 문서에서 규정한 기술적 요건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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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전기전자
전기전자 

장비
2009. 
11. 2

 ▪ 대상이 되는 전기 전자 장비에 대한 기술 요건 및 시험방법은 
국제 표준과 동일한 베트남 국가 표준에 담겨 있음.

▪ 인증 제품은 국내 시장 유통 전에 적합성 마크를 붙여야

식의약품
1) 알코올 

음료
2010. 
3. 24

- 물과 식용 알코올을 포함한 알코올음료 가공시 주원료와 관련된 
관리 및 기술 요구사항, 화학적, 미생물학적 안전 기준, 중금속 및 
식품 첨가제, 라벨링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

식의약품1) 발효
유제품

2010. 
3. 24

- 발효유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기준 및 식품 첨가제와 같은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

식의약품
1)

담배
2010. 
3. 24

- 담배의 독성물질(타르, 니코틴)과 관련된 기술적 요구사항, 라벨링 
요건, 건강 경고 문구(형식과 내용)에 대해 명시

주: 채택예정일은 2010년 6월 1일.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부록 3. 태국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역(2010. 1~ 2010. 11)

분류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식의약품 식용소금
2010. 

11. 15
- 태국 국민의 요오드 결핍을 관리, 예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식용 소금에 대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 갱신

식의약품
식품성분인 

생균제
2010. 

11. 15
- 생균제(Probiotics)를 식품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 

기준을 규정

전기전자 에어컨
2010. 
10. 9

- 50 Hz, 순 총 냉방효과가 12000 W를 초과하지 않는 분리 
및 비-분리형 룸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규정

식의약품
담배 및 

담배 제품
2010. 
9. 13

- 담배 제품 관리법 하에 공고된 ‘건강 경고 관련 라벨 
표시에 대한 기준, 절차 및 조건’에 관한 2006년  보건부 
고시 및 2007년 그 개정판을 폐지

전기전자 케이블
2010. 
8. 25

- 공칭 교류 전압 450/750 V 이하의 전기 설비 등에 
사용하는 정격전압 U0/U가 450/750 V 이하의  염화 
비닐 외장 동 케이블의 개별 사양에 대하여 규정

전기전자 케이블
2010. 
8. 25

- 정격전압 300/ 500 V 이하의 비닐 절연 
가요케이블(코드)의 개별 사양에 대하여 규정

전기전자 케이블
2010. 
8. 25

- 정격전압 300/ 500 V 이하의 연질 염화비닐 외장 
케이블의 개별 사양에 대하여 규정

전기전자 케이블
2010. 
8. 25

- 정격전압 450/750 V 이하의 고정 배선용 염화비닐 절연 
단심 비외장 케이블의 개별 사양에 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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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전기전자
홈오디오
시스템

2010. 
8. 25

- 고효율 홈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정의, 대기 상태 및 오프 
상태 전력에 대해 다룸

전기전자 텔레비전
2010. 
8. 25

- 고효율 텔레비전에 대한 정의, 대기 상태 및 오프 상태  
전력에 대해 다룸.

정보디지털 스캐너
2010. 
8. 25

- 고효율 스캐너에 대한 정의, 대기 상태 및 오프 상태 
전력에 대해 다룸.

정보디지털 프린터
2010. 
8. 25

- 고효율 프린터에 대한 정의, 대기 상태 및 오프 상태 
전력에 대해 다룸.

정보디지털 모니터
2010. 
8. 25

- 고효율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정의, 대기 상태 및 오프 
상태 전력에 대해 다룸.

정보디지털 컴퓨터
2010. 
8. 25

- 고효율 컴퓨터에 대한 정의, 대기 상태 및 오프 상태 
전력에 대해 다룸.

정보디지털 복합기
2010. 
8. 24

- 고효율 복합기에 대한 정의, 대기 상태 및 오프 상태 
전력에 대해 다룸.

에너지 라이터
2010. 
7. 21

- TIS 879-2553을 강제 규격으로 시행할 것이며, 동 규격 
초안은 일회용 및 충전용 라이터에만 적용됨

정보디지털
무선통신

장비
2010. 
6. 17

- GSM 기술을 사용하는 셀룰러 육상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되는 사용자 장비에 대한 최소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함

정보디지털
무선통신

장비
2010. 
6. 17

- VHF 주파수 대역에서 항공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최소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함

정보디지털
무선통신

장비
2010. 
6. 17

- 78MHz 또는 245MHz 주파수 대역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최소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함

정보디지털
무선통신

장비
2010. 
6. 17

- VHF/UHF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 통신을 위한 육상 
이동 서비스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최소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함

전기전자
가변속
구동

시스템

2010. 
5. 17

- 본 법령은 고 에너지 효율 가변속 구동 시스템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 기술적 요구사항, 에너지 효율 및 그 계산에 
대해 다룸

수송물류
도로차량
시스템

2010. 
5. 17

- 본 법령은 총중량 3,500kg까지의 고효율 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 연비 및 그 계산에 대해 다룸

화학세라믹 용매
2010. 
5. 3

- 태국 산업표준원은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시너(Nitrocellulose Lacquer-Thinner)에 대한  기존 강제 
규격(TIS 520(1)-2527(1984))을 철회하고, TIS 
520-2553(2010)을 강제 규격으로 대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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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화학세라믹 용매
2010. 
5. 3

- 태국 산업표준원은 래커 시너(Lacquer-Thinner)에 대한 
기존의 강제 규격(TIS 496-2526(1983))을 철회하고, TIS 
496-2553(2010)으로 대체함. 

규제제도
석면포함

제품
2010. 
2. 24 - 석면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중요 정보 표기에 대한 규제

식의약품 주류
2010. 
1. 21

- 국내에서제조되었거나수입된주류의포장및그림라벨/ 
경고문구에대한기준,절차및요구사항에관련된 규정

정보디지털
무선통신

설비
2010. 
1. 20

- 국가통신위원회(NTC) 기술 기준은 VHF/UHF 주파수 
대역에서 데이터 및 디지털 음성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무선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지국, 단말기, 휴대형 
단말기로 사용되는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최소 기술요건을 
규정 

정보디지털
무선통신

설비
2010. 
1. 20

- 국가통신위원회(NTC) 기술기준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항공무선서비스용 VDL 항공지상국에 대한 최소 기술 
요건을 규정

정보디지털
무선통신

설비
2010. 
1. 20

- 본국가통신위원회(NTC)기술기준은 MF/HF 
주파수대역(1.6065-27.5MHz)에서 해상무선서비스를 위해 
사용되는 선반무선국의 무선통신설비에 대한 최소 
기술요건을 규정함.

에너지 연료
2010. 
1. 20

- 본 통보문은 1998년 연료유에 대한 행정조치 도입에 관한 
태국 상공부의 통보문을 개정, 대체하는 것임. 동  
통보문은 태국으로 수입시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되는 
연료유의 종류를 규정함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부록 4. 필리핀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수송물류
자동차
타이어

2009. 
1. 12

- 제품의 질과 소비자 안전 보호가 주요 목적임.
- 필리핀 국가 규격안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공기타이어 

승인에 관련된 조항



182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부록 4.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화학
세라믹

보호헬멧 
및 바이져

2009. 
2. 10

- 모터사이클의 안전 및 기준이하 헬멧과 바이저에 대한 통보가 
주요 목적임.

- 모터사이클과 모터자전거(Mopeds)에 쓰이는 보호헬멧과 
바이저(가리개)에 대한 승인 관련 조항 - PNS-UN-ECE Reg 
22-2007의 실행 법령 및 규칙에 대해 명시함.

수송물류
유리 및 
유리이용 

제품

2009. 
2. 24

- 소비자 안전 보호가 주요 목적임.
- 국제연합산하 유럽경제위원회(UN ECE)는 1958 제네바 

협정을 통해 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대한 상호수용을 위해 
필요한 통일된 조건을 정하였음. 필리핀은 아직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본 문서는 이 협정 가입과 관련하여 
표준 인증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본 표준안은 차량용 안전유리 소재 및 장착에 적용되며, 조명용 
및 방탄 유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본 문서는 필리핀 국가표준인 PNS 130:2004 - Safety glass 
for road vehicles를 대체하는 것임. 

화학
세라믹

불꽃놀이용 
폭죽 제품

2009. 
3. 31

- 폭죽 화약품 업체의 작업자 및 소비자 안전 보호가 주요 
목적임.

- 불꽃놀이 제품의 구조, 성능 및 라벨링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며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실내 및 야외용 폭죽 제품에 적용됨. 
일반 판매가 어려운 클래스 4는 규정에서 제외되며, 모르타르 
튜브가 없는 클래스 3 탄약 역시 규정에서 제외됨. 

식의약품
사탕수수와

인
2009. 
4. 1

- 소비자 안전 및 보호가 주요 목적임.
- 사탕수수와인 요건에 따라 사탕수수와인의 조제 및 가공, 

함유물, 천연재료의 조리법 등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며, 동 
제품은 사탕수수 주스 혹은 Annex A 리스트에 있는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사탕수수 제품으로 발효 처리됨. 

에너지
석유

(Petroleum)
제품

2009. 
6. 23

- 소비자 안전보호가 주요 목적임.
- 산업체, 발전소, 각종 보일러 및 용광로 등에서 사용되는 유화 

연료 오일에 대한 요건이며, 자동차 application 에는 적용되지 
않음.

식품
코코넛 
피트

2009. 
8. 7

- 뉴질랜드산 코코넛 피트 및 코이어 식이섬유의 수입을 위한 
위생 보건 규정임. 

- 코코넛 껍질에서 추출한 식이제품 코코넛 피트의 등급 분류에 
대한 입법 제정 및 요건을 명시함. 동 규정은 다양한 품종에서 
성장 매체로 쓰이는 원예용 코코넛 피트에 적용되며, 동물 
사료용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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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화학
세라믹

공기 
타이어

2009. 
8. 7

- 사용자의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경량트럭, 트럭, 버스 등의 
타이어, 저속 하이웨이 타이어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 및 
타이어의 강도와 내구력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명시함.

건설
포틀랜드 
시멘트

2010. 
1. 28

- 필리핀 국가규격 ‘포틀랜드 시멘트 (PNS, 07:2005)’의 
포장요건에 관한 것으로 국내 판매 또는 국내 소비용 40kg 
포틀랜드 시멘트의 포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건설
포졸란 

혼합 수경 
시멘트

2010. 
1. 28

- 필리핀 국가규격 ‘포졸란 혼합 수경 시멘트(PNS, 63:2006)’의 
포장요건에 관한 것으로 국내 판매 또는 국내 소비용 40kg 
혼합 시멘트의 포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건설
슬래그 

혼합 수경 
시멘트

2010. 
1. 28

- 필리핀 국가규격 ‘슬래그 혼합 수경 시멘트(PNS, 69:2005)’에 
관한 것으로 국내 판매 또는 국내 소비용 40kg 혼합 시멘트의 
포장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전기전자

램프 
구동장치 - 

직관 
형광램프용 

안정기

2010. 
2. 15

- 필리핀 국가규격 ‘램프 구동 장치 - 직관 형광램프용 안정기 
개별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규칙임. 

- 동 통보문은 직관 형광램프용 교류입력 전자식 안정기, 특히 
18W에서 40W까지 50/60Hz, G13 캡 모양의 T12, T10, T9 
및 T8 염화인산계 형광램프에 대해 적용됨. 

전기전자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2010. 
2. 15

- 필리핀 국가규격 ‘교류 입력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개별 
요구사항’의 이행에 대한 규칙임.

- 또한 본 통보문은 직관 형광램프용 교류입력 전자식 안정기, 
특히 10W에서 40W까지, G13 및 G5 캡 모양의 T12, T10, 
T9 및 T8 염화인산계 및 3인산염 형광램프에 대해 적용됨. 

전기전자
단일 캡 
형광램프

2010. 
2. 15

- 필리핀 국가규격,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규칙이며, 또한 일반 조명용 원형 형광램프에 적용됨.

전기전자
이중 캡 
형광램프

2010. 
2. 15

- 필리핀 국가규격, ‘일반 조명용 이중 캡 형광 램프- 안전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규칙임. 

- 또한 동 통보문은 일반 조명용 선형 형광램프, 특히 전력 
10W에서 65W까지, 50/60Hz 220~300V 교류에서 작동하는 
G13 및 G5 캡 모양의 T12, T8 및 T5 염화인산계 형광램프 
및 3인산염 형광램프에 적용됨. 

소재나노

오수 및 
폐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2010. 
2. 15

- 오수 및 폐수용(저온 및 고온)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관(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PVC-U))의 요구사항에 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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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소재나노

오수 및 
폐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2010. 
2. 15

- 동 규격에 언급한 시험방법을 위한 시험 파라미터를 규정하고 
동 규격은 PVC-U관, 가정의 폐수 이송을 위한 오수 및 
폐수용 배관에 사용되는 이음관, 관련된 환풍 배관 및 옥내 
빗물 배관 작업에 적용됨. 

건설
냉간 압연 
탄소 강판

2010. 
7. 8

- 정부규정으로 일반용 및 가공용 냉간 압연 탄소 강판의 강제 
규정에 대한 것임. 

에너지
LPG 압력 

조정기
2010. 
7. 8

- 시간당 최대 2kg 용량을 갖는 내수용 LPG 압력 조정기의 
재질, 구조, 성능 및 시험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건설

루핑
(roofing)
용 용융 

금속 도금 
강판

2010. 
7. 8

- 루핑 및 루핑 액세서리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 

식의약품 포장 식품
2010. 
7. 8

-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되어 필리핀에서 유통되는 모든 
포장 식품에 대한 요구사항 

소재나노
세라믹 

배관 설비
2010. 
7. 8

- 유리 및 비-유리 도자기 배관 설비에 관한 것으로 재질, 구조, 
성능, 시험 및 마킹 요구사항을 규정 

전기전자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 및 

관련 
장비의 
에너지 

절약 장치

2010. 
7. 21

- 최대 250V이고 60Hz인 단상 교류 공급전압 하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 및 관련 장비의 에너지 절약 장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부록 5. 말레이시아의 최근 WTO TBT 통보문 내용(2009. 1~2010. 11)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식의약품
활성 의약 

성분 
(API)

2010. 
8. 20

-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상의 목적으로 실시되는 국가 
기술규제임.

 ▪ 활성 의약 성분에 대한 관리를 제품 등록에 포함시킴.
 ▪ 본 개정안은 업체에 제품 등록 요건의 일환으로 각 활성 의약 

성분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 문서 제출을 강제 요건으로 규정함. 
 ▪ 동 규정은 모든 활성 의약 성분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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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계속

대상품목
통보일 주요 내용

대분류 해당 품목

소재나노
철 및 강철 

제품
2009. 
12. 2

- 철 및 강철제품에 대한 말레이시아 고시 수정안임. 
 ▪ 본 수정안에 따르면 철 및 강철제품의 수입은 건설 분야의 

경우 CIDB에 의해 발행된 승인 인증서 또는 인증서 면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비 건설분야의 경우 SIRIM QAS에 의해 발행된 승인 
인증서 또는 인증서 면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인증서 및 면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는 MITI, CIDB, 
SIRIM QA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품의 승인은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기초함. 

소재나노
철 및 강철 

제품
2009. 
12. 2

- 철 및 강철제품에 대한 관세 수정안임.
 ▪ 철 및 강철제품의 수입 시 승인서 또는 승인서 면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승인서 또는 승인서 면제 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는 MITI, 

CIDB, SIRIM QAS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함.
 ▪ 제품의 승인은 관련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기초함.

자료: 기술표준원 TBT 통합정보포털.

부록 6. 태국 태국산업표준원(TISI) 강제규격 품목

민간 건설 자재(Civil and construction material)

1 TIS 15 Part 1-2547 (2004) Portland cement Part 1 Specification
Effective Date: December 23, 2005

2 TIS 20-2543 (2000) Steel bars for reinforced concrete: round bars
Effective Date: October 8, 2004

3 TIS 24-2548 (2005) Steel bars for reinforced concrete: deformed bars
Effective Date: May 21, 2006

4 TIS 95-2540 (1997) Steel wires for prestressed concrete
Effective Date: March 30, 2003

5 TIS 348-2540 (1997) Low carbon steel wire rods
Effective Date: December 6, 1998

6 TIS 420-2540 (1997) Steel wires strands for prestressed concrete
Effective Date: March 30, 2003

7
TIS 528-2548 (2005) Hot rolled flat carbon steel of commercial and drawing 
qualities

Effective Date: April 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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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계속

민간 건설 자재(Civil and construction material)

8 TIS 880-2547 (2004) Clear float glass
Effective Date: June 8, 2005

9 TIS 1227-2539 (1996) Hot rolled structural steel sections
Effective Date: May 10, 1998

10
TIS 1228-2549 (2006) Cold formed structural steel sections
Effective Date: April 14, 2008

11
TIS 1344-2541 (1998) Tinted float glass
Effective Date: November 4, 2001

12
TIS 1390-2539 (1996) Hot rolled steel sheet piles
Effective Date: August 21, 1998

13
TIS 1479-2541 (1998) Hot-rolled carbon steel coil, strip, plate and sheet for 
general structure

Effective Date: August 25, 2001

14
TIS 1499-2541 (1998) Hot-rolled carbon steel coil, strip, plate and sheet for 
welded structure
Effective Date: August 25, 2001

15
TIS 1501-2541 (1998) Hot-rolled carbon steel coil, strip, plate and sheet for 
machine structure
Effective Date: October 20, 2001

16
TIS 1735-2542 (1999) Hot-rolled carbon steel coil and strip for pipes and tubes
Effective Date: August 25, 2001

17
TIS 1999-2543 (2000) Hot - rolled steel coil plate and sheet for automobile 
structural use
Effective Date: September 5, 2002

18
TIS 2011-2543 (2000) Superior atmospheric corrosion resisting hot - rolled steel 
coil strip plate and sheet
Effective Date: September 5, 2002

19
TIS 2012-2543 (2000) Cold reduced carbon steel coil, strip and sheet of 
commercial and drawing qualities
Effective Date: May 13, 2002

20
TIS 2060-2543 (2000) Hot - rolled carbon steel coil strip plate and sheet for gas 
cylinders
Effective Date: October 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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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계속

민간 건설 자재(Civil and construction material)
소비재(Consumer's products)

1 TIS 53-2548 (2005) Matches
Effective Date: November 14, 2006

2 TIS 78-2549 (2006) Laundry detergent powder
Effective Date: July 14, 2008

3 TIS 309-2525 (1982) Mosquito coils and sticks
Effective Date: May 15, 1983

4 TIS 332-2537 (1994) Dry chemical portable fire extinguishers
Effective Date: March 27, 1995

5 TIS 685 Part 1-2540 (1997) Toys Part 1 General requirements
Effective Date: January 5, 1999

6 TIS 685 Part 2-2540 (1997) Toys Part 2 Packages and labelling
Effective Date: January 5, 1999

7 TIS 685 Part 3-2540 (1997) Toys Part 3 Methods of test and analysis
Effective Date: January 5, 1999

8 TIS 879-2542 (1999) Gas lighters
Effective Date: July 24, 2000

9 TIS 882-2532 (1989) Portable fire extinguishers: Foam
Effective Date: June 17, 1991

10 TIS 969-2533 (1990) Rubber nipples for babies' bottles
Effective Date: June 17, 1997

11 TIS 1025-2539 (1996) Babies' dummies
Effective Date: September 19, 1997

12 TIS 1136-2536 (1993) Cling film
Effective Date: November 10, 1999

Electrical/ electronic engineering

1 TIS 4 Part 1-2529 (1986) Incandescent lamps
Effective Date: May 1, 1987

2 TIS 10-2529 (1986) Low-voltage distribution link fuses
Effective Date: November 21, 1987

3 TIS 11-2531 (1988) PVC insulated copper cables
Effective Date: December 1, 1989

4 TIS 23-2521 (1978) Ballast for fluorescent lamps
Effective Date: April 1, 1979

5
TIS 85-2548 (2005) Round wire concentric lay overhead electrical stranded 
conductors
Effective Date: January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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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계속

민간 건설 자재(Civil and construction material)

6 TIS 183-2547 (2004) Glow starters for fluorescent lamps
Effective Date: September 18, 2006

7 TIS 293-2541 (1998) PVC-insulated aluminium cables
Effective Date: December 27, 1999

8
TIS 344-2549 (2006) Lamp holders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and starterholders
Effective Date: July 13, 2008

9 TIS 366-2547 (2004) Electric irons: safety requirement
Effective Date: December 26, 2005

10 TIS 812-2548 (2005) Motor-compressor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January 23, 2008

11
TIS 824-2551 (2008) Switches for household and similar fixed electical 
installations: general requirements
Effective Date: November 18, 2008

12
TIS 870-2532 (1989) Electric stoves; open type heating element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September 21, 1993

13 TIS 934-2533 (1990) A.C. electric fan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December 25, 1991

14 TIS 956-2533 (1990) Fluorescent lamp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September 25, 1991

15
TIS 909-2548 (2005)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breakers with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s (RCBOs)
Effective Date: November 19, 2007

16 TIS 1039-2547 (2004) Electric rice-cooker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February 21, 2006

17
TIS 1195-2536 (1993) Mains operated electronic and related apparatus for 
household and similar general use: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August 31, 2002

18 TIS 1291-2545 (2002) Uninterruptible power systems
Effective Date: April 26, 2004

19 TIS 1389-2539 (1996) Tumbler dryer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March 23, 2002

20 TIS 1462-2548 (2005) Clothes washing machines household use
Effective Date: August 21, 2007

21 TIS 1509-2547 (2004) Electric fryers: safety requirement
Effective Date: April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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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자재(Civil and construction material)

22 TIS 1693-2547 (2004) Instantaneous water heater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April 23, 2006

23 TIS 1773-2548 (2005) Microwave oven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August, 21 2007

24 TIS 1955-2542 (1999) Lighting and similar equipment: Radio disturbance limits
Effective Date: August 11, 2002

25 TIS 1985-2549 (2006) Appliances for skin or hair care: safety requirement
Effective Date: July 14, 2008

26 TIS 2062-2543 (2000) Electric thermopot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April 26, 2004

27
TIS 2134-2545 (2002) Room air conditioners environment requirements energy 
efficiency
Effective Date: March 11, 2005

28
TIS 2165-2548 (2005) Optical fiber cables - Part 3-10: outdoor cables - family 
specification for dust and directly buried optical telecommunication cables

Effective Date: January 26, 2007

29
TIS 2166-2548 (2005) Optical fiber cables - Part 3-20: outdoor cables - family 
specification for optical self-supporting aerial telecommunication cables
Effective Date: June 22, 2007

30
TIS 2186-2547 (2004) Household refrigerators: environmental requirements: energy 
efficiency
Effective Date: December 23, 2006

31
TIS 2202-2547 (2004) Power cables with xlpe insulated for rated voltage from 60 
kv up to 115 kv
Effective Date: October 15, 2006

32 TIS 2214-2548 (2005) Household refrigerators: safety requirements
Effective Date: December 23, 2006

33

TIS 2217-2548 (2005)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safety requirements for portable sealed secondary cells, and 
for batteries made from them, for use in portable applications
Effective Date: January 26, 2007

34
TIS 2434-2552 (2009) Polyolefin insulated copper conductor telecommunnication 
cables for aerial installation
Effective Date: December 17, 2010

액체, 엔지니어링(Fluid, engineering)

1
TIS 17-2532 (1989) 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 pipes for drinking water services
Effective Date: September 14,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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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계속

민간 건설 자재(Civil and construction material)

2 TIS 2066-2544 (2001) Showers: environment requirements; water - savings
Effective Date: January 25, 2003

3
TIS 2067-2544 (2001) Faucets for sanitary wares: environment requirements; water 
- savings
Effective Date: January 25, 2003

식품(Food)

1 TIS 51-2530 (1987) Canned pineapple
Effective Date: May 15, 1988

열전도, 엔지니어링(Heat transfer, engineering)

1 TIS 27-2543 (2000) Liquefied petroleum gas containers
Effective Date: March 27, 2002

2 TIS 950-2547 (2004) Solid alcohol fuel
Effective Date: February 3, 2006

의료, 과학(Medical, science)

1 TIS 30-2542 (1999) Nitrous oxide for medical use
Effective Date: September 6, 2000

2 TIS 531-2546 (2003) Plastics containers for sterile pharmaceutical products
Effective Date: January 29, 2005

3 TIS 539-2546 (2003) Medical carbondioxide
Effective Date: January 10, 2005

4 TIS 540-2545 (2002) Medical oxygen
Effective Date: August 16, 2004

페인트, 색, 광택제(Paints, colour, and varnishes)

1 TIS 496-2526 Lacquer thinner
Effective Date: March 31, 1985

2 TIS 520(1)-2527 (1984) Automotive nitrocellulose lacquer thinner
Effective Date: October 27, 1985

3 TIS 1149-2548 (2005) Wax crayons
Effective Date: June 22, 2007

기계공학 및 차량(Mechanical Engineering and Vehicles)

1 TIS 196-2536 (1993) Automobile safety glasses: laminated glass
Effective Date: September 21, 1994

2 TIS 197-2536 (1993) Automobile safety glasses: tempered glass
Effective Date: September 21, 1994

3 TIS 198-2536 (1993) Automobile safety glasses: zone tempered glass
Effective Date: September 21,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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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 자재(Civil and construction material)

4 TIS 341-2543 (2000) Motorcycle exhaust muffler
Effective Date: August 25, 2001

5 TIS 369-2539 (1996) Protective helmets for vehicle users
Effective Date: February 28, 1997

6
TIS 370-2552 (2009) Liquefied petroleum gas cylinder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Effective Date: August 8, 2010

7 TIS 683-2530 (1987) Motorcycle rubber inner tubes
Effective Date: March 16, 2008

8 TIS 721-2551 (2008) Seat Belts for Automobiles
Effective Date: February 26, 2011

9 TIS 787-2551 (2008) Small size water cooled diesel engines
Effective Date: June 28, 2010

10 TIS 1040-2541 (1998) Two-stroke gasoline engine lubricating oil
Effective Date: August 4, 2005

11
TIS 1884-2542 (1999) Hot - rolled high strength steel coil strip plate and sheet 
with improved formability for automobile structural uses
Effective Date: November 4, 2001

12
TIS 2140-2546 (2003) Cold rolled steel coil strip and sheet for automobiles uses
Effective Date: January 10, 2005

13
TIS 2155-2546 (2003) Light duty diesel engined vehicles:safety reguirements; 
emission from engine, level 6
Effective Date: January 10, 2005

14
TIS 2160-2546 (2003) Gasoline engined vehicles: safety requirements; emission 
from engine, level 7
Effective Date: January 10, 2005

15
TIS 2315-2551 (2008) Heavy motor vehicle equipped with compression ignition 
engines: safety requirements; emission from engine, level 4
Effective Date: March 1, 2009

16
TIS 2350-2551 (2008) Motorcycles: safety requirements; emission from engine, level 6
Effective Date: March 1, 2009

Chemical

1 TIS 1746-2545 (2002) Ammonium nitrate for anfo explosive
Effective Date: October 8, 2004





•••••
Executive Summary

Non-Tariff Barriers in the Southeast Asia 

Taeyoon Kim et al.

A greater number of non-tariff barriers were recently adopted by major ASEAN 

nations in the wak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9 compared to previously, 

with the majority being technical regulations such as TBT’s. The responses to TBT 

range from relatively easy adjustment by companies in Thailand to significant 

difficulties experienced by firms in Indonesia. It is important that corporations find 

ways to accommodate themselves to these TBTs, and the government, for its part, 

needs to be active in drawing attention to TBTs in order to provide firms with 

accurate information on TBTs. In additio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or MOUs concerning certification periods of different countries 

should receive strategic consideration. 

Also cited as major impediments for companies were non-tariff barriers resulting 

from increases in trade remedy measures such as safeguards and antidumping/ 

countervailing measures, import licenses and strengthening of importing procedures 

that create difficulties with respect to customs, institutional loopholes such as 

subjective classification of HS codes. Along with encouraging firms to be outspoken 

about trade remedies, it is also necessary that official channels be establish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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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enable smaller firms to convey their opinions to countries concerned. The 

problems related to customs can be effectively dealt with if institutional system 

such as the ASEAN Single Window mechanism, to be established by 2015, is 

utilized actively. Institutional loopholes warrant careful assessment at the 

government level, followed by negoti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at country to 

remedy them.

When the Ad-Valorem Equivalents (AVEs) of NTBs against its small cars, one 

of Korea’s major export items, were approximated, the import licenses found in 

Malaysia had a AVE value of almost 0%; whereas AVE of Philippine’s import 

ban on smaller used cars was extremely high at 127%. The figures for technical 

regulations and quantitative restrictions such as tighter import procedures and 

pre-shipment inspection for hot rolled steel plate and tin plates produced in 

Indonesia, were relatively high at 29.5% and 35.9%,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country or item, the AVE exists at both extremes, from close to 0% to 127%. 

The most affected were products with high price elasticity, exhibiting more a greater 

import reduction effect as a result of NTBs.

The implicat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 current situation and assessment 

of NTBs in ASEAN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erative that a broad database 

on NTBs for ASEAN and Korea’s other major export destinations be established 

with a variety of encouragement measures from the government for its utilization. 

Second, a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move NTBs 

in ASEAN will facilitate exports by small and medium-sized firms is warranted. 

And as NTBs are increasing for a variety of products (such as newspaper printing 

paper, cardboard, used cars), the government should maintain focus on those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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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Third, bilateral negotiations or pursuing FTAs would be a better option 

for dismantling NTBs of individual ASEAN countries, as opposed to utilizing the 

Korea-ASEAN FTA Implementation Committee, held only once or twice every 

year. Fourth, given that UNCTAD is investigating Korea for possible NTBs, and 

that the organization would list the results in a freely accessible database (TRAINS), 

Korea must effect a plan to prepare itself for potential demands for removal of 

NTB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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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ariff Barriers in the Southeast Asia 

Kim, Taeyoon et al.

한·ASEAN 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것과 달리 ASEAN 

주요국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최근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도입하였는데,

예를 들면‘무역상 기술장벽(TBT)’같은 기술규제,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같은

무역구제 조치, 수입허가 및 수입절차 강화 같은 통관상의 애로사항, HS 코드의 자의적인

분류등이다. 본연구는비관세장벽에대한기본개념에서출발하여ASEAN 주요국의비관세

장벽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중 소형자동차와 철강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을 하였다.

정가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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